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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의 필요성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았으며 동시에 평화위협을 제거하는 잠

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

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

을 마련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이 북

한의 핵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과거 일방적인 통일에 대한 기

대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과 특

히 남북한 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통일교육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일련의 통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발

효하였으며,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

다. 또한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은 통일교육 인프라 정비 및 확

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

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 및 평화교

육과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과거의 유사한 통일교육 패러

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극적인 타결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남북한간의 상



iv

호 협력과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방안 및 시기 등 과거 통일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당위성에 근거

한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

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에

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과는 현저하게 개선된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둘째, 학

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셋째, 사회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볍적‧제도적 문제점과 해

결 방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 평화교육과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이 기존 유사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

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

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1.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가.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우선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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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행통일교육 관련 법규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시시각

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상황과 남북 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예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진행된 남북한의 관계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변화가 없었다. 1999년 1월 5일 국회의견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법률5752호)은 급변

하는 통일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

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

일 법률 7355호로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삭제 내지 수정되었다. 그로 인

하여 실제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제6조의 2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조항을, 또 제6조의 3에서 지역통일교육센

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외하면 크게 달라

진 부분이 없다.

둘째,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

안법의 경우를 한 예를 들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잠정

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들도 시급하

게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과 상

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교육 행위 그 자체가 찬양·고무죄에 해당

되거나 통일교육 교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

분히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를 통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당국의 자

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호성이 노정되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 또한 미비하다. 신패러다

임 통일교육의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들에 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독

점해온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최

신의 북한관련정보는 여전히 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없는 사안에 대해

서도 일부 통일교육전문가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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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육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일선에서 

시의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최신자료의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나.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지원의 비

체계성 

이와 같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통일교

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통일교육지원법 및 관계법령의 불완

전성으로 인하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교육체계, 교육방법, 교육내용

에 있어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비체계성의 측면

에서 보면, 첫째,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체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8월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통일

교육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매년 그 다음해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최

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부주도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

고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실무위원회

는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1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1999년 

10월 6일과 12월 6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

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현장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탁상공론식의 통일교육이 유지

될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은 결국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실적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실있는 교육

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부인

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분

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이 다분히 지방화 되고 분산화 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원연수원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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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양축으로 하여 참

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로 인하여 통

일교육은 단순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넘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

입하고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통일교

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2.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관련법규의 정비

통일교육지원법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기본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

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재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재 검토하

고 아울러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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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면 현실적으로 집행

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통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첫째,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구

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일반 

위원들의 임기를 통일교육 3개년 계획 수립 기간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지방 분권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에 설치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

육원 산하로 이관하여 통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

하여야 한다. 제시할 수 있는 제안으로, 통일교육원의 조직개편을 통하

여 연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통일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순수한 의미

의 교육기관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통일

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네트워크의 중심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센터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Ⅲ.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 교사 연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의 통일교육 계획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계획이 실제로 옮겨지는가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의 경우 그 빈도와 정

도가 훨씬 덜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대체로 교과교육을 중



ix

심으로 한 통일교육보다는 행사나 체험학습, 또는 각종 대회 등 교과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은 교사 개인 차원의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학교 통일교육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신패러다임에 기

초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실시

하는 단위학교 통일교육의 목표가 갖는 관성으로, 예컨대 신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

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목표설정의 추상성을 지적할 수 있

다. 이러한 추상성은 통일교육에 대한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교과교육내용 속에 일방적인 반공 교육적 관점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학교통일교육 실시방법의 다양

성이 부족하며, 주로 단기성 실적 위주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동

적인 학습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개념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개

선 방안

한편 학교통일교육과는 구별되는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

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통일교육

이 내포하고 있는 학습(Erziehung)의 개념과 교육(Bildung)의 개념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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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 교수법 등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것은 바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새로운 교육내용과 새로운 방

법론(교수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

운 방법에 의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대내외 통일 환경의 변화 및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

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처 국민적 합의를 토출하는 새로운 통일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

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개선

학교 현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

육 체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은 단순히 교과교육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외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교과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과 교육과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교과 교육의 체

계적 구성방안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를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 조직하기 위하여 도

덕교과에서 통일교육에 배당하는 시간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한다. 또

한 도덕교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을 재조직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사회과를 핵심교과로 재 조직하여야 하며, 통일교육

을 위한 교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둘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과 관련된 일반교과들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학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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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

들 내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하나는 통

일교육 관련 교과 내에서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

다. 다른 하나는 교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

직하기 위해서는 교과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개선

신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이해‧화

해‧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통일‧평화의식 

확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과 양태의 목표는 

물론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전한 안보의식

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교통일

교육의 목표는 결국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으로 수렴될 수 있는

데 이러한 목표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순서와 위계를 가

지고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있는 그

대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평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와 기

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폭력

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군

축 논의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통일교육은 반전(反戰), 군축, 평화의 성

격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통일교육은 곧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귀결

되어야 한다.

셋째,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사이의 

노력이 우발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

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의 진정한 

성과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목표가 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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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학

교’ ‘통일’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통일’ 문제가 아니더

라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나 ‘학

교’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교육목표보다는 ‘학

교’라는 공간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학교 통일목

표가 필요한 것이다. 

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의 다

양함은 때로는 궁극적인 상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적인 

하위의 목표나 구체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어

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출발점에 있어서의 변화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통일은 ‘옳음’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

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당위적인 과제로 여겨졌

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교육도 다분히 통일의 ‘당

위성’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적 통일관은 금강

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이

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 등을 가까이에서 접한 세대들에게 통일을 당

위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 필요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의식으로 

전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옳음’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좋음’

의 관점이다. 

통일은 물론 옳은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좋은 

점’을 조명한다고 해서 ‘옳음’의 중요성을 작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

만, 그동안 통일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무게중심이 ‘옳음’ 쪽

에 있었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좋음’ 쪽으로 옮겨 오는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가져올 혜택만을 오로지 강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당위성보

다는 유익함과 필요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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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전환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좀 더 친숙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하위 영역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

론 예를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 정부기구, 경제상황, 국제관계 등에 대

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지적 호기심과 감정이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차별, 차이, 갈등의 양상의 하나로서 통일에 접근하는 시도도 의미가 있

다. 결국 학생들의 일상적 관심사와 생활세계에 좀 더 가까운 통일교육

을 시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개선: 방법의 다원화 및 다양화

먼저 통일교육 방법의 다원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 물론 그것이 ‘계획’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과 ‘반성’, ‘평가’의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통일 자체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관심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도덕과‧사회과라는 교과교육, 계기교육과 같은 특별활동 등의 방법에 

치우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도 통일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이 실천적 노력으로 보다 많이 이어지기 위

해서는 연구학교의 실천 사례가 보고서 형태로만 보관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하면, 통일교육의 행동영역 목표를 크

게 통일에 관한 인지능력 함양과 통일에 관한 행위성향 함양으로 보고, 

수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자료와 매체가 중심이 되느냐 학습자의 활동

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방법을 하나의 예로 제안하

고자 한다. 아래 표에 예시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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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하게 유형화해 보았는데 이것은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화살표로 표

현되어 있듯이 학습자의 수준 및 수업의 목표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교

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그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며 서로 

조합하고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료의 활용과 학습자의 활동이 단계적으로 또는 동

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지 능력과 행위 성향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여기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통일교육에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리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제안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초점

수업
진행의
중심

통일 관련 인지능력 함양
(지식과 사고 중심)

통일 관련 행위성향 함양
(실천과 감성 중심)

자료와 매체 
활용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객관적, 
역사적 정보를 담은 문헌과 
자료 탐구

‧통일관련 개념과 용어 확인

→
←

‧통일과 관련한 시사성 높
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동기화(인터넷, 방송, 신
문, 영화, 사진, 통계, 사
례 등)

          ↓        ↘  ↙       ↓

학습자 활동

‧직접 조사(문헌, 자료 등)
‧쟁점 토론 및 발표
‧통일 골든 벨 퀴즈, 퍼즐
‧제작 활동(통일한국의 모습, 
통일신문, 노래, 시, 그림 등)

→
←

‧체험학습, 탐방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민속놀이, 체육대회
‧캠페인 등

마. 학교통일교육 평가의 개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영역이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

육 영역으로 가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외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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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교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

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적산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학

생들의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원래 자기평가란 학습영역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학

습 결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의 자기 평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통일일기 쓰

기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적에 반영되기 보다는 학습

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반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Ⅳ.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부분영역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우선 학

교통일교육과 구별되고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즉 공무원에 대한 통일교육과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통일

부 및 통일교육원은 사회통일교육과정을 통일교육전문위원, 향군안보

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통일교육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노동단체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과 함께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현 통일교육지원법은 민간단체를 통일교육 

주체로 인장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부문

을 제외한 사회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공 통일교육기관과 민간

통일교육단체에 의해 민주시민의식과 민족통일의식의 함양과 육성을 

위해 수행되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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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

고정식 외(2004)의 선행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도 대두

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통일지향 교육패러다임”으로 표현하며 사

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의 필요

성과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

○ 교육의 원칙: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화해‧평화와 같은 상호접근을 도와주는 교육

○ 교육의 내용: 정치체제나 이념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

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의 교육

○ 교육의 주체: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 

○ 교육의 내용과 방법: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신패러다임”적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장의 논의

는 우선 통일 지향적 패러다임을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하고 이를 신

패러다임으로 수용한다. 즉 본 장의 논의는 신패러다임에서 표현되어야 

할 새로움을 이론적 차원의 논쟁을 통해 설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에 포착된 통일 지향적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시키되 사회통일

교육의 체계, 내용, 방법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탐구

해 가면서 한 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는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체계상의 차원이다. 학교통일교육체계가 기존의 학교교육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새로운 체계를 지속

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체계에서

는 정부주도와 시민단체주도가 균형을 이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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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은 독재와 개발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부주도

형으로 수행되었고, 본질적으로 체제유지와 반공을 추구한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진민주국가에서와 같은 민주시민교

육은 부재했었고, 또 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가 성립되거나 발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확산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시

민교육과 그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는 민주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곧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구

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의

‧협력하는 사회통일교육체계를 조직하여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내용상의 특수성과 과제이다.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

교육을 함께 추구하고 추진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과 민족공동체적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개인적 및 파

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방법상의 특수성과 과제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성인을 주요 대

상으로 한다. 이 점은 사회통일교육이 교육의 수용성이 낮은 피교육자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시한

다.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주

요하게는 통일교육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민단체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과 국민적 남남갈등에 직면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민족통일교육의 통해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교

육의 방법이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구사되고 

있는 문제는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전문적 교수법의 개발을 통해 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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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일교육 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가.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체의

식의 함양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 통일교육은 주로 후자의 주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

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중대, 통일정책과 통일미래상, 통일준비라는 통일과 북

한에 관계된 주제 영역이 대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준비 영역의 

한 주제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 외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남북한 문화의 

만남과 다가서기, 대결을 넘어 화해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북한주민

의 삶 이해, 남북한의 언어생활 이해, 북한주민의 생활문화 체험, 체험

과 토론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연

습이라는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들도 주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

은 부차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일 및 통일교

육 전문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야 한다. 

나. 통교협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민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의 통일교육 역시 전적으로 

통일이해와 북한알기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하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가 주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만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명칭 하에 갈

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학습하

는 전문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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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은 원칙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추구하

는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용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통

일교육의 실용적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

임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

회구조와 가치관 등 탈정치적 생활문화 교육을 권정하고 있다. 그렇지

만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에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

는데 기여하는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기

대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에는 부분적으로 마치 통일교육이 잘만 

이루어지면 민주시민교육도 자동적으로 잘 이워질 것이라는 사고가 잠

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반공적 통일교육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과거의 사고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된 이유가 어

떻든 간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진일보시키

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역점을 둔 기존의 

통일교육이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는 통일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

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을 준비

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병행하여야 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고히 하는 교육과 함께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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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양산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원리

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의 통일교육으로 전개하는 방안: 갈

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이른바 “남남갈등,” 

즉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갈등이 남한사회의 기존 이념적, 지역적, 계층

적 갈등과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 갈등에 직면하여 이견의 조율과 갈

등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

에 있어서 사회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 관련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설정하여 생활 속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즉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갈등을 민주적 대화와 토의를 통

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와 방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거

시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통일교육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으

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V.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1. 교수법(Didaktik)에 대한 재인식

일반적으로 교수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교수법에는 협

의의 이해방식과 광의의 이해방식이 있다. 먼저 협의의 이해는 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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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한다. 이 경우 방법은 교육내용의 

실행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그 가치가 제한된

다. 그러나 여기서 목표와 내용은 주요한 것이고, 방법은 부차적인 것으

로 파악하는 것은 방법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

니다.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이 잘 지적하듯이, 무엇(내용)은 어떻

게(방법)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방법 자체가 교육의 대상, 

즉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기학습 방법

에 의한 교육을 구사할 때 자기학습은 곧 교육의 내용적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수단이나 도

구 또는 부차적 절차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전문적 교수법”으로 명명되는, 교수법에 대한 광의의 이해

는 방법의 문제를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

것은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가지 물음, 즉 무엇(내용)을 무

엇을 위해(목표) 왜(근거) 어떻게(방법) 교육할 것인가를 유기적으로 조

망한다. 이 경우 교육의 전 과정이 곧 교수법의 범위와 대상이 되고, 협

의의 이해에서는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단

계에서 작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된다. 이러한 

교수법에서는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먼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

고 난후 다음으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이미 처

음부터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를 협의로 이해하는 것은 공

급자 중심의 교육이고, 이에 비해 방법의 문제를 광의로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학습자를 단

지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 학습자를 교육의 

동반자로 간주하기를 지향한다.  

2. 목표그룹 전략의 개요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일교육에서 목표그룹 전략이 필요한 근거 내지 그 기대효과는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그룹 전략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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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하고 수요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만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목표그룹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즉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목표그룹으로 설정함

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자 층을 확대하고,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그룹별 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의 전

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그룹 전략은 교육주체의 교육능력 향상을 보장한다. 즉, 그

것은 교육주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목표그

룹에 적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

고 그에 필요한 학습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의 

교수법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3. 목표그룹 전략의 운용절차

위에서 서술한 전문적 교수법의 안목과 결합된 목표그룹 전략은 여

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기획 및 운

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눠 제시될 수 있다.

① 목표그룹 예비 선정: 교육을 제공할 목표그룹을 예비적으로 선정 

② 사전조사: 기존 자료의 분석과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예비 선정

된 목표그룹의 욕구‧선호‧관심‧문제 등을 조사  

③ 교수법 개발: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

에 맞는 교육의 내용(무엇), 목표(무엇을 위해), 근거(왜), 방법(어

떻게)을 체계적으로 개발

④ 목표그룹 선정 및 학습자 모집: 목표그룹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

간 및 공간 계획을 설정하여 교육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

⑤ 교육실행: 기획된 교수법에 따른 교육의 실행

⑥ 평가: 교육을 실행한 후 학습자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문

제점을 개선

⑦ 발전적 적용: 목표그룹 내에서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

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습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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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통일교육의 네

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언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협의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

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통일에 필요한 민

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과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우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한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

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에서의 통일교육과 더

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

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포

괄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

전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

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운 

네크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

교육을 분리시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

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한다. 시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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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본부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및 통일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정치교육본부가 네트워크의 핵이 

되어 이들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

에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교재, 전문 서적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을 제공하는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에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

식으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각각 주력사업을 

설정‧특성화하여 해당 업무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중복

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은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은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피교육자의 수준과 관심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이들 민간단

체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잡는 기능을 수행해

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던 범주를 넘어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과 

교육자료 및 보조자료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업무는 

시민정치교육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적

이면서 중립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우선,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

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감

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본부를 통일

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들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정부와 집

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현

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

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통일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체계는 우



xxv

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듯이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시민

들의 정치교육과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된 헌법

기관화 함으로써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치

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기본 틀은 시민교

육정치본부와 유사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는 지역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

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한

다.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들은 각 업무분야별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를 구축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해당 지

역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시민단체나 중앙의 시민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이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단체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

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립성과 자

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전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

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

재의 통일교육원이 위에서 언급한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는 통일

교육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이념의 격차를 줄이

고, 민주사회에 대한 보편적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필

요에 대비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점차 민

주시민교육까지 포괄하는 시민정치교육에 특화하는 전문기관으로 나

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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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3                              Ⅰ.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

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았으며 동시에 평화위협을 제거하는 

잠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

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

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근

본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과거 일방적인 통일

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과 특

히 남북한 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통일교육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일련의 통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

발효하였으며,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

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수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은 통일교육 인프라 정

비 및 확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

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 및 평화교

육과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과거의 유사한 통일교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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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

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

한 6자회담의 극적인 타결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남북한간

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방안 및 시기 등 과거 통일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당위

성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

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과는 현저하게 개선된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그리

고 둘째,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셋째, 사회통일교육에서 나

타난 문제점,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현행통일교육 관련 법규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시시

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상황과 남북 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 또

한 미비하다. 한편 이와 같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의 미비는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제도

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비체계성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체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이 다분히 지방화 되고 분산화 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원연수원 등

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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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학교 통일교육체계

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신패러다임

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위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가 갖는 관성으로, 예컨대 신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잔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목표설정의 추상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러한 추상성은 통일교육에 대한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교과교육내

용 속에 일방적인 반공 교육적 관점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점

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

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통

일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학교통일교육 실시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

며, 주로 단기성 실적 위주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동적인 학습

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편 학교통일교육과는 구별되는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통일교

육이 내포하고 있는 학습(Erziehung)의 개념과 교육(Bildung)의 개념

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

른 교육내용, 교수법 등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바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새로운 교육내용과 새로

운 방법론(교수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

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대내외 통일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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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및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처 국민적 합의를 토출하는 새로운 통

일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정치적 이념대립이 사라지고 민주화와 시장경제

의 탈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구공동체 의식과 함께 정

보의 상호공유와 상호의존의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동

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장

기적으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 

역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

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

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

게 진행되면서 남북화해분위기 조성 및 대북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국내적 통

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지

향 교육 패러다임의 정립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것이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고 

아울러 통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 및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연구 방법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법적‧제

도적 측면에서는 현행의 각종 법규와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

대로 현행 법규와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신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7                              Ⅰ.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연구가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

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

고 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등의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온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교현장

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해

를 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학교통일교육의 풍

부한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실

체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

정된 학교들과 일반학교들의 통일교육 내용과 통일교육계획서를 중심

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검토를 통

해 단위학교라는 학교공동체 내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

타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상

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수업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현재 수준과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구현을 위하여는 기존 사회통일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별적인 면

담,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의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새

로운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신패러다임 통일교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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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헌과 함께 각 통일교육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분석했다. 사

례연구로서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부분은 문헌연구

이외에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 부원장인 휘빙어 박사(Dr. Bernd 

Hübinger)와의 개별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현실적

인 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

민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현행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

고 분석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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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

는 측면에서, 또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 평화교육과 상관관계라

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기존 유사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

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

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

하고 있다. 

가.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우선 통일교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부

터 이른바 골격법안으로서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규정

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변화된 사회현실을 적

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문제

점은 선행연구1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통일지향교육 패러다임이 새

롭게 정립되고 추진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대부분 시정되지 않은 채 남

아 있다. 

(1) 현행 통일교육 관련법규의 후진성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 발전

과는 달리 그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남북 사이의 새로운 화해협력시대, 

통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북한 모두 보여준 정책의 변화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고 이산가족

1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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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봉을 포함한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후속조치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은 그 관계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

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 등의 사례와 국민여론 등을 바탕으

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지원법(법

률5752호)은 1999년 1월 5일 국회의견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

께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된 통일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 기반

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7355호로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삭제 내지 수정됨에 따라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제6조의 2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조항을, 또 제6조의 3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게 되었

다. 이 점은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 18873호로 개정된 통일교육지원

법 시행령도 다를 바 없다. 그에 따라 개정법령 역시 당초의 통일교육지

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적 기초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  

우선 통일교육지원법의 목적 내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입법목적, 

개념정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취

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

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지원법이 통일교육을 

2이영동, 사회통일교육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2004. 12. 15.)의 토론문 (시민
의신문, 2004. 12.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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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완

결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

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골격

법안에 불과하다. 그 내용은대부분 추상적인 일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역시 주로 관련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규율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을 뿐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

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뿐 아니라, 통일교

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은 통일교육지원의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통일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법적 근

거가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구체적

인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규

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결여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설치된 실무위원회 역시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등 고위직 정부관료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일교육전문가들에 의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를 위한 실

무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

침하지 못한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는 비상임 전문위원들

이 실무위원회와 어떠한 기능적 관련성을 갖는지가 불분명하다.

(2) 기타 관련법규의 미비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

만,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들도 시급하게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

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과 상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통

일교육 행위 그 자체가 찬양·고무죄에 해당되거나 통일교육 교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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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국가보안

법의 개폐 논의를 통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되

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당국의 자의에 따

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호성이 노정되고 있다. 

한편 유기적인 사회통일교육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북한이탈주민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의 연

계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근거가 미흡하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다루

는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의 관련성이 모호하다. 북한이탈주

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교육내용에 대

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라고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이 단순히 대한민국 홍보에 그치

지 않는 이상, 통일교육은 불가결할 뿐 아니라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차지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미흡한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의 미비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

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

부기관에서 독점해온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공

개되고 있어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지식정보시대의 열

린 통일교육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현행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2004년 1월 29일 전면개정 법률 제7127호)는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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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에 의하면 통일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

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관한 최신의 관련정보는 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부 통일교육전문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접

근이 허용되고 있어서 통일교육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로 인하여 일선에서 시의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

적인 최신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지원의 비

체계성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

추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지원법 및 관계법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하

여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교육체계,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있어서 체

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1)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체계의 한계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그해 8월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매

년 그 다음해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

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부주도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형식적인 심의

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제1기 통일교육심의원회는 1999년 10월 

6일과 12월 6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는 등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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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실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점은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실무위원회도 1년에 수회 정도만 개최되

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3  그로 인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개

연성이 없지 않다. 한 마디로 현장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탁상공론

식의 통일교육이 유지될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정부주도

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은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적지향적으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2001년 12월에는 중기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매년 수립되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은 사실상 통일

교육 3개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통일교

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계획이 반복된다는 점, 

또 통일교육이 실적지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

하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

하고 기존 관행에 의존하여 타성적인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이 이

어지고 있다. 

(2)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

지방분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은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

원연수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게다가, 통일교육의 중추기구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원과 기

타 관련기구들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 공무원교육원과 교원연수원

이 독자적인 통일교육을 분담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3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통일연구원, 200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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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만큼 오히려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원에서의 위탁교육 등 다각도

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원연

수원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통일교육을 연수과목 내지 연수과정의 하

나로 포함시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역량을 축적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통일교육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통일교육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지방분권화시대에 중앙정부중심의 통일교육은 교육내용이 획

일적일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극히 비효율적이다. 다

만, 통일교육원은 2000년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2004

년 부산과 광주에 통일교육원이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통일센터를 개

소함으로써 지방분권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지역

통일센터가 통일교육원의 지역지부가 아니라 지역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지방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

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불충분성

끝으로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통일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편이다. 통일교육 지

원 예산 및 수강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정부 및 통일부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다. 통일부 발간의 통일교육기본계획에 의하면, 통일

교육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하여 통일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예산규모

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유

일한 통일교육단체의 협의회로 취급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의 경우 

2005년 4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2억원 가량을 각 회원단체로 지급할 

예정인데 그 소속단체가 85개 단체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각 단체

는 연간 250만원도 못되는 금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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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양축으로 하여 참

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지원이 없

는 상황에서 통일교육단체-특히 사회통일교육을 위주로 하는 통일교육

단체-는 여러 외부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

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의 내용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요컨

대 통일교육은 제도적 뒷받침이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통일관 및 통일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넘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무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이른바 통일교육 확산 패러다임으로

서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그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반공안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를 반영하여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

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단순히 통일지향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민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갖

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점 역시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이 논

의 중인 시민교육법 - 시민교육위원회법(안) - 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의 영역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유사법률이 중복되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  물론 아래 제4장에서 제안하는 바와 

4남윤인순, “시민교육위원회 법안 제정의 배경,” ‘시민교육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 NGO학회 및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공동개최, 
2005. 4. 13), pp.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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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로서 민주시민교

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

(가칭)’을 설치하자는 구상에 따른다면, 관련 기구 및 조직이 체계적으

로 구성되고 업무가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통일교육지

원법과 시민교육법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관련법규의 정비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

체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기본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

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부처 간의 협

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가사 통일

교육지원법의 제정 당시에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입법의 전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날이 통일교

육의 중요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이제라도 정부가 적

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

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실질적

인 논의를 주도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과 같은 착안점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법령명을 통일교육지원법이 아닌 ‘통일교육법’ 또는 ‘통일교육기본법’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장·절 구분 없이 11개 조문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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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제1장 총칙, 제2장 통일교육심의원회, 제3장 

통일교육기본계획, 제4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로 구분하여 전

면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편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합당한 입법목적 및 통일교육기본방

향을 재정립하고 통일교육지원체계에서 필요한 각종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그 산하에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둠으로써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

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새로운 방법과 내

용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

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침해라는 내용은 대단히 추상적인 문구로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오

히려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통일교육을 저해하고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특히 통일부장관에게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까

지 부과한 것은 통일교육의 진흥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

으니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2) 통일교육 관련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

령 사회적응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제15조에서 막연히 “대한민국

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통일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연계성을 맺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도 시민교육의 일환으

로 사회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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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법적문제의 재검토

통일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초하는 투명성은 과정, 제도 및 

정보가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또 그것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대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면 현실적으로 집행

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

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의 유연성을 확

보할 필요도 있다.

(1)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통일부장관은 각계의 통일교육전문가들을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

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부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도

로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일반 위원들의 임기도 그에 

맞추어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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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통일교육의 강화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통일교육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과 광주에 설치된 지역통일교육센터

를 통일교육원 산하로 이관하여 통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기존의 하향

식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지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체계나, 적어도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계

획수립과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통일교육의 민주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광역시 및 도에도 지

역통일교육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통일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와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학교 등 통일강좌를 

운영하고 청소년 분단현장 체험연수 등 청소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뿐 아니라 지역학교의 통일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정부는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학교 뿐 아니라 사회통일교육

을 담당하는 민간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주요 축을 구성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체

인 통일교육협의회 등의 관련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부에 등록된 통일교육 관련단

체는 113개에 달하면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는 2005년 5월 85개

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협의회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협의

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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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3년 12월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

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2

월말 74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지역사

회의 주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청소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주민

을 대상으로 연평균 250만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 이

러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를 전국 12개의 북한관과 연계시켜 지역

별 통일교육센터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울

러 지금까지 구색맞추기식으로 이루어진 통일교육에 대하여 그 필요성

을 홍보하고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해줌으로써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교육 체계의 전면적 재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

관들 사이에 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자료 등의 공유가 가능

하도록 정부의 각 부처사이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관사이, 또 민간기

관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통일교

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통일교육 

수요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교류와 협의 하에 

각 급 학교와 교육연수원의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일반 통일교육강사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해서도 통일

교육원이 실제로 통일교육주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

히 확인된 바 있다.6 이 점에서 통일교육원은 현재 질적으로 보나 그리

고 양적으로 보나 통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

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원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구기능

을 완전히 분리하여 통일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순수한 의미의 교육기

5통일부, 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6 <부록> 통일교육 설문분석 표 18 및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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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통일적으로 수

행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네트워크의 중심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는 지

역 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통일교육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운

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자치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인 전환점으로서 그 이후 큰 변화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는 민족의 공

동번영과 평화공존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냉전시대의 퇴적층은 한 순간의 만남으로 쉽게 해체

되지 않는 단단하고도 복잡한 지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지층구조의 근원적인 해체를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과 이해도 필요하지만 남과 북 각각 내부적으로 계층 간 집단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고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노력도 게을

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흔히 개혁·개방으로 지칭되는 북한

의 변화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들 자신도 냉전적 사고를 탈피

해야 하고 또 구시대의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각종 잔재와 

이권들을 청산·포기해 나가는 노력도 당연한 시대의 요구라 하겠다. 

바로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

제점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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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패러다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법(안) 예시>

[통일교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를 함양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라 함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지

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

으로 행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3. “통일교육시설”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

공단체, 그리고 통일교육단체가 통일교육을 위한 설립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통일교육단체”라 함은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

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

호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일

실현의지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통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초정파성을 견지하며 특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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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단체를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통

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2장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통일교육 지원정책의 수립

   3.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

   4. 통일교육의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

   5. 통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그밖에 통일교육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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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은 관련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계층·연령 등의 면에서 국민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추천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격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통일교육센터) ① 위원회 산하에 통일교육의 방법연구·교재개

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통일교육활동 지원을 위하

여 통일교육센터를 둔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③ 통일교육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의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정부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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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일교육 기본계획

제1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2.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추진내용

   3. 분야별 교육체계에서의 통일교육 추진 세부계획 

   4. 통일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의 담당자에 대한 양성·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과 관련된 각 부처·기관 및 통일교육단체 등 간의 협

조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의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통일교육의 세부운영계획 수립지침과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

수급계획

   9.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 각 기

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통일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부 각 기관의 장은 운영계획과 추진결과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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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

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기본계획에 따른 통

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

육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단체가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

하여 그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

한 임대료로 대여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국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

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

소의 설립·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통일교육단체는 통

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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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II

II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한 

학교통일교육의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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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의 학교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과 기

타 일반학교들의 통일교육계획서(혹은 보고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학

교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

과 실시한 면담 결과도 일부 제시하게 될 것이다.7 또한 학교 수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

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등의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8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

7면담에 응한 교사들의 배경변인은 다음과 같다. 2학기 개학에 맞추어 8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 학교 과목 / 담임 교사 일시

서울

D 초등학교 3학년 K 교사 2005. 8. 29.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 2005. 8. 25. 

M 여자고등학교 사회과 K 교사 2005. 8. 27.

경기

S 초등학교 연구부장 K 교사 2005. 8. 31.

A 고등학교 국어과 S 교사 2005. 8. 26.

A 고등학교 사회과 L 교사 2005. 8. 26.

인천 H 초등학교 4학년 P 교사 2005. 8. 30.

8윤웅삼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교육원, 2003); 김동규 
외, 남북한관의 의식조사와 통일교육 개선방안 (서울: 집문당, 2001); 박찬



34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고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

지만, 설문조사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풍부한 의미와 맥

락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과 일

반학교들의 통일교육 내용과 통일교육계획서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

육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검토를 통해 단위학교

라는 학교공동체 내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통

일교육의 현재 수준과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해 내는 것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

이 될 수 있다.

가.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사례

(1) 연구학교의 통일교육 실천사례

(가) 초등학교

충청북도의 S 초등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에 걸

쳐 충청북도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석 외, 통일교육론 (서울: 백의, 2000); 문용린 외,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
비에 관한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보고서 (199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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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및 방법

통일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가. 교사 연수 실시
나. 통일관 설치 및 환경 구성
다. 학교 통일교육 시간 확보

북한바로알기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한다.

가. 북한바로알기 교과관련 지도자료 개발‧활용
나. 북한바로알기 재량활동 지도자료 개발‧활용
다. 북한바로알기 자유탐구 안내자료 개발‧활용

통일의지 내면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가. 통일 관련 교내행사 실시
나. 통일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 통일 노트 제작‧활용 
라. 북한 바로알기 아침방송 실시

충청북도 S 초등학교에서는 통일관을 설치하고 통일교육 시간을 따

로 확보하는 등의 특색있는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

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교과교육은 물론이

고 재량활동, 행사활동, 체험학습 등의 교과외 교육을 고루 활용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바로알기에 관한 자유탐구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한 것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통일교육을 돕는 데 기여한 활동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S 초등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목표 내용 및 방법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가. 탈북학생 학급 편성 운영
 나. 탈북학생 적응 환경 조성
 다. 탈북학생 특별학급 협력지원 체제 조직 운영

탈북학생 특별학급 
통합교육과정을 구안, 

적용한다.

 가. 남북한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분석 
 나. 탈북학생 특별학급 통합교육과정 구안‧적용

탈북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한다.

 가. 전통과 사회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나. 탈북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다. 평생 친구 삼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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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 초등학교는 특별히 탈북학생들의 적응과 화합이라는 특화

된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탈북학생들을 받아

서 학급을 편성하고 남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남한 학생들과 

탈북학생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러한 목표를 위해 S 초등학교에서는 적응을 위한 환경 조성, 통합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교과외 교육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나) 중학교

충청북도의 G 중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충청북도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목표 내용 및 방법

북한바로알기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가. 북한 관련 교육 환경 조성
나. 북한 관련 연수
다. 북한 관련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확충

학습활동을 통해 
북한바로알기 교육을 

전개한다. 

가. 교과 교육활동을 통한 북한바로알기 교육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북한바로알기 교육
다. 특별활동을 통한 북한 바로 알기 교육 

북한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북한 이해
나. 문예활동을 통한 북한 이해 
다. 행사활동을 통한 북한 이해

충청북도 G 중학교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초점을 맞

추어 북한바로알기 통일교육을 전개하였다. 이 학교 역시 북한 및 통일

교육과 관련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 후, 교과교육은 물론이고 재량

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통한 교과외 교육도 다양하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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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학교

경상남도의 J 고등학교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2년에 걸

쳐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통일교

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목표 내용 및 방법

북한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과 제시를 통해 북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가. 개인별 탐구 활동(비관련 교과)
나. 반별 활동
다. 북한 문화 관련 게시물 설치
라. 통일 연구실 운영
마. 통일교육 연구반 활용
바. 통일교육 사이트 운영
사. 통일교육 파일 만들기 

북한 문화의 간접 경험하기와 
가상 체험을 통해 민족동질성
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통일 
역량을 배양한다.

가. 교과학습 활동
나. 북한 관련 비디오 감상 및 감상문 쓰기

다양한 계기 교육을 통해 민
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할
을 알게 한다.

가. 통일 문예 행사 실시
나. 북한 및 통일관련 파일 만들기 대회 개최 
다. 북한 전문가 초청 강연듣기
라. 탈북자 초청 북한 문화 알아보기
마. 학교 축제를 통한 통일교육
바. 통일교육 연수 및 현장 체험 활동

J 고등학교는 북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해 같은 민

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라는 특성

상 통일연구반과 같은 클럽활동, 학교축제와 같은 행사 등 학생들의 능

동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활동들이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반학교의 통일교육계획서

(가) 초등학교

경기도 H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005년 연간 통일계획

이 수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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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목표 대상 시기 세부 추진 계획

통일안보 글짓기, 
포스터 대회

1회 4-6학년 6월 2주
학년 대회 실시 후 학년별로 우수
아동 표창

1회 4-6학년 6월 2주

안보 현장 견학 및 
체험 학습

1회 1-6학년
4-6월 
중심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 체험학습
을 통해 안보 현장을 견학할 수 있
도록 안내한다.

통일안보 계기교육 연중 1-6학년 수시로
학교장 훈화, VCR, 영상자료, 통일 
관련 시사 자료, 학교홈페이지 활용

불온 문서 
수거활동

연중 1-6학년 수시로 중점 수거시기 ( 4월, 10월 ) 

남북한 생활 
비교문 쓰기 대회

1회 4-6학년 11월
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은 후 비
교문을 쓴다.

통일 교육 방송 
프로그램 시청 및 

안내
1회 1-6학년 6월

KBS (겨레가 하나되어, 아름다운 통
일, 북한리포트)
MBC (통일 전망대)
SBS (북한뉴스)

경기도 H 초등학교의 통일교육계획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교과 활

동을 통한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이 많이 나타났고 북한이나 통일과 관

련한 각종 대회 실시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계획서에는 ‘통일안보’

나 ‘안보’, ‘불온’ 등의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통일교육 중에

서 ‘안보’의 측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나) 중학교

서울 Y 중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005년 연간 통일계획이 수

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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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영역

세부 계획 시기 담당

교과
  

교육지도

‧도덕과, 사회과 수업- 통일문제에 관한 토의 학습
‧교육부 제작CD-ROM자료 적극활용 (대립에서 화
합으로)
‧통일 관련 TV방송 시청 지도
‧관련 웹사이트 적극 활용
‧방법 개선 - 토의 교육을 통한 교육 주체의 자율
성 확대
‧범교과적 통일교육 자료 지도자료 활용

연중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통일대비
교육행사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그
리기, 나의주장 발표 대회 실시-우수작품 지구별 
대회 제출
‧귀순 용사 및 강사 초청 강연
‧통일 관련 각종 외부 행사 안내

6월

사회교육부
4월

연중

교외
현장체험

‧국립묘지 참배 및 헌화 
‧통일 연관 기관 및 지역 견학 과제 제시(방학)
‧통일전망대·땅굴 견학, 자매부대 방문 및 위문행
사
‧3학년 수련회 행사시 호국사적지 방문
‧체험학습시 통일 관련 기관 견학

6월 사회교육부

7-8월
도덕과, 
사회과

6월 생활지도부

5월 학년부장

6월 학급 담임

연수
‧교원 교내 연수
‧외부 연수
‧계도(가정통신문)

6, 11월

사회교육부3월

 6월

시사
계기교육

‧국기 다는 바른 방법 계도
‧국경일 계기교육(방송, 유인물)

연중 사회교육부

특별활동
교육

‧통일문제 관련 클럽활동 조직 주1회 CA담당

통일교육 
코너 
설치

‧학교 게시판에 통일 교육란 설치 (월1회 갱신)
‧게시판에 통일 관련 유인물 부착 
‧불온 유인물 수거 및 신고 지도
‧문고에 통일 도서 비치 권장

연중 학급담임

훈화교육
‧학교장, 학급 담임 교사의 훈화 
‧5분 통일 명상 방송

연중
사회교육부

월1회

서울 Y 중학교는 통일교육을 위해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교

과교육과 기타 다양한 교과외 활동과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계획한 내용과 실천된 사항에서는 다소 차이도 나타났는데, 이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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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P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통일대비교육 중 하나로 6월에 실시한 

글짓기, 포스터, 나의 주장 발표대회의 명칭이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에서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국립묘지 참배나 자매부대 방문행사 등은 학생회 간부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고 통일과 관련한 클럽활동은 학교 사정상 조직되지 못

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 고등학교

서울의 M 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통일대비 

교육에

필요한 

지도요소

대 상 지 도 내 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민족 

분단의 

과정과 

북한의 

실상 교육 

           

          

민족 

공동체 

교육

안보교육

민주시민

교육

학생 

및 

교직

원 

연수

관련교과 교육을 

통한 지도
연 중 실 시

훈화 교육 연 중 실 시

시사‧계기교육

(6‧25계기 민족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글짓기, 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개최)

o

게시교육(게시판설치) 연 중 실 시

현장교육(통일 

전망대등 호국 

사적지 견학)

o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 시청
o o

강사초빙 연수 o

단체활동 참여 o

자체 연수 o o

학부

모 

계도

가정 통신 o o

학부모 연수

(학부모의 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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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M 여자고등학교는 북한이해 교육, 민족공동체 교육, 안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역시 다양한 

교과외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사회과 K 교사는 

실제로는 1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이 실시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이

야기하였다. ‘계획서 상의’ 통일교육과 ‘실천 차원’의 통일교육, 그리고 

실시 주체로서 ‘학교 차원’의 통일교육과 ‘교사나 학생 차원의’ 통일교

육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실천 사례 및 

통일교육계획 부분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을 

고루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의 인지수준을 고려한 내용이나 활동이 추가되기도 한다는 점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때, 적어도 ‘계획’상으로는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

련하여 인천 H 초등학교의 4학년 담임 P 교사는 교육청의 특별한 지시

나 실적 요구가 없는 한 통일교육은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이것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차이점을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연구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

일교육을 선도하고 시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일반학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특화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때로는 신선하고 파격

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반학교에서는 패

러다임의 변화나 학교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통일교육보다는, 대체로 

무난하게 실시해온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나 때

로는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나 패러다임은 드러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위학교 차원의 여건과 환경이 통일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학교를 통일교육 연구학



4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교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연구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실천사례들

을 일반학교로 전이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통일교육 관련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

앞서 살펴본 통일교육 연구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은 단순히 몇몇 교과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크게 교과수업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과교

육활동과 교과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구

분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체계 

또한 교과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교과외 교육활동과 관련

된 것인지 구분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과 교과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과 교육과 학교통일교육

일선 학교의 교과교육활동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

였다. 분석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국

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하였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

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 10년간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들이 분화되어 제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이다. 이 세 교과는 

교육전문가들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199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가 전국의 교



43Ⅲ.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한 학교통일교육의 구현방안

육전문가 8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세 교과가 

통일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교과의 통일교육 관련 단원들을 분석하여 통

일교육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지,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간접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직접적인 통일교육 
단원

통일교육을 위한 의도에서 단원이 조직된 경우로, 단원
의 목표나 내용이 통일교육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인 통일교육 
단원

단원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원의 내용 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이다.

(가) 도덕과와 통일교육

도덕과 교과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들

이 다른 교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도덕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적으로 통

일교육을 다루는 단원들 또한 8학년 수준에서 국가와 민족 등의 내용

과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다. 

1) 직접적인 통일교육 단원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매학년의 중단원 수준에서 통일교

육 관련 내용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9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전문가 중 34.2%가 윤리과를, 28.3%가 사회과를, 
24.3%가 역사과를, 그리고 13.2%가 국어과를 통일교육의 중심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이외의 기타 교과가 통일교육의 중심 교과목이라고 하
는 응답은 1% 미만에 그쳤다. 문용린 외,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보고서 (1995),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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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3학년
도덕

Ⅳ. 국가
 ‧

 민족 생활

2.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1)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2)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3)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4학년
도덕

Ⅳ. 국가 
‧

 민족 생활

2.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1)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3)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4)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
는 일들

5학년
도덕

Ⅳ. 국가 
‧

 민족 생활

2. 평화 통일의 
방법

(1)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
어야 하는 까닭

(2)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3)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4) 일상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6학년
도덕

Ⅳ. 국가 ‧ 
민족 생활

1.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1)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
국의 미래 모습

(2)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3)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
러 가지 일들

(4)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나)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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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줄어든다.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8학년(중학교 2학년)의 중단

원 한 곳에서 통일교육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8학년
도덕

Ⅱ.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4. 남북 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1) 통일의 의의

(2)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3) 통일을 위한 노력

(4)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고등학교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통일교육이 도덕과의 핵심주제가 된

다. 다음과 같이 대단원 수준에서 통일교육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체적

으로도 1학기 동안의 학습분량에 해당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가장 체계

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는 단원이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10학년
도덕

Ⅱ. 
민족통일 
문제와 

통일한국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현실

(1) 민족분단의 과정

(2)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비교

(3) 민족분단의 극복방향

2.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1)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2) 남북한의 통일 정책비교

(3) 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2) 간접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아니지만 8학년(중학교 

2학년) 도덕에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통일교육 내용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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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8학년
도덕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1.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1) 민족과 
민족문화의 

의미

•민족의 의미
•민족문화(북한 지역에 형  
  성된 문화도 포함)

(3)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    
  원인 및 실태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    
  공동체 형성 노력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3)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분단의 원인과 과정

3.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4)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방향

•국가안보의 의미, 그리고
  안보위협요인과 그       
  극복방안

(나) 사회과와 통일교육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나타난다. 도

덕과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만들

어진 단원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들

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기 한차례 정도 중단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6학년의 마지막 단원에서 통일문제를 

‘민족의 미래’와 관련시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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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6학년 
사회

Ⅳ. 함께 
살아가는 세계

3. 통일과 
민족의 앞날

•분단 원인과 남북 대결 과정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통일 조국의 미래상

나) 중학교

중학교 3학년(9학년)에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미래와 관

련지어 통일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해당 중단원의 2/3 정도가 통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9학년 
사회

Ⅶ. 
지구촌사회와 

한국

3. 우리 민족의 
발전과제

•남북 분단의 배경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민족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
•국토 통일의 의의

9학년 
국사

Ⅹ. 
대한민국의 

발전

3.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

2) 간접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사회과는 통일교육을 직접 목표로 하지는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주요 학습 요소로 삼고 있는 교과라는 성격상, 교육 내용 속에

서 통일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의 주요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 관련된 것들이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

로 분단이며, 분단이나 통일과 관련한 사회적, 시사적 쟁점들이 끊임없

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관련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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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7학년
사회

Ⅳ. 북부지방의 
생활

1. 대륙의 관문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
•국토 통일의 필요성

2. 북부지방의 
중심지 관서지방

•공산화 이후 북한의 토지 제     
  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

3.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지방

•북한의 개방 정책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

9학년 
사회

Ⅳ.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발전

•광복 후 우리나라 사회의 변동   
  과정

9학년 
국사

Ⅹ. 대한민국의 
발전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8‧15 광복이후의 분단과정       
 및 분단의 고착화과정

10학년 
사회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과제

(다) 국어과와 통일교육

국어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일교육과 북한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극히 드문 편이다. 실제

로 중단원 이상의 규모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은 다음과 

같이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의 6단원 ‘남북한 언어 차이’ 뿐이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9학년 
생활국어

6. 남북한 
언어의 차이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 

이처럼 국어과에서는 통일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단원은 

거의 없지만, 읽기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학작품들 중 상당수가 

분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간접적으로 통일교육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국어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통일 관련 내용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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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는 않지만 분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학생

들로 하여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느끼도록 하며, 더 나아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분단 극복의 정서를 함양시키

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국어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 내용들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학년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 용

7학년
국어

6. 문학과 
독자

(1) 흰 종이 
수염

•6‧25 직후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극복의지

(2) 숨쉬는 
영정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룸

8학년
국어

4. 삶과 
문학

(2) 기억 
속의 들꽃 

•전쟁의 폭력과 어른들의 이기심

10학년 
국어

생각하는 힘 (1) 장마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극복되   
  는 과정을 그린 소설

함께 하는 
언어생활 

(1) 역사 
앞에서

•한국 전쟁의 진행 과정을 기술한 일기  

(2) 교과외 교육과 학교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로 설정되

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교과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의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통해 단위학교 차원의 통일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특별활동이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

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비교과적 활동을 의미한다. 특별활동

은 기본적으로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속한 개인의 

개성‧자율성‧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과 이외의 모든 교육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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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포함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목표를 사회의 변화

와 교육 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인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에

는 다음과 같이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과 같은 학생들의 계발활

동, 행사활동, 계기교육,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계발활동

학교현장에서는 교과활동 이외에도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클럽이나 동아리를 만들어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

어 통일연구반(동아리), 통일정보검색반(동아리) 등을 만들어서 1주일

에 1시간, 혹은 2주일에 2시간, 혹은 1달에 4시간을 배정한 클럽활동시

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발활동을 통

해 통일교육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학교 내의 통일교육 담당 교사가 

해당 클럽을 전담하여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물론 학교

의 모든 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클럽과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교에 통일이나 북한관련 클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교과활동에 비해 대상 학생들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학생

들의 직접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통일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2) 행사활동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와 포

스터’ 등을 공모하거나 ‘나의 주장 발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

다. 이러한 학교행사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적어도 참여의 기

회가 개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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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 부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

나 통일과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

어지기보다는, 중앙 행정부처나 교육청 차원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

해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사를 통한 통일교

육이 하나의 ‘업무’로서 수동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만 남게 될 수 있다.

3) 계기교육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어떤 사건 등을 계기로 별도

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계기교육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한 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통일과 

관련한 계기교육은 보통 호국보훈의 달인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

던 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6월에 주로 이루어지는 계기

교육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 6월 6일: 현충일 계기교육

- 6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계기교육

- 6월 25일: 6‧25 전쟁 계기교육

형식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6‧25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계기교육보다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6‧

25 전쟁 계기교육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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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전라남도 M 초등학교의 계기교육

기념일 주  제 학습 내용 학습방법

5. 5 
(어린이날)

한이가 
좋아하는 
것은?

‧남북한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것 알아보고 비교
하기 

‧남북한 어린이들의 놀
이, 장래희망, 좋아하는 
것들을 비교하기

‧설문조사‧인터넷 활용
‧남한 어린이들에게 설문 조
사 및 북한 어린이들에 대
한 내용 인터넷 활용 조사
하기 

6. 15 
(남북공동
선언)

통일을 
위해 

맞잡은 손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살펴보고 평화
통일의 의지 다지기

‧6.15 남북공동 선언 비디오 
자료 시청  

‧편지쓰기, 어린이 평화선언
문 만들기

6. 25 
(6. 25
전쟁일)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평
화로 생각 전환하기

‧가상체험‧협동학습
‧전쟁의 유산인 DMZ를 통일 
평화공원으로 만들기

7. 17 
(제헌절)

통일은 꼭 
해야 

되나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
각 말하기

‧이슈중심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 주
장을 듣고 내 생각 정리하기

8. 15
(광복절)

왜 우리는 
허리가 
잘렸을까

‧국토 분단의 원인을 조
사하고 통일의 참뜻 탐
구하기

‧역할놀이
‧통일의 방법과 의미를 이해
하고 우리의 할 일을 알아
보기

8. 15(음) 
(추석)

우리도 
명절은 
즐거워요

‧남북한 명절을 비교하
기

‧ICT 활용
‧남북한 명절을 조사하여 비
교하고 내 생각 말하기 

10. 9 
(한글날)

훈민정음
과 북한 
언어 

‧북한말 중계 방송하기
(스포츠 한 종목 선정)

‧가상체험
‧축구, 야구 등 한 종목을  
선정하여 북한 아나운서가 
되어서 방송하기

11. 30 
(무역의 
날) 

남북한 
경제와 
남북교역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
고, 남북경제 협력의 
의의 이해하기

‧만화로 나타내기 
‧남북한 경제 생활모습을 만
화로 재미있게 나타내기

12. 10 
(세계인권 
선언)

우리 
동포들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이해하기

‧독서활동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북
한 이탈주민의 수기를 통하
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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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교실에서 배운 학습 내용에 대

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탐구력, 창의력을 키워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과 관련한 현장 체

험학습은 ‘청소년 통일수련회’, ‘통일관련 사적지 견학’ 등과 같이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통일안보 관광단

지, 통일전망대, 호국사적지, 국립묘지 등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찾고 있는 대표적인 견학장소이다. 현장 체험학습은 특정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이 담고 있는 정서와 의미를 배우고 올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장소를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방문하다보니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

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제대로 장소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학생들이 전시물에 오랫동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줄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풍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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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전라남도 M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학
년

월 주 프로그램명 학습 내용
체험
학습
유형

통일교육
지도요소

학습
시간

장소

공
통

6 2 남북한 비교
‧남북한 비교문쓰기
‧남북한 비교 그리기

표현
노작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교실

7 2 통일 한마당
‧통일OX 퀴즈대회
‧통일 노래 부르기
‧통일 놀이 한마당

표현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120′
(4)

 
운동장

10 4
북한 주민 

생활은 이래요

‧귀순자 강연회 듣기
‧청취소감문 쓰기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탐사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강당

1 11 3 우리는 하나 ‧역할극 발표회 표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120′
(3)

강당

2

5 4
경의선을 
이어라

‧음악에 맞추어 경의
선 열차놀이 하기

표현
노작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80′
(2)

운동장

11 2
통일로 
가는 길

‧모둠별 협동화 그리
기

표현
노작

통일의 당위성 
인식

40′
(1)

교실

3

6 4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이해하기

‧OX퀴즈 탐사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교실

7 2
다시 만날 우리 
민족 - 생활 
속에 실천하기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
보기

‧저금통 만들기

표현 
노작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40′
(1)

교실

4

6 3 한반도 여행
‧통일교육 관련 게임
하기

노작
표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80′
(2)

교실

7 1 통일 퀴즈 ‧통일 퀴즈대회
노작
표현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교실

10 4
5‧18 묘역 및 
광주 북한관을 

찾아서
‧현장 체험학습 탐사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160′
(4)

5‧18
묘역
광주
북한관

(나)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과 선택과목 학

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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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주로,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둔

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나 심화‧보충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중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

하며, 고등학교에서도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연간 2단위를 배정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전교생은 아니지만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

어 범위가 넓고 1년 동안 꾸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생‧학부모의 여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적합한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재량활동 교

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개발된 프로그

램이나 수업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의적 재량활동이 오로지 통일교육만을 위해 배정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는 성교육, 

보건교육, 인권교육, 진로교육, 인성교육, 여가교육 등 기타 다양한 영

역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 통일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실제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M 초등학교의 재량활동 편성 예시표로서 1학기

의 4월부터 7월까지 총 8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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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1) 학기  

월 주 단 원 / 주 제 차시 지  도  내  용
통  일
관  련
영  역

관련 
교과

및 제재
(재구성)

4

1
1.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1) 유치원 생활

1/4
‧북한어린이들의 유치원 생활 
‧북한의 유치원과 우리의 
  유치원비교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통일
교과서

3
남북 어린이들의 
놀이

2/1
‧북한어린이들이 즐겨하는놀이
‧남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비교

〃
주제
학습

5

1
(3) 북한 어린이
들의 문화생활

3/4
‧북한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
그램에 대하여 알기

〃
통일
교과서

3
(3) 북한 어린이
들의 여가생활

4/4
‧북한 어린이들의 휴일 활동
‧남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 
비교

〃 〃

6

2

프로젝트
학습

(통일의 
상징)

 
통일국
가의
화폐

1/4
‧남북한의 돈 바로 알기
‧통일화폐 만들기

〃
주제
학습

3

 
통일국
가의
국기

2/4
‧국가 상징물 남북한 비교하기
‧통일 국가의 국기 그리기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4

 
통일국
가의
노래 
짓기

3/4
‧통일 국가 노래 부르기
‧한국인 되기

〃 〃

7 1

통일
국가
여행
하기

4/4
‧가고싶은 곳에 대해 조사하기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3) 기타 방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경기도의 H 초등학교에서는 6월에 다음과 같은 가정통신문을 발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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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계기 통일 안보의식 고취 가정 통신문

1. 통일 교육의 목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전후 세대인 학생들에게 민족 공동체 의식

과 민주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 시대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

관을 배양하기 위하여 통일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

일관을 정립한다.

* 통일 환경과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한다.

* 평화와 화해‧협력의 대북 포용 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실

천 의지를 형성한다.

2.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

* 남북한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 의식을 함

양하게 한다.

*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대비한다.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변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이

해함으로써 합리적 대북관을 형성하게 한다.

* 민족 동질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통일 이후 민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

하여 민주 시민 자질 함양 교육을 강화한다.

3. 통일 교육의 지도 방향

* 통일교육의 접근방식

 - 현재의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을 고려한 평화공존교육강조.

 -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교육강화.

 - 기존의 정치 이념적 접근에서 생활 문화적 이해교육.

 - 확고한 안보의식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필요성 이해교육.

○○ ○○ 학교

서울의 S 중학교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

음과 같은 퀴즈대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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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알기 퀴즈(예선)

※ 1번부터 10번까지는 OX 문제입니다.

1. 북한에도 만우절이 있다. 

2. 북한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3. 북한에도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있다. 

4. 북한에 어린이날이 있다.  

5. 북한에 어버이날이 있다. 

6. 북한 주민들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조기 체조를 한다.

7.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다. 

8. 북한에도 지역감정이 있다. 

9.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 하며 즐겨먹는다. 

10. 북한의 학생들은 시험을 주관식으로만 본다. 

※ 11번부터 20번까지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11. 북한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12. 서울의 한강처럼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3. 옛 고려의 수도이자 인삼으로 유명한 곳으로 남북경협 공단이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14.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기초 사업이 되는 철도 노선은? 

15. 북한에서 가장 큰 돈은 얼마짜리일까요? 

16. 남북의 관계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화제가 된 영화 <공

동경비구역 JSA>에서 JSA란 무엇의 약자일까요?   

17. 북한말로 ‘헝겊신’은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18. 다음의 북한말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전국에 내린 무더기비로 남새가 귀해졌다. 

19. 북한의 현재 국방 위원장의 이름은?  

20.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북한의 산은?   

호랑이 두만강과 압록강의 발원지 화산으로 정상에 분화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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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

과교육과 교과외 교육, 교사 연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학교

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계획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다만 그 계획이 실제로 옮겨지는가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의 경우 그 

빈도와 정도가 훨씬 덜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대체로 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보다는 행사나 체험학습, 또는 각종 대회 

등 교과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과교육을 통

한 통일교육은 교사 개인 차원의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학교통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통일교육의 체계, 목

표, 내용, 방법, 평가, 교사 연수의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문제

통일교육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또한 교과 영역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학교의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

교는 교과교육 및 다양한 형태의 교과외 교육활동들을 사용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효율

적으로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체계적으

로 조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들이 체

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만을 주장

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성을 크

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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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교육과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문제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신패러다임에 기반한 통일교육이 

제시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후의 교과

서 제작 및 검정 및 부분 개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7차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을 독립된 교과형태가 

아니라 도덕과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과, 국어과 등의 관련교과에 통

일관련 내용들이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

니라 각 교과 내부의 편의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학교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관련 교과간에 통일교육 내용

들이 교과의 계열적 구성 측면에서 밀도있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내에서도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통일교육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을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도덕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마다 1개의 중단원이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

교에서는 3개 학년 중 1개 학년에서만 중단원 1개가 제시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4개의 중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게 된다.

 

초등학교 도덕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윤리

3학년 
중단원

4학년 
중단원

5학년 
중단원

6학년 
중단원

7학년
중단원

8학년 
중단원

9학년
중단원

10학년 중단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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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외 교육과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문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외 교육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바탕하여 진행되는 교과교육과는 달리 목표나 

내용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다양한 통일교육 활

동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연간 통일교육계획을 세

워 실천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나 계기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여러 관계기관에 의해 개발‧보

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인권, 청소년, 여성, 진로, 보건 등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재

량활동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의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 오히려 깊이 있는 학습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외 활동들은 학교급간 혹은 학년간에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

과와는 달리 교과외 활동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사이에 중복되는 활동들이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교육계획이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최대 6년, 중등학교에서는 최대 3년 동안 동

일한 통일교육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했던 교과외 활동을 중고등학교

에서 반복하게 되고 심한 경우 12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 같은 내용으

로 동일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사한 교

과외 교육활동의 반복은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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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문제

(1) 단위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관성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일교육은 학교교

육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의 

실천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일단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통일교육에 투자하더라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통일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체로 통일교육의 방향은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단위 학교에 반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45년 

분단이후 ‘국가 수준’에서 통일은 중요한 학교교육 목표의 하나로 제시

되어 왔는데, ‘학교현장의 교육목표’로서 통일은 시대적 상황과 통일정

책의 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통일교육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2차 1963 선건설 후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
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대비 교육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
단계 통일 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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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국가 수준에서의 통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과 통일교육의 주안점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

쳐, 현재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활발한 남북교류 현실

을 반영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신패러다임 통일교

육에서는 기존의 반공이나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통일을 지

향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이해, 동질성 회복, 화해와 협력 

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제6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의 통일교육의 관점과 맥이 닿

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패러다임에 기반한 통일교육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도 잔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많은 교사들이 기존의 반공교육체제하에서 학교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

라 이른바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해 왔다는 점, 또한 학교라는 공간이 

‘반공’이나 ‘안보’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

을 취해 왔다는 점 등과 관계깊은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약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반공교육의 토대

가 불과 몇 년 만에, 그것도 이를테면 남북정상회담이나 금강산관광 등

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다. 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그

때 그때 크게 바뀌기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도 변

화하지만, 학교 현장은 그에 비해 훨씬 더 ‘관성’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각급 

학교에서 설정한 ‘실제’ 목표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단위학교의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반공교육적 시각과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입장

들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실제 학교통일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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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한사회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을 동포이자 이웃으로 부각시키

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서해 교전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응징의 대상

이 되어야 하는 인식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화해’와 ‘강

력 대응’ 사이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자’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과 혼란은 학교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10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의 목표에 대한 교사들의 혼란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경력이 29년째인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반공교육을 했다. 요

즘 말하는 통일교육은 염두에 두지도 못했다. 그러다 90년대 

와서 화해 무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통일을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다. 무슨 체제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냥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합쳐야 한다고만 했다. 통일교육이라

는 것도 시대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는 것 같다. 조금만 왕래가 

있으면 금방 통일이 올 것처럼 성급하게 착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희망이 좀 멀어지면 사람들도 지치고 통일교육 

분위기도 사그라들고 하는데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통일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인천 H 초등학

교 4학년 담임 교사).

학교 차원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나의주장발표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부터는 명칭이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으로 바뀌

10면담에 참여한 전(前) 서울 Y 중학교 사회과 교사에 따르면,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1교시 국어시간에는 국어교사가 반공안보를 강조
하고, 2교시 사회시간에는 사회교사가 화해협력을 이야기하고, 3교시 도
덕시간에는 도덕교사가 다시 남북대결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
사들 사이에서도 북한관, 통일관 등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리고 그 때문에 학생들도 자신이 만나게 되는 교사의 주장에 따라 혼란
을 겪을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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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민족공동체’에서 ‘안보관’으로 바뀌니까 느낌도 확 달라

진다(서울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 

이러한 문제점은 단위학교 수준의 통일교육의 목표 자체가 매우 혼

란스럽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1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통일

교육 일반의 목표 체계는 논리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립되어 있더

라도,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

라 부실하고 모순적인 목표 체계가 학교 통일교육을 적절히 이끌어 주

지 못한 채 교사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통일교육 목표 설정의 추상성

통일부(2005)의 통일교육지침에 따르면 통일교육 일반목표와 학

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통일교육에 대한 현장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서 현행 학교통일교육 
부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방향이 
없어서’(27.0%)였다. 문용린 외, 남북통일대비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
가의 의견조사 연구보고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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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목표 (일반) 학교 통일교육 목표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
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
립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이
질성 극복

라.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
의 균형적 인식 

마.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바.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나.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
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다. 통일‧북한 관련 지식체계 구성 및 
올바른 인식태도 형성 

라. 화해협력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의 함양 

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한편, 다음은 서울 Y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에 제시된 학교통일교

육 목표이다. 

(1) 통일 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의식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의식을 함양시킨다.

(2) 남북한 실상과 통일 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3) 남북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4) 건전한 안보 의식과 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시킨다.

위의 표에서는 통일교육 목표 일반과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사이의 

차별성이나 논리적 계통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으로 보면, 학교 통일교육 목표가 통일교육 목표 일반에서 파생되어 ‘학

교 공동체’라는 성격에 맞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목표의 ‘라’ 항인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부분은 학교 통일교육 목표에서는 특별히 표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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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은 Y 중학교의 통일교육 목표에서는 (4)항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 진술 수준은 매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 사

이에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예로서, 화해 및 평화는 안보

와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쪽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안

보는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목표가 충분히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비해 

다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불가피성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성이 곧 모호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

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통일교육의 목표도 단위 학교 및 개별 

교사에게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패러다임 학교통일의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은 추상성

을 띠고 있는 데다가 그러한 목표마저 단위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공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

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모호함은 교사들의 통일교

육 인식과 관련하여 ‘안보’ 개념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흡수통일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보를 강조해야 한다(인천 H 초등학교 P 교사).

분단된 상황에서는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안보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서울 M 여자고등학교 사회과 K 교사).

기본적으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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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걸림돌인데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

고 하는 것은 사실상 통일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교과서에 있는 통일단원을 가르칠 때마다 안보교육과 통일교

육 간에 괴리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안보교육을 버리고 반전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결시켰는데 

학생들의 호응도 더 좋고 설득력도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서울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

주적 개념이 바뀌고 있으므로 안보를 꼭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만으로 좁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순히 북한만을 

놓고 한편에서는 안보를,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경기도 A 고등학교 사회과 

L 교사).

결국 학교통일교육 목표가 다분히 추상적인 성격을 띰으로 인해, 예

를 들어, 안보와 통일의 관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치밀한 논의

없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통일은 해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이 주로 강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많

은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말하

면, 혼란과 갈등을 그저 봉합한 채 ‘통일’이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통일은 민족

사적 의미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

서 모두 당위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적 측면만이 

선언적으로 강조될 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

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통일과 학생 사이의 거리, 통일과 교사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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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문제

(1) 반공교육적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교육 내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 통일교육과의 관련성이 특히 높

은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는 기본적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바탕

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의 많은 부분에

서 냉전적인 사고방식 대신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그에 대비하

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이나 통일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교과교육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의 관점이 전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과거의 반공교육적인 시각

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례들을 분단과정,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의 방향 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분단과정’에 대

한 반공교육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의 반공 교육적 시각에서는 분단현실이 전적으로 소련의 세계전략

과 이에 의해 조종된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묘사해 온 측

면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분단과정

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광복 이후, 소련군의 힘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북쪽에 집권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보다 당파나 계급의 이익을 앞세웠으며, 

소련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응집력을 약

화시켰다.

.....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은,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다가 



70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소련의 지령을 받아 갑자기 신탁통치에 찬성함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분열상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

..... 이 무렵,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민족의 

분단을 막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측에 남북협상을 제

의하였고 남북협상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

도 거두지 못한 채 김일성의 정치 선전에 이용되는 결과만 낳

았다. (고1 도덕, pp. 110～112)

둘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북한 사회’의 모

습에 대한 반공교육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 

사회는 점차 이질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각기 사회의 변화를 맞이했

다. 남한과 다른 모습을 가진 북한을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의 문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자 쟁점이다. 기존의 반공교육적 시각

에서는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판단한 북한의 이질성을 ‘좋지 않은 것’ 

내지는 ‘불편함’으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아가 통일을 통해 이러

한 이질성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도

덕 교과서에서도 우리와는 이질적인 북한 사회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

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공 교육적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부터, 새로운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북한식 사

회주의의 우월성과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미사여구, 당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선동하는 구호성 언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하고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해온 결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우리와 다르게 변화

되었다.

......... 북한의 주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쌀이 아니라 옥수수였

다. 최근에는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

히 쌀만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일부 특권계층

뿐이다.

......... 북한에서도 유교적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

만, 기본적으로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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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그리고 사적 이익을 제한하는 집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고1 도덕, pp. 115～122)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통일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반공교육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가장 치

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쟁점이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은 바로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

된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기존의 반공교육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위

협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해 군사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 북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와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도 근

본적으로는 대남 적화 전략을 수정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분쟁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2 도

덕, p. 252)

물론 이와 같은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사

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대

체로 부정적인 가치판단에 입각한 서술 내용이 학생들의 북한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

는 것이다. 부정적 가치판단이 짙게 배어있는 표현들로 인해 학생들이 

북한 집권층과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동일시하여 

마치 북한 주민들 모두가 호전적이고 선동적이며 공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교과서 속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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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도덕과 P 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과서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

제다. 기존의 낡은 사고와 새로운 사고가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 통일교육 내용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

서 나의 경우는 나름대로 교육내용을 재조직화해서 사용하는

데 그렇게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는 통일교육에서 관점

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안보교육에 대한 집착

을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을 정

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에 대한 수업방법이나, 사례 등

은 별로 부족하지 않아 수업할 때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그렇

지만 통일교육의 내용을 남북한의 현 실정에 맞게 평화와 통일

의 관점에서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 교사의 주장은,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관점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서 양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을 취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신패러다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현실을 미화하고 잘못도 감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화해와 협력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

해 부정적인 이미지나 거부감은 갖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과서 서

술이 일관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반공교육적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은 교과외 교육에서 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시대적 맥락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그에 맞추

어 교과서가 새로 집필되는 교과교육 분야와는 달리 교과외 교육은 기

존의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교과교육에서는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상대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교과외 교육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상의 변

화가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D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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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8일 6‧25 전쟁과 관련, 각 시군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이관한 공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가 20일 ‘시대착오적 전시행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6‧25전쟁 계기 안보계도 및 대공신고 

홍보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학교별 홍보사례를 6월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요 추진내용은 북한실상에 대한 초청강연회 실시, 

통일안보 현장체험 학습,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공신고 홍보 및 계도

활동 전개(교내방송,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영상자료 활용),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공 신고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학교홈페이지 활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금번 공문은 중복 과다행정과 시대착오적인 발

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

교육청이 지난 3월 1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업무경감 

통합공문｣에 제시돼 있지 않는 사업을 펼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안보의 달 6월을 맞아 자

체 교육계획에 의거해 화해·협력·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글짓기, 그

리기, 포스터, 웅변행사 등을 치렀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 내 초·중·고교에서도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는 웅변대회 및 

3학년 담임 K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외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기

준 중 하나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이어서, 

특정 시기에는 특정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굳어져 있음을 지적

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교실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량활동에 비해서는 행사, 봉

사, 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충일’ 및 ‘6‧25전쟁’에 대한 계기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

제점이 자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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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포스터 등 학예행사를 개최했으며 S중과 B중 등 일부 학교에서

는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6.25전쟁 계기 안보계도 및 대

공신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천포커스 2003/06/26 >

거제포로수용 유적공원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유적 공원 내의 일

부 내용을 수정해 체험관등을 확대해 통일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거제포로수용소의 당시 유적이 남아있는 거제공고가 

이전하면서 다수 시민들은 이곳을 거제시가 매입, 현존 유족보존과 체

험관, 거제역사관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

은 “폭동체험관이나 사상대립관 등을 보면서 반공과 친공 대립만을 보

여주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

현충일과 6‧25전쟁에 대한 계기교육에서 주로 6‧25전쟁 중에 희생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활동들이 기존의 반공 안보교육의 틀 속에서 진

행되다 보니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다. 사실 전쟁과 희생, 추모, 대비 등에 관한 이야기나 행사를 이끌어 

가면서 그 전쟁의 당사자와의 화해 및 평화를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

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평소에 교과서나 통일수업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다가도 6‧25만 되면 다시 대결 분위기로 돌아가는 악순

환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장 체험학

습의 대상이 되는 각종 안보관광지는 남북한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만들어진 곳들이다.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나

타나듯이 안보관광지의 주요 전시자료들은 기존의 반공교육의 시각에

서 개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

라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학생들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경우, 

역시 통일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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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거제포로수용소의 주요 내용 

가운데 ‘반공교육’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다수 관광객들과 역사답사팀들은 지적했다.

<거제타임즈 2005/5/04>

탈북 청소년들은 적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탈북자 지원 시설

인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중략)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2개

월, 2004년 10월부터 3개월로 연장)이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의 적

응훈련을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은 각급 학교에 편·

입학해 남한의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남한에서의 학교생활이 힘들

고 두렵다고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째, 탈북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급 학생

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탈북 후 중국 등지

에서 수년씩 떠돌다가 들어온 청소년들은 20세의 나이에도 중학교에 편

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탈북 청소년들은 나이 차이 때

문에 힘들어하다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 탈북 청소년들은 학력 경쟁의 가혹함을 호소합니다. 탈북 청소

년들은 탈북과정에서 장기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3～4년 정도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남

쪽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사회와 역사과목은 처음 듣는 것이

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통일교육 훈화자료에도 구패러다임적 시

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의 예시 자료는 서울 S 중학교에서 학생용

으로 만든 통일교육 훈화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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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탈북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도 불투명한 진로로 고

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강력히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은 무슨 대학의 무슨 학

과를 선택해야 할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탈북자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자칫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

도 있다. 학교 부적응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비단 탈북자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청소년들도 적지 않게 겪고 있는 문제이다. 같은 

문화권의 남한 청소년들도 실패하는 문제라면, 탈북자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적응하기 힘든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포용의 자세를 논하기 보다는 탈북자 청소

년들의 어려움이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이질감이 강

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학교에서 기존의 

자료를 매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3)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 부족

학생들은 통일교육 내용에 대해 그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

편이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흥미롭다고 응답한 학생은 7.9%

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흥미롭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2.8%에 달하

였다. 학교통일교육이 흥미롭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선

생님의 설명 위주 수업(59.8%), 어려운 내용(33.3%), 알고 싶지 않음

(6.9%) 등을 꼽았다.12  같은 조사에서 학생들은 통일교육에서 가장 궁

금해 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생활상(70.0%)를 꼽았다. 남북한의 통일정

책(4.3%), 통일 이후의 생활(17.1%), 통일에 대비하여 할 일(8.6%) 등에 

12윤웅상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교육원, 200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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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이것은 곧 현재의 교과서 내용이 학생

들의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학생들의 선호만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는 없다. 내

용 선정과 조직은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범위와 계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추구하는 학교통일교육

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학생들의 관심에서 자연스

럽게 출발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K 교사는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구성을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내용이 부족하거나 관련이 별로 없다. 국어나 도덕, 국사 교과 

등의 실제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레 북한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 별 단원을 넣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

서 따로 시간을 내서 통일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란 참 어렵다

(경기도 A 고등학교 국어과 S 교사).

통일교육만을 위해 각 교과에서 따로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것은 교사 개인의 의지 및 재구성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서 구성 단계에서, 

또는 각 교과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형태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심에 맞게 재구성된 통일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덕, 사회, 국어 등 흔히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높다고 일컬어지

는 과목은 물론이고, 수리과학이나 예체능 등의 과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라.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문제

(1) 실시방법의 다양성 부족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보면, 학교 차원에서는 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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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의 통일교육 방법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권’이 곧 수업방법의 ‘다양성’으로 반드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통일교육 관련 단원을 ‘실시할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혹은 ‘비중있게 다룰 것이냐, 간단히 다룰 것이냐’ 등을 

결정하는 재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교과서 뒷부분에 있다고 해도 하기는 하는데 충분히 못할 때도 

있다. 그런데 도덕과목 같은 경우는 통일단원 때문에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다. 그쪽에 신경

쓰다 보면 통일이나 북한을 다룰 시간이 빠듯하다(인천 H 초등

학교 4학년 담임 P 교사).

한편 윤웅상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

생들이 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공부할 때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로 공

부했다는 응답은 25.7%에 그치고 있다. 교과 수업에 활용되는 자료나 

학습방법면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교과 수업에 있어서의 다양성도 미흡한 편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교과외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학교들

의 경우, 오히려 교과외 통일교육의 방법이 더 획일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거의 똑같다. 통일교육이든 효도교육이든 에너지절약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뭐 만들어서 내는 것으로 다 이루

어진다. 그 시기만 조금씩 다를 뿐 방법은 똑같다. 교과수업에

서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는 이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자꾸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물 없이 그냥 수업시간에 

했다고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대회를 주제만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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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하는 건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몇몇에게만 집중되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인천 H 초등학교 4학

년 담임 교사).

이러한 사정은 고등학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실천에 옮길 만한 계획이 거의 수립되어 있지 않다. 6월

에 하는 6‧25관련 글짓기, 포스터 대회 정도만 열리고 있으나 

그나마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그 외에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업 시간을 할애하기

도 쉽지 않다(경기도 A 고등학교 사회과 L 교사)

단위학교들의 많은 업무 부담과 바쁜 일정 때문에 학교교육계획서의 

통일교육 관련 부분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적어도 계획서 상으

로는 학교들 간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각 학교 내

에서도 해마다 혹은 몇 년 주기마다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같은 통일관련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의 명칭만 조금 바뀐다

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 그 방법이나 시기 등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특수성 등

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다른 학

교’ 또는 ‘작년 기준’ 등에 맞추다 보니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단기적 실적 위주의 방법 시행

통일교육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 정당성과 필

요성이 매우 높은 교육영역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무자의 입장에

서 통일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하나의 교육영역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사업 중 하나로서 교육청에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영역으

로 간주되는 측면도 있다. 다음은 인천 H 초등학교의 윤리부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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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세부추진 계획

1. 실천 위주의 
인성‧생활지도

교육

* 3다(칭찬, 대화, 사랑)   3무(체벌, 편애, 폭언) 운동전개
* 고운 마음 심기 운동(훈화집 꾸미기) 
* 심성수련활동     * 정다운 이웃, 따뜻한 가족 발표
* 어린이생활지도실천카드 및 생활지도 기록카드

2. 효‧향토
애호교육

* 효행 선행우수일기 표창          * 향토체험사례 발표대회  
* 효행의 날 운영(매월8일)          * 효실천 사례발표대회
* 효행관련 그리기대회(표어, 포스터) * 효행, 선행일기쓰기
* 애향의 날 운영 (자연보호캠페인)  * 나의 주장 발표대회

 3. 학교 폭력 
추방 운영계획

* 학교폭력예방 훈화지도             * 주기적인 설문조사
* 학급회의 활동을 통한 자율적 예방  * 학부모 계도활동
* 폭력 예방 문예활동                * 학교 폭력 예방 추진  
* 기본 생활 습관 지도               * 학교 폭력 추방 홍보

 4. 안전생활 
및 교통지도 

계획

* 교통안전지도               * 녹색교통대 조직운영
* 안전 교육 실시

 5. 어린이회 
운영

* 학급어린이회 조직          * 학생 건의사항처리
* 전교어린이회 활동          * 어린이국회운영

 6.환경정화 
및 환경미화

* 교실환경정비물품구입 및 환경정리지도 * 쓰레기분리수거
* 담당구역청소상황지도 * 학급별 청소담당구역 조직

 7. 평생교육 * 학부모 웰빙 스포츠교실     * 학부모아카데미

 8. 통일‧안보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 훈화 및 게시교육
* 통일대비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9. 경제‧
에너지 절약 

교육

* 폐휴지 수집                * 자원절약지도(주간학습이용)
* 분실물 주인 찾아주기       * 이웃돕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지도    * 절약 실천사례발표대회

10. 민방위 
소방교육

* 어린이 소방대              * 민방위교육관리

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추진계획이다. 통일교육은 이 부서의 10가지 교

육영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특별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H 초등학교의 P 교사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

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단기적이고 확실한 실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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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외 교육활동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과 관련한 깊이있는 

조사나 토론 등을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결국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거나 상위 교육청에 제출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산출되는 글짓기나 포스터 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위 교육기관이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을 

요구하는 풍토 속에서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위 교육기관에서는 일선학교로 하여금 통일교육

을 ‘어쨌든’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강제성을 띠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통일교육의 ‘실시’ 자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 실시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3) 수동적인 학습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의 부족

추병완 등(2002)은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비현실적인 학습자관을 지

적한다. 즉, 교사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북한이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빈 그릇’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채워 주는 것이 곧 통일교육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스스로 해보지 못한 채 학교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면 

제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13

이처럼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특히 ‘통일교육’이

라고 하는 주제의 무거움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랫동안

의 남북대결 시대를 점차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

정에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이 이념적인 편향이나 오

13추병완 외,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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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충분히 우려를 가질 만하

다. 그 때문에 통일문제에 관한 한, 기성세대가 확실한 정답과 경계를 

정해 놓은 채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내용을 전달하고 활동을 실시하다 

보니 교사의 재량이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

여도 자극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각 학

교의 교육계획서를 살펴보면 그리 차별화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웠

다. 물론 각급 학교들이 통일교육원, 교육부, 교육청 등의 통일교육지침

이나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기 때문인 탓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통일

교육의 성격상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교사 중심, 학교 

중심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이끌어 가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던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다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교사

나 학교가 통일에 대해 ‘완성된 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참여와 구성의 기회를 주는 노

력이 필요하다.

마. 학교통일교육 평가의 문제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 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 결과를 점검

하기 위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성적을 관리하며, 성적결과에 대해 

모종의 판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평가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단순히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적 활

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 평가는 

교과영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시험지를 통한 지필평가

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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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는 학교학습이 이루어지는 전후 및 그 과정 속의 전체 교육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 깊이 관련될 때만이 본래의 존재 이

유가 확인된다. 

그런데 현재 학교통일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평가의 의미가 제대

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된다.

(1) 평가 영역의 문제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평가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평가는 대상이 되는 교육적 활동에 따라 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과외 교육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교과영역이 대부분이다. 

교과외 영역에서는 행사에 대한 시상이외에 다른 형태의 평가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도덕, 사회, 국

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과목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적 활동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과목들은 학

교현장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명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객관화되고 수치화되어 진학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교육과

정상 통일교육 관련 단원이 제시되어 있는 도덕, 사회, 국어과 등이다. 

교과외 교육 차원에서는 각종 행사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행해

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차원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교과외 

교육에서는 통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외 교

육은 교과 교육과는 달리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

말고사등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관련 행사활동에 참가하는 몇

몇 소수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표창장과 상품권 몇장이 교과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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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6·15 남북 공동 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자라나는 본교 학생들에게 분단

의 현실을 일깨우고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마음

을 함양시켜 통일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북한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하도

록 하고, 다름을 인정하여 같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통일관 정립에 

기여

Ⅱ. 추진방법

6·15 남북 공동 선언 2주년을 앞두고 교내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행사

의 ‘제7회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의 의미 파급 효과를 고양

전교생이 참가하는 교내 대회를 실시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학교 전

체적인 관심 제고 유도

Ⅲ. 세부 추진 계획

1. 주제

   분단의 현실을 깨닫는 내용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내용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단, 글짓기 제목은 자유 선정)

2. 작품 형식 및 원고 분량

   운문: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3. 심사

   각 학년 국어 담당 교사

   심사 기준표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대한 거의 유일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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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상

 가. 시상인원: 12명

 나. 시상 일시: 2002. 5. 14(화)

 다. 시상 상품: 최우수상 2명 도서 상품권 3매씩 (5,000×6매= 30,000)

               우수상 4명 도서 상품권 2매씩 (5,000×8매=40,000)

               장려상 6명 도서 상품권 1매씩 (5,000×6매=30,000)

               계 : 도서상품권 20매=100,000

이처럼 교과외 교육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교과외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원래 의도하였던 교육적 효과가 달성하였

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활동이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 자체도 위축된다. 평가를 통

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설계하는 참고 자

료로 삼아야 하지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제대

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2) 평가 주체의 문제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평가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필 평가에서는 단순히 객관식 지필고사 

뿐만 아니라 서술형 및 각종 주관식 평가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

고 있다. 수행평가에서도 개인별 집단별로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객관적인 성적 부여를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자는 교사가 된다. 지필평가의 경우 주관식은 교사가 직접 

채점하며 객관식이나 단답형 평가의 경우 교사가 사전에 정해준 정답

이나 채점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교사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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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채점기준을 정하고 이에 바탕하여 점

수를 부여한다. 

즉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

는 학업성취를 위해 성취기준을 정하고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바탕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성취
기준

*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의 통일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를 가진다.

평가
기준

상 중 하

분단 국가들의 통일 사
례로부터 우리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다 바
람직한 통일 실현 노력
에 적용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을 대략
적으로 예상하고, 
통일을 위해 요구되
는 자세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을 부분적
으로 예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다소 관
심을 가진다.

채점
기준

통일한국의 
긍정적측면
과부정적
측면

상(3점)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2점)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1점)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등
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통일 
한국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제시

상(3점)
통일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2점)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략 제시하고 우리의 자세를 한두 가지 제시하였
다.

하(1점)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를 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내용도 부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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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는 교사 주도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처럼 교사가 평

가의 주체가 될 경우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이 쓴 답이 교사가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의 대부분

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차원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형성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교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교사 주도의 평가를 위해 객관화시켜놓은 평

가기준들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 형성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바. 통일교육 관련 교사 연수의 문제

(1) 연수에 대한 동기화 미흡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권

교육, 에너지 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실시되

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다른 교육들에 비해 특별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거나 중요성을 더 많이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처럼 다

양한 이름의 교육들은 대체로 교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교육청 혹은 학교 방침에 따라 위에서부터 결정되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 실행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

다. 또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통일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호기심이나 필요성

을 제고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 관련 교사연수를 한다고 할 때, 교사들의 

환영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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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방향으로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고민의 해결책을 반드시 통일교육 연수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은 비단 통일교육 연수에만 해당되

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교육 연수라고 해서 다른 교육

연수에 비해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 연수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연수 기피 현상

으로 인해, 통일교육 관련 당국, 혹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실시하는 통일교육 연수나 통일교육 시범수업에 각 학교마다 할당된 

1～2명의 교사들이 마지못해 참가함으로써 목표 인원을 겨우 채우는 

사례들도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연수나 시범수업이 다 그렇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통일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

보다는,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일교육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과(도덕, 윤리, 사회 등)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주로 연수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연수 참여에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은 매우 요원해 보인다.

(2) 연수의 실효성 부족

실제로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수업에 혹은 학

교 차원의 통일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통일교육 교사연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새롭고 대안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은 많은 부담

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

실은 곧 많은 연수 자료들이 연수 현장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끝나고 

학교 교실에서는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교육 연수는 교사 혹은 연수 실시 주체에게 있어서 결국 또하나의 

실적으로 기록되는 데 그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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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개념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

학교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민족공동체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간 화해 및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보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교육현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 이념, 협력, 평화, 통일 등의 개념 및 현상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은 체제나 이념을 단일화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그동안 자신의 체제와 이념을 절대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통일’ 자체를 가

르치는 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에서 평화와 공존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가.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개선

학교 현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통일

교육 체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은 단순히 교과교육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외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1)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재조직

교과교육은 학교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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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인 수업이 대부분 교과차원에서 진

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교과 담당 교사에 의

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국정 혹은 검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활

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차원에서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가) 교과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교과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국가수

준의 교육과정이다. 물론 7차교육과정에서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내세우며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였지만. 이는 

교과영역 중 심화선택과목에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이며 

국민공통기본과정에 있는 교과목들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한다. 또한 심화선택과목에서도 선택된 교과목의 교과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결국 현재의 교과교육체제에서는 동일

한 과목을 선택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국가수준의 교과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7차교육과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전통적으로 각 

단원별 내용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교과교

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해

서 고시된 교과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교과서제작의 지침이 되고 나

아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수-학습 활동, 평가 활동의 일치

를 평가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 수준에서 합

의한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91Ⅲ.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한 학교통일교육의 구현방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또한 교과교육과정에 의존하

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교과 교육과정은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통일

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여겨지고 있는 도덕과의 교육과정이 신패러다

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교과에

서도 통일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교사에 대한 연수, 교육부 차원의 각종 수정 보완자료, 교육부

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된 수업자료 등을 통해 교과교육과정의 문제

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

다.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자재나 인력을 교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쳐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과교육과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즉, 교

과차원에서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과정의 재조직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겠지만 적절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과교육과정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적합하도

록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교육과정의 재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

과정 개정 자체의 어려움이다. 7차 교육과정은 지난 1997년 고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문제만을 위해 전체 교과교육과

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과정의 수정에 대한 요

구가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서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9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적절한 기회이다. 

교과교육과정의 재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

과정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반영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다. 교육과정

의 수정은 통일교육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요구, 기타 교

육적 요구들이 혼재하면서 복잡한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즉, 교과교

육과정 수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각 교과가 능동적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조직에 적극 협조한다면 좋겠지

만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및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는 어

려울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다른 사회적 교육적 요구와 달리 그 토대가 분명

하다. 통일교육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서 법적인 토대를 찾을 수 있다. 1999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7차교육과

정에는 반영될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교육과정 수정 논의

에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그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고시’ 차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위법인 법률에 토대하여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과차원

의 요구들보다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나) 교과교육의 체계적 구성방안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교과가 필요

하다. 

둘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과 관련된 일반교과들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들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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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의 체계적 조직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과교육을 통해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을 경험해야 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육이외

에도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

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은 교과교육차원에서 기대

할 수 있다. 교과교육이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 비해 목표나 내용선

정의 조직, 교수학습, 평가 등에 있어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7차교육과정에

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10년)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들에서는 도덕과가 통일교육의 핵

심교과로 자처하고 있지만 이전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재 도덕과의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통일교육교과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통일교육교과는 

기존의 교과를 재구성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기본의 교과와는 관

계없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일교육교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도덕과를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조직하는 방안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교과임을 자청해 왔던 

도덕과를 다시금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조직하는 방안이다. 도덕과는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임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는 공식적으로는 스스로가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라고 주장하지만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은 여러개의 하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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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 통일교육은 극히 제한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2단원

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도 못하다. 특히 중학교 교육

과정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단원이 중단원 1개에 불과하여 도덕과를 통

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4학년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학년 ‧평화 통일의 당위성

6학년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이러한 도덕과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도덕교과에서 통일교육에 배당하는 시간이 보다 더 증대되어

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단원배정으로는 도덕과를 통일교육교과로 보기는 어

렵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도덕과 보다는 사회과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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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4학년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학년 ‧평화 통일의 당위성

6학년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따라서 도덕과가 통일교육교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내

용의 더 많은부분을 통일교육에 배당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위해 배당

하는 시간이 전체 수업시간의 1/3 정도는 되어야 도덕과가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덕교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을 재조직

해야 한다. 현재 도덕과 통일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대단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된 

중단원이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때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통일교육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3년동안 통일교

육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을 볼 때 도덕과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

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덕과가 통일교육교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과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관련 내용이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덕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

로 재조직할 수 있다. 단 아래에서 제시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은 조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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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중학교 3학년
3. 통일환경의 이해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고등학교 1학년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6. 통일준비

태에 대한 예시이며 단원별 내용은 2005년도 학교통일교육지침서를 참

고한 것이다. 참고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 학교 통일교육

의 개선방안’에서 다루어진다.

먼저 <재조직방안 1>은 현재 도덕과의 기본적인 내용조직원리인 환

경확대법14을 초‧중‧고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환경확대법(expanding environments approach)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 생활 → 가정‧이웃‧학교 생활 → 사회 생활 → 국가 민족 생활

환경확대법상으로 통일교육은 ‘국가 민족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교

육과정의 마지막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경확대법을 각 학교

급에 적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10학년의 마지막 단원을 신패러다임 통일교

육을 위해 배정해야 한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1>

14환경확대법(expanding environments approach)미국의 교육학자인 Paul 
Hanna에 의해 주장된 교육과정 조직원리이다. 교육과정을 가정-학교-지
역사회-국가 등과 같이 아동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확장시켜 구성하는 방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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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조직방안 2>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성원리를 도덕과

의 초중고 통일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나선형교육과정이란 계속

성과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 질적‧양적으로 점진적인 심화 확대를 강조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는 초‧중‧고 3번에 걸쳐 심화 반복되어야 한다. 재조직 방안 2에 따르

면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마감교과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3차례에 걸쳐 심화되어 가면서 반복될 수 있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2>

초등학교 6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6. 통일준비

중학교 3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6. 통일준비

고등학교 1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6. 통일준비

나) 도덕과와 사회과를 핵심교과로 재조직하는 방안

현실의 학교교육에 있어 통일교육은 도덕과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

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과 이외에도 사회과가 통일교육을 위해 많

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사회과 내부에서도 시민교육내

용 중요 영역으로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왔으며 학교통일교육지침서에

서도 사회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사회과가 통일교육을 



98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지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사회과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에 관하여 현

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함으로 써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사회의 전반적

인 실상을 비교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

다. 특히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부담

을 감수하는 한편, 실제적인 혜택 을 예상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리과에서는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지방

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이를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깊

이 하고 북한 지방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북한 주민

들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학교통일교육지침서, 2005)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위해 이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

던 사회과의 위상을 인정하고 사회과를 도덕과와 함께 통일교육 핵심

교과로 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도덕과를 통일교육교과로 하여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덕과가 통일교육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

표들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때 도덕과와 사회과가 통일교육에 있

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즉, 사회과

와 도덕과가 각 교과의 성격을 잘 살려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상호보완

적으로 조직할 때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교육을 위해 두 교과에서 각기 다루어야 할 내용영역을 검토하

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사회문제이해를 위한 체

계적이고 학문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99Ⅲ.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한 학교통일교육의 구현방안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

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안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7차 사회과 교육과

정, 1997)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의 분단의 정치적 상황,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지는 의의 등과 같은 내용이 사

회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과는 북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교과이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사회과의 특징이 

북한 사회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각종 사회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환경의 이해와 관련하여 사회과에서는 사회변동에 대해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의 변화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시대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 정치 경

제적 의의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향후 통일 시대의 장기

적인 비젼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과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과에서 다룰 수 있

는 통일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교

통일교육지침서(2005)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들 중 다음과 같은 내

용들은 사회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단 학교통일교육지침서

(2005)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조직 형태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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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분단의 배경과 폐해
 나. 통일의 의미
 다. 통일의 필요성
 라. 통일문제의 성격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나. 북한의 정치·외교
 다. 북한의 경제
 라. 북한의 군사
 마. 북한주민의 생활과 
     교육·문화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가. 국제정세의 변화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사회과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인정받아 

온 도덕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통일관련 교육내

용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도덕’은 새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

는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

시되고 있는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을 핵심 영역으

로 다루고 있는 핵심 교과이다.(7차 도덕과 교육과정, 1997)

이러한 도덕과의 특징을 고려해 볼때 도덕과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초

점을 맞추어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통일교육지침서(2005)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들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도덕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가. 남북관계의 발전
 나.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가. 우리의 통일방안
 나.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다. 통일국가의 미래상

가. 화해·협력을 통한 평  
    화 정착과 국가안보
나. 민족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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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와 사회과 모두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재조직하기 위

해서는 내용선정 뿐만 아니라 내용조직에 있어서도 두 교과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도덕과는 환경확대법에 의해 조직되기 때

문에 각 학교급의 마지막 학기에 통일교육관련 내용을 배정하고 환경

확대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과에서는 마지막 학년의 1학기에 배정

하는 내용조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교과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과와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재조직할 수 있다.

먼저 <재조직 방안 1>은 1학기에 사회과 수업을 통해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2학기에는 도덕과 수업을 통해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도덕과와 사회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1>

1학기(사회과): 현실 이해 2학기(도덕과): 처방

초등학교 6학년 통일문제의 이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중학교 3학년 북한 이해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고등학교 1학년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준비

다음으로 재조직 방안 2는 1학기 사회과, 2학기 도덕과 체계는 그대

로 유지하면서  나선형교육과정 구성원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재조직 

방안 2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3개 학년에서 

3차례에 걸쳐 심화하여 반복 학습하게 된다.



10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도덕과와 사회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2>

1학기(사회과): 현실 이해 2학기(도덕과): 처방

초등학교
6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중학교 3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고등학교 1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

도덕과 혹은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재조직하여 통일교육교과로 만드

는 방안은 현재의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

안이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을 위해 독립된 교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도덕과나 사회과 모두 민주시민교육 등과 같이 추상적인 목표를 내

세우면서 통일교육을 하위영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과를 통

일교육 교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교과정체성이나 교사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게 되면 도덕과나 사회과와는 관련이 없

지만 의미있는 통일교육 내용들이 교과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현재 국어과나 예체능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각종 통일관련 

교재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중요도에 따라 자유롭게 신설되는 통일

교육교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교과는 학교현

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

름길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통일교육교과가 통합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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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그 어려움은 더해진다. 전통적인 교과영역이나 독립된 

학문영역에 바탕하여 신설되는 교과는 기존의 교과체계나 학문체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지만 통합적인 성격을 띤 통일교육과

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통일교육교과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

하기 보다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제시를 통해 향후 개발되는 통

일교육교과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통합교과는 통합적으로 조직하고자하는 교육내용이 무

엇이 되느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내용에 따라 통합교

육과정의 이론은 교과중심교육과정, 경험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

과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교육과정이론들에 바탕하여 다음

과 같이 여러 유형의 통합교과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교육과정유형에 따른 통합교육과정모형>

교과중심 통합교과 학문중심 통합교과
경험중심 
통합교과

교육과정유형 교과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과정 경험중심교육과정

교육내용 교과 학문 경험

통합교육과정모형 상관형 광역형 다학문적 학제적 중핵형 활동중심

내용조직범위

통일 관련 교과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예체능과 

등)

통일교육 관련 학문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역사학 등)

통일교육 관련 
교과 및 학문

2) 통일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의 체계적 조직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가 신설되더라도 이것만으로 학교통일교

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교육은 한 두개의 교과영역에

서 다루어지고 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도덕과나 사회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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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일반교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과들 중에는 도덕과나 사회과와는 달리 교과의 교육목표나 

내용영역에서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교과의 특성

상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교과들이 많이 있다. 국어과에

서는 남북한의 언어나 문학에 대해, 미술과에서는 북한 미술을, 음악과

에서는 북한의 음악을 다루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현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들 내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에서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강화

되어야 한다. 교과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에너지 교육이나 안전 교육 등

과 같은 위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각 교과는 통일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내에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교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교과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통

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통일교육 관

련 교과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교과

에서 다루어져야할 통일교육의 범위와 계열에 대한 협의체의 협의 내

용이 교과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통일관련 교과외 교육의 재조직

학교의 교육적 실천은 보통 두 가지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첫째, 법

령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고, 둘째, 중앙 

또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이 수시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교육시책, 중

점사업, 개혁방안’ 등과 같은 행정시책 또는 행정지시이다. 교육과정은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고시 문서로 제시되지

만 행정시책 등은 공문서, 회의, 전화, 전송 등의 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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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시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교과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내용보

다는 각 영역별 기본 운영방향이나 시간 배당에 대한 근거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교과외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교육과정보다는 

행정시책에 따르게 되고 시달된 행정시책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는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과외 교육과정의 

교과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구체적인 운영방향이나 교육내용이 지역교

육청이나 단위학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즉 교과외 교육과정

은 기본적인 틀에서는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

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침에 바탕하여 단

위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실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위학교

의 교과외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계획’의 형태로 수립된다.

따라서 교과외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서는 단위학교에서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을 체계적

으로 재조직하면 된다. 물론 학교교육계획을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교

육과정 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지침을 

시달하거나 단위학교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하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외 활동의 재구성 방안은 특별활동영역과 재량

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특별활동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화

특별활동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주로 계기교육, 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의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통

일교육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6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1) 계기교육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기교육은 학생 전체에 대해 

동일한 내용 및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전교생들에게 계

기교육을 위한 유인물을 나누어 주거나 교장 선생님 훈화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전교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기교육방법은 유인물을 만드는 교사의 통일관이나 훈화를 

하는 교장선생님의 통일관이 계기교육 내용에 반영되어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일교육으

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인물을 만드는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

이 현재 통일교육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

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 또한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효과적인 통일교육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책임있는 교육기관에서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계기교육자료를 

만들어 배부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담겨져 있는 표준적

인 계기교육자료가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계기교육자료를 개발함에 있어 학교급과 학년을 고려해야 한

다. 즉 교과교육과정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통일교육내용

과 적절히 조화된 계기교육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셋째, 계기교육자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정통신

문 등과 같은 유인물 형태의 계기교육자료들은 현재와 같은 멀티미디

어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감흥을 불러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계기교육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 계기교육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교육자료 배부, 시청각 자료 상영 등의 일방적인 교육활동

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 또한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HR 시간이나 아침자습시

간 등을 이용하여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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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활동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활동이 통일교육에 있어 실

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행사활동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바탕한 행사들과 반공을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

해 주최되는 반공 웅변대회, 글짓기 포스터 대회 등이 혼재하는 상황에

서 학교통일교육 행사가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

과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

육 행사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이 갑자기 변화하는 경우

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까지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나의 주장발표대회, 글짓기, 포스터 대회가 2004년 부터는 ‘통일안보’를 

위한 나의 주장발표대회, 글짓기, 포스터 대회로 성격이 변화되어 시행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련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행사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수

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야한다. 통일안보를 위한 나의 

주장발표대회, 포스터대회, 글짓기 대회 등은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

수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벤트에 그칠 뿐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학생

들이 참여하는 학교전체의 행사가 되기 어렵다. 만약 통일관련 행사들

이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 그친다면 통일교육적 의미는 사라지

고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웅변대회, 포스터, 글짓기 

대회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나의 주장발표대회, 포스터대

회, 글짓기 대회 등 소수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갖춘 행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통일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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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체험활동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관련 체험활동이 체계

적으로 재구성되기 위해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견학 대상이 되는 통일관련 전시관이나 교육시설의 

전시 내용이나 교육프로그램이 통일교육에 대한 신패러다임을 체계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검토해야 한다. 상당수의 전시관이나 교

육시설들이 신패러다임이 제안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통일교육에 대한 

신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체험활동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전시관이나 교육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

로는 체험활동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기 어렵다. 전시관이나 교육시설

은 주로 1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자기 지역 내의 통일관련 시설이나 사적지 등을 연계

하여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초등과 중등학교 수련활동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이 청

소년들에게 훌륭한 수련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교과교육차원에서는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수련활동을 통

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몇몇 수련원에서는 몇몇 통일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

에 있으나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수련활동 기간 전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의 체험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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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중 교과 재량활동은 교과영역과 관련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창의적 재량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

구성이 가능하다. 창의적 재량 영역에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창의적 재량시간에서 일정부분이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정시간을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하도록 교육청 차원

에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

서는 학교통일계획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창의적 재량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mini-course’15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mini-course’는 1주-4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통일

과 관련된 특정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mini-course’는 다음과 같이 교과교육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시사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6.25 전쟁
6.25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
정전협정을 유지할 것인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북한의 실상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인가?
북한 주민들을 평등한 권리와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남한 사회의 갈등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닌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것인가?

15 ‘mini-course’란 1학기 혹은 1년 이상의 단위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교
육과정과는 달리 1개월 혹은 1～2주 등으로 짧은 기간을 단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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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개선

(1)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일관성 유지 및 명료화

신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이해‧화

해‧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통일‧평화의

식 확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과 양태의 목

표는 물론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전한 안보

의식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

교통일교육의 목표는 결국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으로 수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순서와 위

계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교육

→

평화교육

→

안보교육

‧남북한의 실태 및 
생활상 비교
‧문화상대주의적 관
점 견지
‧차이에 대한 이해
와 공감

‧교류와 화해의 중요
성 이해
‧남북한 상호군축의 
이익 파악
‧공존과 번영에 대한 
기대와 의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지 고취
‧한반도 주변정세 이
해 
‧건전한 안보의식 함
양

여기서 순서를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 순으로 제시한 것은 결

코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 작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통일

교육의 실시과정에 있어서 안보를 먼저 강하게 제시할 경우 북한문화

이해나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경계선을 설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차이에 대한 이

해와 공감,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만일의 가능성과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안보를 소중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상의 순서는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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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문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있는 그

대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도 맥이 닿아 있다. 다문화주의의 규범

적 의미는 ‘서로 다른 문화들에 의한 인정과 정의로운 공존’을 포함하고 

있다.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도 현재 이

념과 사상의 차이로 인한 분단에서 비롯된 문화적 이질감을 많이 겪고 

있다. 통일교육은 그러한 남북간 차이의 실태, 근본적인 원인, 해소 방

안 등에 관하여 이성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남북

한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문화를 소재로 삼아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교육이 맹목적인 상대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면담에 참여한 서울 Y 중학교의 도덕과  P 교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북한 바로알기’에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함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전에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북한 바로알기’가 주요한 코드였

던 적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반공,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과 비

교하면 북한 바로알기 교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일정정도 판가름 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낳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 바로알기’ 교육은 그 한계

에 부딪쳤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남북한 간의 교류의 활성화

와 이후 통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

여 남북한 상호간에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형

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나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서울 Y 중학교 도덕과 교사).

둘째, 평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와 기

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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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군축 논의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군축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뢰를 

쌓는 것이고 그것은 말뿐이 아닌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남북한 사이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핵

개발, 신무기 추가 구입 등의 문제는 매우 모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

다. 통일교육은 반전(反戰), 군축, 평화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

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통일

교육은 곧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셋째,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사이의 

노력이 우발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튼튼

한 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수많은 교육행위들이 하루아

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보가 뒷받침되어 있

다면, 때때로 돌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의 진정한 성과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화교육 측면의 통

일교육과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2) 목표의 구체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목표가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학

교’ ‘통일’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통일’ 문제가 아니더

라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나 ‘학

교’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교육목표보다는 ‘학

교’라는 공간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학교 통일목

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기존의 통일교육목표 일

반 및 학교통일교육 목표를 참고하여, 단위학교에서 쓸 수 있는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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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학교통일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 목표 
(일반)

학교 통일교육 
목표 (현행)

단위 학교 통일교육 목표 (예시)

영
역

주안
점

목표 진술

가. 통일환경과 남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
능력 배양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의지 확립 

다. 민족공동체 형
성을 위한 남
북간 이질성 
극복

라. 남북관계의 이
중성 및 안보
와 통일의 균
형적 인식 

마. 통일국가에 대
한 가치관 정
립 

바. 통일과정에 대
한 이해와 실
질적인 통일 
준비

가. 통일문제에 대
한 관심 제고 

나. 통일환경과 남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
공 

다. 통일‧북한 관련 
지식체계 구성 
및 올바른 인
식태도 형성 

라. 화해협력과 상
호 존중의 자
세 확립 

마. 자유민주주의
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
의 함양 

바. 민족공동체 의
식 함양

지
식
이
해

문화
남북한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실태 및 차이를 객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평화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유익
함과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안보
통일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및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기
능
활
동

문화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평화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안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
외적 요인에 대한 실천적인 대
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
치
태
도

문화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바람직
한 통일한국의 미래 실현에 대
한 의지를 높인다.

평화
학생으로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한다.

안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평화를 
위해 안보를 소중히 여기는 자
세를 기른다.

앞서 논의한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의 세 측면을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목표 영역에 대해 지식‧이해면, 기능‧

활동면, 가치‧태도면으로 세분하여 목표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목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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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이나 갈등대처 능

력 등에 비해 보다 분명하게 ‘통일’ 관련 내용임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 

목표진술 속에서는 ‘학생’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

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의 목표가 지금보

다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내용상의 

주안점(문화, 평화, 안보)과 행동영역의 측면(지식, 기능, 태도)이 골고

루 다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의 다

양함은 때로는 궁극적인 상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적인 

하위의 목표나 구체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어

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출발점에 있어서의 변화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용구성 관점의 변화 1: 남북간 화해, 협력, 통일의 좋음 

강조

그동안 통일은 ‘옳음’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교육도 다분히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

던 것이 사실이다. 반공은 당연히 ‘옳은 것’으로 여겨졌고 북한과의 대

결은 곧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었으며 국가 수호의 차원에서 많은 지지

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그 이후의 극심한 

남북대결의 시대를 주로 살아온 기성 세대들은 여전히 북한을 극복의 

상대로, 북한과의 대결을 ‘옳음’으로,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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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통

일교육 내용 서술에 있어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러한 기성세대의 특성이나 통일의 본질적 속성

에 비해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

시아드대회, 이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 등을 가까이서 접한 세대들

은 통일을 당위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 필요의 차원에서 바라

보는 의식이 강하다. 이것은 ‘옳음’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좋음’의 관점

이다. 

통일은 물론 옳은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좋은 

점’을 조명한다고 해서 ‘옳음’의 중요성을 작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

만, 그동안 통일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무게중심이 ‘옳음’ 쪽

에 있었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좋음’ 쪽으로 옮겨 오는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가져올 혜택만을 오로지 강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당위성

보다는 유익함과 필요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좀더 친숙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일의 유익함을 강조하는 것은 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궁극

적으로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공해 준다. 막연하게, 그

리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만 가르치게 

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지적인 분석과 정서적인 공감을 끌어내

기 어렵다. 남북한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로 한걸음씩 나아

갈 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통일에 대한 동기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관련하여 서울 Y 중학교

의 도덕과 P 교사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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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필요성을 전쟁 자체의 위험함, 피해와 연결시켜 설명하

는 것이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안보교육의 

비중은 좀 줄이고 통일교육과 더불어서 반전교육, 평화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의 실상에 대한 교육도 우리의 우월감이나 체제의 승리를 자축

하기 위한 내용,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보다는 상호이해와 존중

을 위한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이해 프로

그램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2) 내용구성 관점의 변화 2: 학생들의 관심과 생활세계 강조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때, 하위 영역에 대한 학생

들의 관심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를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 정부기구, 경제상황, 국제관계 등에 대해 학생들

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지

적 호기심과 감정이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차별, 차이, 갈등의 양상의 하나로서 통일에 접근

하는 시도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

도의 차별과 차이와 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보다 가까이는 학생

간, 남녀간, 빈부간 차별과 차이와 갈등, 기성세대와의 차별과 차이와 

갈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갈등의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간, 종교간, 민족간, 강

대국과 약소국 간의 차별, 차이, 갈등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차이와 갈등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북간, 이념간 차이와 갈등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헌법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매

우 숭고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육’마저 

지나치게 엄숙하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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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소 상대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을 그 자체로 너무 무겁게 다루기보다는 ‘차이 및 갈등

해소와 공존’을 지향하는 관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기존의 도덕이나 사회교과에서

처럼 북한문제,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피

부로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 속의 하나로서 남북갈등, 

이념갈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보

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보다 커다란 틀 속에서, 그리

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적 맥락과 관련지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양상은, 물론 갈등 당사자들이 가

진 힘의 차이에서도 비롯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름’ 그 자

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할 때,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다’라고 해석

할 때 차별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갈등의 근

본적인 해결은 바로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용할 수 있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 

통일문제도 사실은 남북간의 오랜 갈등과 긴장, 남북간의 차이와 대

립, 남북 내부의 이념갈등,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을 알자,’ ‘통일을 하

자’고 외치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이와 

갈등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연습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서는, 화해 교육은 관념적으로 남북이 화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입

하는 데서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차별로 대하는 생활문

화를 바꾸어 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

다.16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학생들의 일상적 관심사와 생활세계에 좀더 

16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이겨레 살리는 통일 (서울: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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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통일교육을 시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내용요소의 재구성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교육내용에 대한 재조직이 필

요하다. 이 과정에서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의미와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통

일은 멀고 먼, 추상적인 이상향으로 느껴지기 쉽다. 즉, 자기와는 상관

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통일교육

에 대한 흥미와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문화와 생활과 같은 일상적이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이념 중심의 기조에서 일상적인 생활세계

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념과 체제의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충분히 정서적 공감대를 고취할 수 있는 생

활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교류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접근을 넘어 우리 안팎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

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

켜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요소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초중등학교 전과정을 통하여 종

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과 요소를 다음과 같이 예

시할 수 있다.

교직원노동조합 출판부, 200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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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요소 주의할 점

남북한 
문화와 체제 

이해

‧남북간의 사회적, 심리적 이질감의 
현실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
기
‧북한 지도층과 주민의 생활 비교와 
이해
‧남북한 사회의 제측면 비교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도입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남한의 우월감, 북한에 대
한 거부감, 남북간의 이질
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한다.
‧감성적 측면으로 치우치
지 않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동질성 회복 노력을 
강조한다.

평화 정착과 
통일 의지

‧일상 속에서의 갈등 및 평화의 의미
‧갈등과 평화의 의미 확장
‧남북한 사이의 평화 부재가 낳은 결
과
‧평화통일의 유익함과 정당성
‧평화를 방해하는 내적, 외적 원인
‧남남갈등에 대한 합리적 처방
‧평화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  
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갈
등과 평화의 의미를 국가
와 민족, 세계 차원으로 
확대, 전이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을 둘러싼 남한 내부
의 갈등에 대해서도 합리
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
조한다.

민주주의와 
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추진
‧민주주의와 안보의 관계
‧한반도 주변정세와 안보
‧건강한 안보관에 입각한 통일 추진

‧통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신념이 민주
주의임을 분명히 강조한
다.

한편, 다음 사례는 인천광역시 도덕교과교육연구회에서 제시한 것으

로,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재구성한 표이

다. 이 표는 새롭게 구성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일교육의 방법까지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

은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통합적인 요소를 많이 추구하는 초등학교의 

특성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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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단원 제재명 현행 교과내용 재구성한 내용

3
5. 

우리의 
 소원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자료
보고 느낌 말하기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질문지 풀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
요성을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
성 알기 

‧이산가족의 아픔
‧부산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
원
‧생활, 문화면에서 남북한의 
비교 질문
‧‘통일’에 대한 마인드 맵
‧‘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
한 빙고게임
‧통일의 필요성 이해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통일에 대한 노래 듣고 
느낌 말하기
‧통일을 소망하는 노래 만
들어 보기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

‧통일스크랩북 만들기
‧통일후의 모습 등을 다룬 
가상뉴스 만들기
‧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 
하기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다지
기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
는 일 실천하기 

‧‘발해를 꿈꾸며’ 노랫말 알아
보기
‧‘국토분단’. ‘남북통일’로 4행
시 짓기
‧통일후의 모습을 그린 가상
뉴스 만들기

4

5.
내나라 
내조국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까닭

‧국가안보의 중요성 알기
‧우리 민족의 국가안보 능
력에 대해 알기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
는 까닭 알기

‧서희와 안용복의 사례를 통
한 나라사랑 이해하기
‧‘서해교전’ 사례의 분석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반성과 각오 
정리하기

나라를 
위하는 
마음 

‧예화글을 읽고 안보에 대
한 자신의 생활을 반성
하기
‧동시를 읽고 느낌 이야기
하기

  나라를 위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실천하기

‧나라를 위하고 지킨 분들 
사례 조사
‧‘안중근 의사’ 역할놀이 하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안중근 의사’ ‘나라의 발
전을 위한 길’ 역할놀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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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단원 제재명 현행 교과내용 재구성한 내용

5

9. 
한마음
으로 
평화
통일을

평화
통일의 
당위성

‧남북한 예술단 교류의 의
의 알기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
는 까닭 알기
‧통일을 위해 준비할 일 
알기

  평화통일의 당위성 알기
‧남북 분단의 고통 알기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사례
와 그 이후의 모습
‧남과 북의 현실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통일 서명록 쓰기)

평화
통일에 

대한 신념

‧최근 남과 북 사이에 일
어난 일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알기
‧북녘 땅을 오갈 수 없는 
이유 알기

평화
통일을위해 
할 수 있는 

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고 나의 의견 적
어보기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 
알기
‧통일을 위해 실천할 일 
찾기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과 실천
‧‘도전 통일벨 퀴즈’ 게임하기
‧‘우리의 소원‘ 노랫말 개사해 
보기

6

8. 
평화
통일의 
길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나
라의 달라질 모습 알기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알기
‧통일 조국의 국기와 국화 
그려보기
‧한반도를 통일 지도에 그리
고  조사 내용을 붙이기

평화
통일의 
뜻을 
지니고 
준비

‧이산가족과 고향을 잃은 
슬픔 알기
‧달라진 언어생활에서 하
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겠다는 마음 갖기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둠별로 주제 토론하기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마
을 만들기
‧신문기자가 되어 북한의 
모습을 취재해 보기

  통일실천의지 다지고 활동하기 
‧통일 신문 만들기
‧모둠원끼리 신체 이용하여 
‘통일’ 글자 만들기
‧평화의 마을 꾸미기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 재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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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개선

(1) 방법의 다원화 및 다양화

(가) 통일교육 방법의 ‘다원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

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계획’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과 ‘반성’, ‘평가’의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통

일 자체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관심 등을 충분

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도덕과‧사회과라는 교과교육, 계기교

육과 같은 특별활동 등의 방법에 치우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통일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이 실

천적 노력으로 보다 많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실천 사례가 

보고서 형태로만 보관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널리 공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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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활동

‧통일과 직접 관련된 단원 활용
‧통일과 간접 관련된 단원 활용 (재구성)
‧교과 체험학습 (사회과, 도덕과)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시사적 소재 활용

  교과외 활동 ↓ 교과외 활동

특별활동

→ 통일교육 ←

재량활동

‧통일관련 행사
‧계발활동
‧봉사활동
‧교과외체험학습 
‧사회참여학습

‧통일수업 10시간
‧주제탐구
‧프로젝트 학습
‧통일주간 마련

                 ↑ 
 교과외 활동

기타 활동

‧북한 및 통일관련 퀴즈쇼
‧통일노래 부르기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통일 스크랩북 및 문집 만들기
‧통일 영상자료 시청하기
‧북한 사진전 열기
‧통일 인터넷 사이트 및 홈페이지 활용 등

그런데 이러한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차원들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

해서는 단위학교나 교사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지원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정 시기에 특정한 통일교육 결과

물을 내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과거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내

용이나 방식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간섭은 줄일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마다 각각 10주씩 재량활

동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상위교육기관에서 만들어

서 각 학교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의 결과물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평가는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걸

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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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

통일교육의 행동영역 목표를 크게 통일에 관한 인지능력 함양과 통

일에 관한 행위성향 함양으로 보고, 수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자료와 매

체가 중심이 되느냐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

은 학습방법 표를 하나의 예로 제안하고자 한다.

   통일교   
     육의   
     초점

수업 
진행의  
중심

통일 관련 인지능력 함양
(지식과 사고 중심)

통일 관련 행위성향 함양
(실천과 감성 중심)

자료와 매체 
활용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객관
적, 역사적 정보를 담은 
문헌과 자료 탐구
‧통일관련 개념과 용어 확
인

→
←

‧통일과 관련한 시사성 높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동기
화(인터넷, 방송, 신문, 영화, 
사진, 통계, 사례 등)

          ↓        ↘  ↙       ↓

학습자 활동

‧직접 조사(문헌, 자료 등)
‧쟁점 토론 및 발표
‧통일 골든벨 퀴즈, 퍼즐
‧제작 활동(통일한국의 모
습, 통일신문, 노래, 시, 그
림 등)

→
←

‧체험학습, 탐방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민속놀이, 체육대회
‧캠페인 등

위의 표에 예시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느슨하게 

유형화해 보았는데 이것은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듯이 학습자의 수준 및 수업의 목표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그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며 서로 조합

하고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하여 자료의 활용과 학습자의 활동이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

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지 능력과 행위 성향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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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통일교육에 맥락에 

따라 융통성있게, 그리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2)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확대

통일교육 방법에 있어서 차원의 다원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학

생들의 참여를 보다 강조하는 수업의 실제 사례들로 초등학교와 중학

교를 수업 사례와 특별활동 및 완전히 재구성된 통일교육 활동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 내 단원’을 활용한 초등교육 사례17

단  원  5.우리의 소원

본시주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기

차  시 1/2(40‘) 교과서 82-87, 생길:76-87 교수학습모형 시청각활용모형

학  습 
목  표

분단된 남북의 현실과 아픔을 알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ICT자료(2002 부산아시안게임 동영상, 북한의 경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동영상 자료), <http://uniedu.go.kr>

17인천 K 초등학교 3학년 도덕수업에 활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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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동기유발

목표확인 
및

문제파악

◎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동영상 보여
주기

○ 햇볕 정책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과 이유를 들어본다.

○ 화면을 보고 변화된 생각이 있으면 발
표한다.

◎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북쪽의 아름다운 경치
를 보지 못하는 까닭 알아보기

∘분단된 남북의 현실과 아픔을 알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5

◆ ‘햇볕 정
책’에 대한 동
영상

◆ 북한의 경
치에 대한 동
영상

<http://uniedu.
go.kr>

◆ 파워포인
트

관련
규범
찾기

기본활동
1

기본활동
2

◎ 교과서 84-87쪽과 이산가족 상봉 장면
을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 선경이가 백두산을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 알아보기

◎ 2002 부산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공동 
응원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기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자신이 통
일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15

◆ 이산가족 
상봉을 담은 
자료
◇ 통일을 바
라지 않는다
는 의견이 많
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통
일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기본활동
3

보충활동

○ ‘통일’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 보
자.

○ 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하여 빙고게
임을 해 보자.(과외활동: 낱말퍼즐)

○ 통일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
들이 나쁜지 발표해본다.

○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
기

◎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응원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다.

○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이 같이 응원하
는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

○ 나는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지 살펴 보고 통일에 대해서 변한 생각 
발표하기

17

◇ 통일과 관
련된 마인드 
맵과 빙고놀
이를 통해 통
일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
끼게 한다.

◆ 북한 알기 
학습지

실천
동기
강화

학습정리
○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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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 단원 이외의 소재’를 활용한 통일교육 사례18: 논쟁 문제

학습 적용

통일문제에 주마간산식 접근을 하고 있는 현행 사회 교과서만을 가

지고 통일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

고 그와 더불어 적어도 3～4차시 정도의 시간도 필요하다. 학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앞둔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급

에서 1달에 4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HR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

학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때문에 보통 11월 중순이나 하순이면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에 통일교육을 실시

해 볼 수도 있다.

1) 수업 설계: 갈등 양상 제시(3차시로 구성)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별과 갈등 양상들을 구분해 본

다면, 대체로 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외에

도 종교간 갈등이나 소수에 대한 차별 등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된 차별

과 갈등 양상을 찾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해도 좋다.

구분 갈등 양상

국내 지역간 갈등, 빈부간 갈등, 남녀간 갈등 등

민족 남북간 갈등, 이념 갈등 등

세계 국가간 갈등, 인종간 갈등, 민족간 갈등 등

18서울 Y 중학교의 2～3학년 사회수업에서 활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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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느 하나의 갈등 해결이 다른 갈등 해결에 대해 반드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남북화해와 교

류가 증진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나라 내에서 동서갈등은 여전히 나

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통일교육을 독자적으

로 하기보다는 그 외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심각한 갈등들을 동시다발

적으로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6개 조로 나누어 각 차시마다 2개조가 미리 갈등 양상을 

조사하여 수업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시에서는 지역갈등,19  

2차시에서는 남북갈등‧이념갈등, 3차시에서는 민족갈등‧인종갈등의 

사례와 원인을 각각 조사하여 준비한다. 그리고 수업 진행은 교사의 도

입과 문제제기, 학생들의 조발표와 토론, 교사의 정리 순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의 토론 속에는 논쟁문제 학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석 과정, 

즉 갈등 해결을 위한 개념의 명확화, 경험적 사실의 확인, 가치갈등 논

쟁, 대안 모색과 결론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주로 ‘공간’이라는 영역

을 확대해 가면서 수업을 설계해 보았지만 반드시 여기에 얽매일 필요

는 없다. 오히려 동일한 범위의 공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의 사례를 다루는 미시적인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수업 단계

 ㉮ 도입                      ㉯ 조발표

 ㉰ 문제제기                  ㉱ 개념의 명확화 

 ㉲ 경험적 사실 확인          ㉳ 가치갈등 논쟁 

 ㉴ 대안모색 및 결론          ㉵ 정리

 

19여기서 반드시 지역갈등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남
녀갈등이나 빈부갈등과 같은 문제도 다루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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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모형 예시

 ㉮ 1차시: 지역 갈등(지도안은 생략)

 ㉯ 2차시: 남북 갈등, 이념 갈등20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진행

도입
문제제기

•도입 자료: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노래
와 가사의 주요 부분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것은?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노래의 랩 부분
은 잘 안들리므
로 따로 읽어 주
거나 복사해 줌

교사

조발표 •남북갈등, 이념갈등의 사례와 원인 발표 사전에 조사 학생

보충
설명
문제
제기

•주제해설: 우리 사회의 통일논쟁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교사

토
론

개념의
명확화

•통일이 된다면 그 모습은 어디까지인가? 
•남북통일정책의 차이는?
•통일시기는 언제쯤인가?

발표조에게 미리 
핵심 질문 배포

필요할 때 교사
가 질문 제시 및 
답변 유도

발표조
학생

경험적
사실의 
확인

•남북의 현상태는 대결인가, 화해인가?
•남북의 국방비는 각각 얼마나 되는가?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국
내외의 평가는 무엇인가?

•예상되는 통일비용은?

발표조
학생

가치갈
등
해결

•통일을 지지/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못산다고 차별받는 것은 정당한가?
•1민족은 꼭 1국가를 이루어야 하는가?

발표조
학생

대안모
색

및 결론

•통일/분단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
는가?

발표조
학생

 정리
•토론에 대한 정리 및 평가
•느낌 발표

교사
학생

㉰ 3차시: 민족 갈등, 인종 갈등 (지도안은 생략)

20여기서의 이념갈등은 남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일논쟁을 염두에 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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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소영역 학년 시간 주  제 내   용

자치
활동

협의
활동

1～4 1
즐거운 
소풍

- 소풍가서 지킬 일
- 소풍지에서 오락활동 계획 세우기
- 북한 어린이들의 소풍(들놀이)

" 1～6 1 이웃돕기
- 불우 이웃 돕기 방법 협의
- 학급에서 어려운 친구 돕기
- 북한 어린이 돕기 방법 협의

" " 1
여름방학 
생활

- 1학기 동안의 학교 생활 반성 협의
- 여름 방학 중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협의
- 북한 어린이들의 방학생활에 대하여 알

아보기

역할
분담

" 1
운동회와 

나 

- 운동회에서 자기가 할 일
- 즐거운 운동회를 위해 필요한 일
- 북한의 운동회

적응
활동

절제 " 1
물자 사용 

절제

- 물자를 아껴 써야 하는 이유를 알고, 생
활 주변에서 아껴 써야 할 물건 찾아보
기

- 북한의 물자 부족

근검
절약

" 1
학용품 

아껴 쓰기

- 학용품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 북한 어린이들의 어려운 현실과 연계지

도

기본
생활
습관

3～6 1
친구와의 
문제

- 친구들과 생활 속에서 생기는 고민을 솔
직하게 이야기하는 심리극을 한다.

- 북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
화할 지 역할극 해보기

배려 3～6 2
장애우들
의 삶 

체험하기

- 장애우 대하는 에티켓 익히기
- 눈이 불편한 장애우 체험하기
- 팔이 불편한 신체 장애우 체험하기
- 평화교육

진로
활동

5～6 1
직업 정보 
전시회

- 북한에서 인기있는 직업
- 같은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장래

의 직업을 찾아보고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교환하기

(다)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사례 

전라남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연구학교였던 M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배당된 특별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 활발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

다. 다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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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소영역 학년 시간 주  제 내   용

행사
활동

학예

1～6

  1
통일 노래 
부르기

- 통일 노래 부르기 대회
- 노래 가사바꾸어 부르기 대회

1
 통일 

웅변대회
- 통일을 염원하는 주제로 웅변대회 실시

1

북한어린이 
그림 

전시회 및 
그림 편지 

쓰기

- 북한어린이 그림 전시회
- 그림편지 쓰기

 의식 1

 6‧15 
남북정상
회담 

계기교육

- 남북 정상회담 관련 계기교육 
- VCR영상자료 시청 

봉사
활동

위문 5～6 2
 동백원 
봉사활동

- 여수 동백원 봉사활동
-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애기

 

(라) 통일주간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통일교육 사례21

매년 6월말이나 7월초는 초등학교에서 1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준비하는 시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의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 경우 국어, 사회, 도덕 등 여러 교과와 여러 시기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통일교육내용을 한 주 정도로 통합해서 집중적으

로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7월 한 주간을 학급의 통

일주간으로 정하여 여러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심도있게 실시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러 교과와 교과외 자료를 통합‧비교

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교과나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관점, 이를테면 

앞서 이야기했던 반공이나 냉전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인천 I 초등학교 5학년 담임 P교사의 사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
육위원회, 2001), pp.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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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7월 첫주

2) 대상: I 초등학교 5학년 5반

날짜 활동 내용

첫날

‘우리는 하나’ 통일 주간 정하기

통일에 대한 어린이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통일신문 스크랩 시작

둘째날
통일이 되어야 이유에 대한 토론

이산가족과 장기수의 고통알기

셋째날
통일 그림책 만들기

남북 분단의 원인 알기

넷째날
남북한 언어 비교하기

통일 OX 퀴즈대회

다섯째날
통일 노래 배우기

통일 노가바 대회

여섯째날
통일 글짓기

미래의 통일신문 만들기

마. 학교통일교육 평가의 개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1) 평가영역의 확대

(가) 평가영역의 확대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영역이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

육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외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

양한 학교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

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라는 교육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때 교과외 교육활동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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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물론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과외 교육을 통해 통일

교육을 접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체계적인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차원에서 통일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구체적인 평가

실시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내 통일글짓기 시행계획>(예시)

 1. 주제
  분단의 현실을 깨닫는 내용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내용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단, 글짓기 제목은 자유 선정)

 2. 작품 형식 및 원고 분량
   운문 :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산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3. 평가 방법
   1학년 국어과 수행평가 반영
   2학년 도덕과 수행평가 반영
   3학년 사회과 수행평가 반영

(2) 학생 참여 평가의 확대

둘째, 성적산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학

생들의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은 교사의 주

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통일교육과정에서 변화한 자

신을 모습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교

사가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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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위한 자기평가지(초등학교용 예시)

항   목

자기평가 우리모듬평가

잘
함

보
통

노력
바람

잘
함

보
통

노력
바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가하였는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왔는가?
 ◦친구와 협력해서 활동해 왔는가?
 ◦마지막까지 활동이나 작업을 계속하였는가?
 ◦계획한 것을 예정대로 끝마쳤는가?

◦이번 수업을 통해 통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인
가?

◦이번 수업과 관련하여 통일을 위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
가?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일종의 자기평가

(self-evaluation)가 필요한 것이다. 원래 자기평가란 학습영역에 대하

여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

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자기 평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체

크리스트 작성이나 통일일기 쓰기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성적에 반영되기 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반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바. 교사 연수의 개선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홍보 및 자율 연수 지원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과 무엇이 다른가에 관해 교사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학교의 도덕, 윤리, 사

회과 교사들은 담당 교과가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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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가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수와는 분명

히 구별되는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방향과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이 교사들이 공감할 만한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도덕과 교사나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자율적 교사 모임들의 연구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러한 노력에 대

해 통일교육 관련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율적 통일교육 연수와 신패러다임 통

일교육 연수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

에서 만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양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매

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접근 가

능성 제고

실적쌓기가 아닌, 통일교육 연수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

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홍보에 있어서뿐 아니라 실제로 통일교

육의 목표, 내용,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기존의 통일교육 연수와의 차

별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와의 접촉(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

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교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

일교육 연수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내용과 방법들이 교실 수업에 보

다 많이 적용되고 더 나아가 다른 동료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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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은 교과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육의 영역에서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함

께 가장 시급한 것이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신패러다

임 통일교육의 체계,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막연하게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만 인식되던 신패러다임 통

일 교육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학교통일교육을 완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교사들의 창의적인 통일 

교육을 뒷받침하는 토대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IV

IV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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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

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유민

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이해된다. 즉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하고 통

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 및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

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부분영역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우선 학

교통일교육과 구별되고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즉 공무원에 대한 통일교육과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통일

부 및 통일교육원은 사회통일교육과정을 통일교육전문위원, 향군안보

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통일교육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노동단체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과 함께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현 통일교육지원법은 민간단체를 통일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통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회의 단체 및 개인

을 대상으로 공공 통일교육기관과 민간통일교육단체에 의해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통일의식의 함양과 육성을 위해 수행되는 교육이라고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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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

고정식 외(2004)의 선행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도 대두

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통일지향 교육패러다임”으로 표현하며 사

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의 필요성

과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22 

○ 교육의 원칙: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화해‧평화와 같은 상호접근을 도와주는 교육

○ 교육의 내용: 정치체제나 이념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의 교육

○ 교육의 주체: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 

○ 교육의 내용과 방법: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이에 근거하여 볼 때, 통일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패러다임은 남북간의 

공존‧화해‧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원칙, 비이념적 교육내용의 확대, 정

부와 시민단체의 협조체계, 그리고 교육주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방법으로 요약된다. 

‘신패러다임’적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장의 논의는 

우선 통일지향적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하고 이를 신패러

다임으로 수용한다. 즉 본 장의 논의는 신패러다임에서 표현되어야 할 

새로움을 이론적 차원의 논쟁을 통해 재구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에 개발된 통일지향적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시키되 사회통일

교육의 체계, 내용, 방법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탐구

해 가면서 한 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22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
원, 2004),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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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

(1) 체계상의 특수성과 과제

학교통일교육체계가 기존의 학교교육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와 달

리, 사회통일교육은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

제가 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체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시민단체 간, 그

리고 민간시민단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통일교육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입장 차이와 민

간부문 내에서의 시민단체들 간의 이념적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은 독재와 개발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부주도

형으로 수행되었고, 본질적으로 체제유지와 반공을 추구한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진민주국가에서와 같은 민주시민교

육은 부재했었고 또 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가 성립되거나 발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확대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시

민교육과 그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민주적 통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통일

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곧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 

민주적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사회통일교육이 과거의 사회교육과 같

이 정부주도로 시행되어서도 안 되고 강제성을 띠어서도 안 된다는 원

칙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에도 고려되었는데, 동

법은 공공 교육훈련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지 

않고 단지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사회통일교

육을 시민단체에게만 일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에서는 정

부와 시민단체가 협의‧협력하는 사회통일교육체계를 조직하여 제도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민간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을 지원하는 정부의 관리가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다



14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른 한편에서 시민단체간의 협의체계 역시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통일교육의 내실을 이룰 수 있도록 재구성

하여야 한다.             

(2) 내용상의 특수성과 과제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함께 추구하고 추진한다. 통

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

하는 내용과 민족공동체적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개인적 및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

부는 통일교육을 초정권적 또는 초당파적인 민족적 과제로 시행하기 위

해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과 실천방향을 규정하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마련하여 제시하

고 있다. 2004년 통일교육지침서의 경우 북한문제의 이해, 북한의 이해, 

북한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노력 및 국가안보, 통일국

가의 목표와 방향, 통일을 위한 준비자세가 주요 내용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침은 사회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간의 차이

에서 오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점이다. 특히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그 중에서도 민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지침

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간시민단체

는 서로 상이한 가치와 이념 및 방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서도 다양한 이견을 표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치 통일관련 민간사회단

체 중에서도 정부 통일정책에 찬성 지지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 

거부하는 단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형

식적 틀로만 머무를 수 있고 심지어는 정부 또는 정권의 통일정책을 하

달하는 식으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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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침을 잘 수행하는 단체에게만 통일교육의 기회를 주고 지원

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율적 접근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히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기본적 교육내용을 제시함과 함께 단

체별 자율적 교육내용을 허용하여 양자를 조합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그

리고 단체별 교육내용의 차이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수직적 협의체와 

단체들 간의 수평적 협의체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것과 통일우

호적인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 및 안보관을 양성하는 것 자체

가 사실상 조화시키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같은 민족이면서

도 서로 상이한 헌법 이념과 질서 하에 있는 1민족 2국가의 통합에서 

오는 특수한 문제이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우선 독재 시대에 상처받은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복원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냉전시대에 만연

했던 통일 적대적 의식에 버금가는, 자유민주적 이념과 질서의 우월주

의에 입각한 통일 냉소적 의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통일

의 당위적 근거인 민족공동체 의식만 강조하여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양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양 차원을 내용

적으로 잘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

체교육을 분리시켜 이중적 윤리관을 조장시킬 수 있고 양자간의 대립과 

반목을 가시화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남남갈등으로 표출되는 현상의 

근저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과 통일 지

향적 민족공동체 의식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방법상의 특수성과 과제 

사회통일교육은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은 사회통일교육이 

교육의 수용성이 낮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평생교육적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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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교육을 수행할 전문교육인력을 육

성하는 교육이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민단체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국민적 남남갈등에 직면하여 민주시민교육

과 민족통일교육을 통해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부차적으로만 간주되거나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수준에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통일

교육의 방법이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전

문적 교수법의 개발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   

 

2. 사회통일교육 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가. 통일교육원 중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적 공공교육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수호, 민족동질성 회복, 평

화통일 지향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

을 보면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 남북교류를 수행하

는 기업체, 그리고 단체지도자를 망라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특히 공무원의 통일교육 수요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

다. 현재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

수원을 비롯하여 20개의 중앙부처소속 교육훈련기관, 15개의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5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는데, 통일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통일교육 위탁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장‧단기 구분은 있어야 하지만, 2003년 기준 교

육대상자 수를 놓고 볼 때 통일교육원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32,276



145Ⅳ.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  

명),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9,741명), 국세공무원교육원(27,125명), 중

앙경찰학교(26,087명), 철도인력개발원(19,873명), 경찰종합학교(18,906

명) 다음으로 교육수행규모가 큰 기관이다. 통일교육원은 또한 시‧도 교

육청의 교류와 협의 하에 각급 학교와 교육연수원의 통일교육 및 사회교

육기관과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체계는, 아래의 <표 IV-1>과 <그림 IV-1>이 

보여주듯이, 크게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공직자통

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별 비율을 볼 때 남

북교류협력과정이 54.5%, 학교통일교육과정이 23.7%(원격교육과정 

5.6% 포함),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이 9.8%, 사회통일교육과정이 9.5%, 특

별과정이 2.5%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원의 통일교

육이 주로 남북교류를 매개로 해서 수행되고 있는 문제를 확연히 보여

주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즉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교육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포함하되 

타 교육과정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

육원은 주어지는 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피교육자 층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이버교육의 시행으로 대체될 일이 아니고, 전문적 교수법의 개발과 

응용을 통해 성취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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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명

반     명
교육
기간

합숙
여부

교육인원
학급
인원

학급
수

비  
고

사회
통일
교육
과정
(10)

통일교육 전문위원 
(신규/연찬)
향군 안보강사
민방위 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 지도자
통일교육단체 지도자
종교단체 지도자
여성단체 지도자
노동단체 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

3-4일 합숙 600 150 4

3일 합숙 90 45 2

3일 비합숙 90 90 1

5일 합숙 90 45 2

3일 합숙 270 90 3

3일 합숙 90 90 1

3일 합숙 90 45 2

3일 합숙 180 45 4

3일 합숙 90 90 1 신규

3일 합숙 180 45/90 3

소   계 1,770 23

학교
통일
교육
과정
(14)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일반교과)
중등학교 교사(도덕·사회과, 
단기)
중등학교 교사(도덕·사회과, 
장기)
통일교육 시범학교 교사 
(초·중·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
교장·교감(초등‧중등)
통일교육 이수교사
학부모
예비 초등교사(교육대학생)
예비 중등교사(사범대학생)
대학교수

3일 합숙 60(20) 60 1

3일 합숙 35(5) 35 1

3일 합숙 450(120) 90 5

3일 합숙 450(80) 90 5

3일 합숙 270(20) 90 3

2주 합숙 180(10) 90 2

3일 합숙 35(4) 35 1

3일 비합숙 140 70 2

3일 비합숙 450 90 5

3일 합숙 60(10) 60 1

1일 비합숙 1,000 8

3일 합숙 80 40 2

3일 합숙 120 60 2

2일 합숙 40 40 1

소   계 3,370 39

<표 IV-1> 통일교육원의 2005년 과정별 통일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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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명

반     명
교육
기간

합숙
여부

교육인원
학급
인원

학급
수

비  
고

원격
교육
과정
(2)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30
시간

비합숙 520 5

30
시간

비합숙 520 5

소   계 1,040 10

남북
교류
협력
과정
(4)

방북예정자
금강산관광 도우미
개성공단근로자 및 
교육강사 
남북교류협력 요원

1일 비합숙 9,000 80

1일 비합숙 80 80 1

1일 비합숙 1,000 12 신규

5일 비합숙 60 60 1

소   계 10,140 94

공직
자
통일
교육
과정
(10)

중견관리직 공무원(단기)
중견관리직 공무원(장기)
중견실무직 공무원(단기)
중견실무직 공무원(장기)
통일 직무교육
신임 관리자(행시‧기시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
북한이탈주민사회복지담당
보안경찰
비상계획 담당

5일 비합숙 180 90 2

2주 비합숙 140 70 2

5일 비합숙 360 90 4

2주 비합숙 140 70 2

5일 비합숙 30 30 1

2일 비합숙 265 265 1

5일 합숙 270 90 3

3일 합숙 270 90 3 신규

3일 합숙 90 45 2

5일 비합숙 70 70 1

소   계 1,815 21

특별과정
(재외동포, 지역인사, 지역통일교육 
센터 관계자 등)

1-3일 합숙 475 11

합                 계 18,61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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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별 비율(단위: %)

2004년에 통일교육원이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부산과 

광주에 개설된 것은 통일교육의 지역적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통일

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와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학교 등 통일강좌를 운영하고, 청소년 분단현장 체험연수 

등 청소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방과 대학의 통일문화축제 

등 지역사회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부산 경남 통일교육센터의 경우,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

되던 통일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

고 출범하였고, 지역의 통일교육위원 초청연찬회, 통일지도자 교육, 시

민교육, 학교 순회교육, 통일문화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통일교육원의 지도‧지원을 받지만, 통일교육원의 지역 지부는 아니다. 

이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와 같은 협의체가 지역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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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통일

교육센터는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지역적 협의체도 아니다.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변화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지역통일교육센터와의 관계,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

터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

체가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통

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일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하

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원”23하고 있다. 통

일교육법 제10조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

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는 주체 및 

요건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효율적인 통일

교육을 위해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협

의회를 결성할 수 있어서, 사실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구분 

없이, 그리고 공공통일교육기관이든 민간통일교육단체든 협의회를 구

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예컨대 협의회는 학교통일교육 영역

과 사회통일교육 영역 간, 공공통일교육기관들 간, 민간통일교육단체들 

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결성될 수 있

는 것이다. 더욱이 복수의 협의회 설립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협의회의 구성 범위 및 관계, 수는 통일부장관의 인가 규정

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23통일부, 통일백서 2004 (서울: 통일부, 2004),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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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인가한 통일교육 관련 협의회로는 2000년의 통일교육협의

회와 2003년 12월에 결성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가 있다. 통일교육

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조직되어 있고 총 671명

의 전문위원이 지역사회의 주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청소년, 기업체 임

직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연평균 250만 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4  또한 통일부는 2005년 5월 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

와 통일교육전문위원광주광역시협의회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

는 단체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지역통일교

육센터를 개소하였다. 요컨대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원과 지역

통일(교육)협의회간의 공동운영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도 

통일교육지원법이 규정하는 협의회는, 통일백서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 시민단체간의 협의회로(만) 간주되고 있고 또 2000년 

12월에 서울에서 결성된 통일교육협의회가 유일한 협의회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협의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재규정하고 협의회 

간, 그리고 협의회와 통일교육원과의 조직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

해야 할 필요성과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비정부‧비영리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통일교육 협

의체이다. 2005년 1월 설립 5주년을 맞은 통교협은 제3기 임원진을 구성

하였는데, 종래 임기 2년을 5인의 공동의장이 윤번으로 5개월씩 분담 

운영하는 체제를 지양하고 상임공동의장 1인이 2년을 책임 운영하는 지

도체제로 전환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의 회원단체로는 2004년 12월 현재 총 93개 단체가 가

입되어 있었는데, 연구소가 10개 단체이고 시민사회단체가 83개 단체였

다.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는 통일단체가 35개, 통일교육 단체가 2개, 여

성단체가 12개, 청년‧청소년 단체가 13개, 지역에 거점을 둔 단체가 7개, 

대북지원단체가 5개, 종교단체가 5개, 그리고 시민단체가 4개로 분류되

었다.25  

24통일부, 통일백서 2004 (서울: 통일부, 2004),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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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협의회의 조직구조를 볼 때, 정책개발, 시민, 여성, 청소년, 

지역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원단체들이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통일교육협의회 자체 내에 설치된 통일교육연

구소는 연구사업과 함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의 총예산은 2002년 이래 변함없이 4억7천만 원인데, 

그 중 자체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하고 매년 동일하게 지원되는 국가보

조금이 4억 5천만 원이다. 이는 통일교육협의회의 재정적 자립도가 매

우 낮다는 점과 함께 통일교육협의회가  통일교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와 통일교육원 및 통일부 산하 교육관련 위원회(통일

교육심의위원회, 통일교육실무위원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간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통일교육협의회와 통일교육

원의 관계에는 세 가지의 교류방식이 있다. 첫째, 인력간의 관계로서 통

일교육원 교수가 통일교육협의회의 이사 내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도 관계된 사안이만, 통일교육원의 교

육지침이 통교협의 교육에도 준용되고 있다는 교육지침상의 교류이다. 

셋째, 교육교류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통일교육협의회의 위탁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와 통일부 교육관련 위원

회간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관계는 부재한 상태이고, 다만 통일교육협의

회 상임공동의장이 통일교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통일교육원의 확대 및 강화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통일교육을 수행함과 

아울러 각 기관 및 단체들이 수행하는 통일교육을 지도 및 지원하는 기

25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
원단체를 중심으로- (2004), pp. 2～4. 2005년 5월 회원단체 수는 85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비활동 단체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15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방면에서 제

기되면서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센터로 개편하여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26  

통일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기존의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센터로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

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통일교육센터를 

새롭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로 개편 

또는 설립되어야 할 통일교육센터를 현재의 통일교육원처럼 통일부 산

하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구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논의 중 첫째 논의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센터가 지역통일교육센

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최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산과 광주, 그리고 향후 더 개설될 민간 지역통일교육

센터를 아우르는 통일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이것은 곧 통일교육원이 

중심을 이루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센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교육센터를 지금과 같이 통일부 소속 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

면 중립적 기구로 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 제V장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일교육원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

을 개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통일교육원을 확대‧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지도 및 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동안 통일교

육은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부산과 

26예를 들어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99～202; 또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일교육
센터의 제안으로는 이철기 외, 통일교육에서 民‧官의 역할과 과제 (2003), 
p. 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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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발족과 향후 그것의 증설은 통일교육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한편에서 관

주도의 통일교육이 민간 통일교육으로 확대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

서 서울에 집중된 통일교육이 지방으로 분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

울러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교육은 주로 주민자치센

터와 시민대학을 매개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및 복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시민대학은 통일교육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27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민간화 확대와 지방화에 

직면하여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여야 하는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위상

을 확대 및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원이 주요업무로 수행해오고 있는 통일교육내용 및 

교수법의 개발과 보급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교육

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함에 있어서 우수한 교육교재와 교수

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통일교육이 점차 

강의식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토론식 및 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

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재와 교수법을 전문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원에 대한 재정적 및 인력적 지원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원이 이제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가

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평가체계 구축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교육

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책 마

련이 시급한 만큼,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27조민 외, 지방자치단체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방안 (2003), p. 42. 



154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구성되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원 산하

에 독립형 협의체로서 통일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통일

교육의 지원을 위한 승인심사와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문제점을 시정하

기 위한 개선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2)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들)의 관계 정립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협의회를 지도‧지원하는 관리기관이지만, 최

근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통일교육협의회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옴으로

써 그의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의 본부

사업, 통일교육연구소 사업, 분과위원회 사업, 회원단체 지원사업에서 

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전 검열을 통한 사업시정요구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산과 광주에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설립되면서 사실상 통일

교육협의회는 더 이상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

로 하는 단독적 협의체가 아니라 복수의 협의체로 전환되었고, 이는 통

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계기를 주고 있

다.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

회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두고 재고되었을 것이다. 하나는 서울

에 소재한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앙협의회로 규정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

를 그에 소속된 지역협의회로 편재하는 것으로서 지역협의회에게 사업

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중앙협의회가 지역협의회에게 협의와 함께 지도‧

지원하는 대안이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지도

‧지원은 중앙협의회를 통해서만 시행된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통일교

육협의회와 각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균등하게 병렬적으로 편재하여 독

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대안이다. 현재의 체계가 바로 그러한 저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총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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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협의체를 각각 개별적으로 지도‧지원하고 있다. 요컨대 통일교

육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존의 통일교육협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이 아니라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

이 선택된 것이다.        

통일교육의 지역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역통일센터를 독자

적 협의체로 설립한 것은 지역 중심의 통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

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저층구조는 기존의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고층구조를 선택

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통일교육협의회로의 권한집중과 위계화를 

방지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저층구조는 불가피

하게 통일교육원의 업무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지역통일

교육센터가 설립되면 가중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저층구조에서는 각 

통일교육협의회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포괄

적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는 통일교

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통일교육협의

회를 기능적 협의체로 머물게 하지 않고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적 협의체로 운영되도록 한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국가

의 공적 과제를 정부기관만이 수행할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에서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

만 그 결과 우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된 것 또한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사회통일교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

다고 본다.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통

일교육협의회(들)을 지도‧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상부에는 통일교육

원, 통일교육협의회(들), 그리고 통일교육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행

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협의‧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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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영 역 주  제 세 부 항 목

통일문제의 
이해

분단의 배경과 폐해
분단의 원인과 성격

분단의 폐해

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통일문제의 성격

독하게 하고, 하부에는 지역별로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두어 지역단위의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사안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사회통일교육의 체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정부와 민간 간,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들 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통일교육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통일교육 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가.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체의

식의 함양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 통일교육은 주로 후자의 주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요약

한 아래의 <표 IV-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

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중대, 통일정책과 통

일미래상, 통일준비라는 통일과 북한에 관계된 주제 영역이 대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준비 영역의 한 주제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표 IV-2> 통일교육의 내용체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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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영 역 주  제 세 부 항 목

북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정치‧외교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의 경제

북한의 군사

북한주민의 생활과 교육문화

북한주민의 생활

북한의 교육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

북한의 문화

북한의 변화와 전망

통일환경의 
이해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증대

남북관계의 발전
역대정부의 노력

참여정부의 노력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사업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교역의 확대

인도적 대북지원

스포츠‧문화 분야 교류

인적교류의 확대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우리의 통일방안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준비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과 국가안보

민족공동체 형성

민주시민의식 함양

출처: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또한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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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

교육
명칭

교육
대상

교육목표 내  용 방  법 기간

남북
어린이
어깨동
무

상대를 
존중하면 
교실이 
넓어져요

초등학
생

-분단의 현실과 북
한에 대한 객관
적 이해
-북한이탈주민자녀
가 속한 학급 통
합교육
-차이인정교육통한 
인권의식 함양

-북녘어린이에 대해 흥
미 갖기
-남북 문화의 차이와 문
화충돌에 대한 이해와 
역할극꾸미기
-남북 언어 차이의 체험, 
창작 작업

-학교방문 순
회 평화교육: 
주1회 총 4주 
8시간
-통합교육프로
그램 개발, 
강좌
-자체평가실시

1.19   
-

12.31

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 외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남북한 문화의 

만남과 다가서기, 대결을 넘어 화해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북한주민의 

삶 이해, 남북한의 언어생활 이해, 북한주민의 생활문화 체험, 체험과 토

론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연습이라

는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통일교

육 프로그램들도 주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은 부차

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일 및 통일교육 전문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나. 통일교육협의회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민간 시민단체가 수

행하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의 통일교

육 사례들을 요약 정리한 아래의 <표 IV-3>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의 

통일교육 역시 전적으로 통일이해와 북한알기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하

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주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만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주제 하에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학습하는 전문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3>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 사례 내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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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

교육
명칭

교육
대상

교육목표 내  용 방  법 기간

남북
청소년
교류연
맹

제3회 
남북청소
년 교류 
편지쓰기 
전국대회

초‧중‧
고생

-통일에 대한 
청소년관심 유
도
-향후 남북한 
청소년간의 편
지 및 우정교
환, 펜팔통한 
동질성 회복위
한 환경조성

-전국시‧도교육청 통해
초‧중‧고생 169,253명 
예선참가
-각급학교장추천 본선 
4,967명참가
-편지집 발간

-본선시상 100
명
-본선 입상자 
대입평점 반
영
-참가증 발급 

3.11   
-

9.15

금강산 
청소년 
수련회

-통일현장체험
을 통해 통일
에 대한 이해
와 관심유도
-‘남북청소년의 
노래’제작‧공표
통한 청소년교
류의 대중화 

-어려운환경의 청소년, 편지
쓰기전국대회 수상자 대표, 
지도교사, 공무원, 방송사, 
연맹임원 등 참가 
-금강산산행과 노래합창
-남북청소년교류 편지발
표회및 ‘남북청소년의 
노래’ 공표식

-1박 2일일정
-수련회행사:2일
째 13:40-15: 
00(80분)
-평화행진:2일째
15:00-15: 20(20
분)

11.23
-

11.24

남북청
소년통
일교육
진흥원

통일교육
청소년
및 
시민

-통일교육의 활
성화를 통한 
국민의식개혁 
실천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대회
-룡천폭발사고 북한어린
이돕기참여
-시민, 학생 한마음 통일
박람회
-통일전시장 상설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강의, 관람,캠
페인
-평통,한국청소
년개발원,자유
총연맹,흥민통,
통일정보신문
사 등 타단체
주관 행사 참
여 및 후원

연중

학생‧시
민한마음
통일박람

회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

-남북 청소년 
통일교육의 진
흥 및 범국민 
통일의식 저변 
확대

-성금모금, 축하공연
-통일안보교육전시장 관
람
-북한음식 체험 및 영화
감상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체험활동 및 
통일관련행사 
참여

10. 6

단국대 
정책
과학 
연구소

충청통일
아카데미

대학생, 
지역

주민,민
평통위
원 
30명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공동체의
식고취
-건전한 안보관
과 통일에 필
요한 가치관 
함양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평화
-북한의 변화와 전망
-남북한 통일정책과 남
북관계
-분단현실, 6‧15공동선언 
그리고 남북한의 미래 
등

-시청각교육
-강의, 토론
- 현장답사통
한 체험교육
-자체평가

10. 7
-28
매주
목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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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

교육
명칭

교육
대상

교육목표 내  용 방  법 기간

세계
평화
청년
연합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1/2

청소년 
710명,
종교
연합
동아리
학생
(2)

-청소년을 통일
세대로 길러냄
-평화 감수성 
함양
-통일시대 종교
인으로서의 청
소년의 역할 
모색

-통일교육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안보관 견학

-강연
-견학 및 농촌
체험
-봉사활동
-전방체험

5. 15
 -

8. 28

한일
청소년 
통일
대장정

한국과 
외국
청소년
114명

-평화의 소중함 
인식
-평화의 주역으
로서의 리더쉽 
함양

-한국과 일본,미국,프랑
스,벨기에 청소년의 금
강산 방문 및 분단된 
남북현실 체험
-통일에 대한 교육

-강좌
-금강산 관광 
및 교예관람
-평화의 연 만
들기
-비치월드컵,
평화의모래성
쌓기 등

8. 2
- 5

아시아
동포 
청소년
지도자 
초청 

평화통일
포럼

-총련과민단의 
화해 협력체제 
구축과 조국애 
고취
-평화통일위한 
해외동포들의 
국제역량강화
-남북화해협력
위한 해외동포
지도자의 역할 
모색

-6‧15 공동선언 이후 남
북 민간교류의 평가와 
전망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통일
-아시아의 평화와 재일
동포의 역할

-세가지 주제
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일본 80명, 
한국120명 참
가

10.22
 -
  24

통일
교육
문화원

찾아가는 
통일교육

초중고
학생, 
교사, 
단체

-통일교육문화원 교육프로그램 실시
-마음을 열고 한반도보기 -한겨레안의 두나라 -다른나라 
통일이야기
-북한, 그 곳을 알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알아보
는 북한이야기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북한 영상물보기 -평화 교육 
등

1-10
월

인터넷통
일교육

인터넷
회원 
만명

-통일배움터의 10개과 
및 숙제도우미를 통한 
교육

북한땅체
험통일여

행

신청
단체

-강의 및 북한땅 체험(금
강산)

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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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

교육
명칭

교육
대상

교육목표 내  용 방  법 기간

통일
교육
문화원

놀이를 
통한 

통일교육
교사

-전북교육청‧통일교육원 중등교사반, 서울시교육연수원, 
충남교육연수원
-평화놀이, 통일놀이, 북한놀이

정책세미
나

일반인
-일반인 및 전
문가그룹의 통
일교육 시도

-국회초청 정책세미나
-제 17대국회는 어떻게 
통일,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17대국회 초
청 정책세미
나
-발제 및 토론

5. 24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생
캠프

대학생, 
탈북청
소년

- 작은 통일 경
험

-남북청소년들이 임진각
(1차 40명)과 수유리 통
일교육원(2차 50명)에서 
함께 배우고 만들고 경
험함

-강의 및 현장
체험 통일 교
육

1.19-2
0,

8.23-2
5

방송을 
통한 

통일교육
시청자

-극동방송 매주토 오전10시 10분간 북한 상식 및 통일관
련 교육
-CBS TV 탈북자문제 및 통일관련 기획특집프로 출연 통
일교육 

1-9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
과 평화

관악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함양 
및 인권에 대
한 올바른 관
점

-갈등, 평화개념 이해하
기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 
인정
-또래 중재 등

-1학년대상 2
시간씩 7주에 
걸쳐 한반을 
두개 모둠으
로 진행

’02하
반기
부터

연지초

-대화란 무엇인가
-다른사람이 되어 나 표
현하기 -행동과 감정 
알아차리기 
-다양한갈등해결방법배
우기 등

-방과후 교실
로 주1회 매1
시간 11-12회
씩

’04.   
3월부
터

청소년평
화리더쉽
캠프

남녀중
학생30
명

-평화문화에 대
한 소개, 평화
감수성 계발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갈등해결방법
익히기

-협상과 중재훈련
-일상의 평화 다양성 이
해

2박3일캠프
1.7 - 
9

평화
통일
대구
시민
연대

대구청소
년통일
한마당
도전! 

통일골든
벨을 
울려라

고등
학생

-분단에 대한 
이해와 평화와 
통일 교육
-청소년의 통일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유
도

-퀴즈
-사전학습으로 
500개의 기출
문제를 제공
-자체평가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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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

교육
명칭

교육
대상

교육목표 내  용 방  법 기간

평화
통일
대구
시민
연대

평화통일
아카데미

시민

-남북교류협력
이 한반도평화
에 미치는 영
향
-북미관계의 본
질 이해와 우
리 민족이 나
아갈 길 전망

-분단의 현대사를 넘어 
통일의 미래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 거
듭나는 군을 위해
-법, 제도의 감옥에 갇힌 
통일
-미국대선, 케리와 부시 그
리고 한반도의 운명 등

-강좌
-거제포로수용
소 기행 및 
비디오관람
-자체평가

10. 7 
- 24

한국대
학원리
연구회

한일 
대학생 
민통선
마을 

통일봉사

대학생,
일본인
유학생

-민통선마을과 
DMZ에서 평화
와 통일논의
-지뢰피해마을 
봉사

-지뢰피해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와 지속적 관
심유도 교육
-지뢰교육
-분단과 통일에 대한 교육

-농활형식의 
캠프
-봉사와 토론
-태풍전망대 
답사

2박
3일

한국자
유총연
맹

열린
통일
교육의 
장

통일
관련 

교원,담
당자

-다양한 통일교
육방법 체험

-통일교육프로그램‧정보‧
자료 제공
-남북교원 통일교실 운
영 등

-이론교육
-체험

남북교원
통일교실

남북청
소년

-남북청소년의 
만남의 장을 
통한 공감대형
성

-통일교육: 통일선언문작
성 및 통일미래상그리기
-다름과 하나됨 찾기 등

-교육 -역할극
-놀이 및 체험
학습
-퀴즈게임 등

열린 
통일꾼 
한마당

통일
교육
교원, 
학생

-통일교육 교수‧
학습방법의 다
양화와 전담교
사의 전문성 
향상

-북한노래‧무용 이해하기
-북한학생놀이 체험
-북한 문화‧음식체험

-강연
-노래
-무용
-음식 만들기 
등

흥사단 
민족
통일
운동
본부

한‧중 
청소년 
친선
문화제

한국‧
조선족
청소년

-민족분단현실 
인식 및 통일
당위성 고취
-재중조선족청
소년의 민족정
체성과 동질성 
확인‧인식
-통일분위기조
성 및 한국이
미지개선 기여

-한‧중 청소년 평화백일장
-한‧중 청소년 친선세미나
-한‧중 청소년 친선의 밤
-백두산 등반, 압록강 유람
-고구려 유적답사, 한민
족 민속한마당

8.5
-12

출처: 통일교육협의회, 2004 통일교육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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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통일교육은 원칙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추구하는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용적으로 결합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통일교

육의 실용적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

와 가치관 등 탈정치적 생활문화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에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

여하는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

통일교육지원법이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의식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

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

양하는데 기여하는 제반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면밀

히 숙고할 때, 통일교육의 중심을 두 개의 바탕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

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의 서술에서 확인하였듯이 

현재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

의 내용은 통일준비라는 주제영역의 한 부분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취급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양 축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의 경우 출판 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정치교육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외부 정치교육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

해 민주시민의식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협력자세를 강화하는 목적을 추

구하고 있다.28  그리고 본 센터가 수행하는 정치교육내용의 범위는 단순

28신두철, “독일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1호, (2005), pp. 50～54; 독일 정치교육센터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는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72～180;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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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치적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 등을 

포괄한다. 우리의 경우를 볼 때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여야 

하는 만큼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통일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고 외부 통일교육단체의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전적으로 민주시민교육만

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기

대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에는 부분적으로 마치 통일교육이 잘만 

이루어지면 민주시민교육도 자동적으로 잘 이워질 것이라는 사고가 잠

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반공적 통일교육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과거의 사고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방치된 이유에는 자유민주주의

적 시민의식의 강화가 자칫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의식의 약화를 초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의 발달이 미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민주시민의

식의 발달이 미진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와 건설적 비판과 같은 민주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이것

은 곧 통일교육의 발달을 위한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이 통일교육에서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민

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진일보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

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역점을 둔 기존의 통일교육이 국민

의 무관심과 냉소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통

일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35～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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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을 준비

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난제가 있다. 즉,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의식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이념에 근거해서 교육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체제이념을 양보하고 민주적 생활원리와 방식에 

근거해서 교육하여야 하는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체제이념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의 우수성을 방기하는 민주주의 교육 역시 문제로 된다. 따라서 통일교

육이 병행하여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고

히 하는 교육과 함께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

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

에 대한 교육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양산하거나 갈등

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

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의 통일교육으로 전개하는 방안: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이른바 “남남갈등” 즉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갈등이 남한사회의 기존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과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 갈등에 직면하여 이견의 조율과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

어서 사회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 관련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할 필요

는 없다. 그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교육의 중심내용으로 

설정하여 생활 속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생

활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갈등을 민주적 대화와 토의를 통해 평화적

으로 해결하는 원리와 방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시적 갈등

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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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구분 내용

소통하기
갈등예방과 해결의 

기초

- 강의 소개
- 마음 열기/서로 이해하기: 짝 소개(공통점 찾기)
- 함께 하는 약속

갈등, 평화개념 
이해하기

- 평화개념 이해/ 내가 알고 있는 평화
- 갈등의 원인과 결과
-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 이해: 그림으로 갈등 표현
하기, 갈등 거리재기

갈등의 원인 
이해하기

-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 사례를 통해 원인 찾기(남북이해지 활용)

자기갈등유형 
이해하기

- 자기 갈등대응 유형 이해(갈등유형 이해지 활용): 
분단국가에서의 갈등대응 유형

- 내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 찾기: 갈등에 따라 대응
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입장(position)과 
실익(interest)의 분리

- 서로의 요구 드러내고 파악하기: 표면적, 현상적 
요구와 실질적 요구의 구별과 실익에 초점 맞추기, 
질문 ‘왜(Why)?’의 중요성과 적절한 질문법 

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통일교육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통일교육에서 찾

을 수 있다.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제목 하에 시행된 이 통일교육은 평

화 갈등해결 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남북의 공존과 

화해를 지향하는 통일의식을 함양하며, 갈등해결 능력의 함양을 토대로 

사회문화적 통일의 주역을 양성하며, 자신 및 타인의 인권에 대한 가치

를 인식함과 아울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목적

을 추구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갈등해결 평화교육은 아래의 <표 IV-4>에

서 알 수 있듯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대주제를 12개의 소주제로 분류

하여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다.    

<표 IV-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갈등해결 평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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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구분 내용

협상의 실제

-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이다 1: 협상이란?(협상의 
원칙과 방법),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이다 2: 협상실습,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결방법 연습

차이, 차별에 대한 
이해

- 차이와 차별의 개념 이해
- 차별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 권력의 꽃
-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구조 이해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 인정

-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오나?
- 열린사고와 다양성 존중, 평화의 문화는 어떻게 만
들어갈 수 있을까?

-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
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통일의 중요한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합리적 의시소통방법 
익히기

- 듣기, 말하기: 말 전달하기, 듣기 게임/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법(나전달법,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
기, 내 감정 드러내기, 내 욕구를 넣어 부탁하기, 
바꾸어 말하기, 대화속 가시빼기)

- 부정적 메시지 듣기: 탓하지 않고 상대의 욕구 들
여다보기, No 듣기, No 말하기

또래중재
- 중재란?: 중재의 원칙과 방법, 중재의 기본기술 익
히기

- 중재실습

분노조절
- 분노의 원인, 조절의 방법 익히기: 폭력과 분노의 
원인 알아보기, 분노 조절과 분노의 평화적 표출 
방법 알아보기

정리, 평가

- 설문
- 색깔있는 질문: 나는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
을 활용할 수 있을까?

- 통일시대의 나의 모습은?

출처: 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04), pp. 205～207.

주제를 선정하고 분류한 전문성과 체계성,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

교육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기술, 주제의 내용에 적합한 대화와 참여를 

통한 수업방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 교육사례는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

의 통일교육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본보기로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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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지만, 통일교육은 북한, 남북문제, 통일에 대한 이해만으로 구성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교육은 그 성격상 민주시민교육일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지향하여야 한다. 

위의 교육사례는 물론 교육의 감수성이 강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

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교육대상을 성별, 연령별 내지 세대별, 또는 직업별 등 계층별(그

룹별)로 분류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특수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에는 계층간 갈등, 단체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남북갈등 및 남남갈

등 등 많은 갈등구조가 있고, 이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생활의 미시적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에서 갈등을 평화적으

로 해결하는 품성과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이자 

곧 통일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4. 사회통일교육 방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가.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방법

통일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추진방향은 “통일

교육의 인프라 정비, 국민에게 다가가는 통일교육, 우리 체제에 대한 자

긍심 교육 강화와 통일문제 무관심 해소, 통일교육 정보화 확대,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방식의 개선”에 놓여져 있다. 또한 통일부는 초청교육,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다양화된 통일교육으로 소개하고 있다.29  나

아가 통일부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라는 문서를 통해 학

교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사회통일교육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교육지

침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이 중

29통일부, 200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pp. 217, 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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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 중시,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

형 교육,’ 다양한 학습기법의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30  그렇지만 엄밀히 

볼 때 통일부가 제시하고 권고하는 교육방법은 한편에서 교육내용의 전

달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대변하는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이미 2001년에 발간한 ｢통일교육 학습법과 그 실

제｣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수법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들은 북한 관광 가상체험 모형, 역할놀이 모형, 브레

인 스토밍 및 윷놀이 활용 모형, 문화 이미지 활용 모형 등 총 17개의 

모형을 망라하고 있어 그 다양성이 돋보이고, 모형을 예시하는 데 있어서

도 모형의 개요, 모형의 소개, 모형의 원용, 교수-학습과정을 제시함으로

써 교육에 그대로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형들은 주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회통일교

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조할 때, 사회통일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가 사용하는 교육방법에서 강의식이 43.6%, 토론

식이 25.0%, 시청각 활용이 19.7%, 체험학습이 11.8%로 나타나 강의에 

의한 교육이 여전히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표 IV-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통일교육원이 수행하

는 사회통일교육 과정은 통일교육 전문위원, 향군 안보강사, 민방위 소

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 지도자, 통일교육단체 지도자, 종교단체 지

도자, 여성단체 지도자, 노동단체 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대상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30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서울: 통일부, 2004),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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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은 남북교류 협력과정에서 방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1일 교육으로 제공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방식이 응용되고 있으나 일반인만

을 위해 특화된 교육, 더욱이 일반인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계층별

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제공되는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일반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데, 특히 그것은 사이버교육에서보다 집체교육에

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교육의 경우 대화를 통한 

교육 등 상기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교육이 온전히 시행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은 대상을 계층별로 분

류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통일교육협의회의 사회통일교육 방법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통일교육은 주로 집체교육의 형태로 이

뤄지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단체는, <표 IV-3>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체적으로 다양한 교육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회원단체 

연대사업에서 51개 단체에 대한 지원유형을 볼 때 강좌가 27.4%(14개 

단체), 토론회와 포럼이 21.0%(11개 단체), 기행이 15.6%(8개 단체), 세

미나와 워크숍이 8.0%(4개 단체), 백일장이 8.0%(4개 단체), 순회교육이 

8.0%(4개 단체), 강연과 캠프가 각각 6.0%(3개 단체)를 점하고 있어

서,31 교육방식 중에서도 강좌, 토론회, 포럼 등에 의한 통일교육이 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교육협의회가 2004년에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관련자 14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단체가 시행하는 통

일교육 중에서 포럼,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이 50.4%, 현장체험교육(기

31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
원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0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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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캠프, 백일장 등)이 24.4%, 강좌가 18.3%, 순회교육이 4.6%, 그리고 

기타가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일교

육 방식으로는 현장체험교육이 45.9%로 가장 많았고, 포럼, 강연, 토론

회, 세미나 등이 37.7%, 강좌가 9.0%, 순회교육이 4.1%, 인터넷교육이 

2.5%, 그리고 기타가 0.8로 나타났다.32  

따라서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현재 주로 시

행되는 교육방식을 고려하여 특정한 교육방식으로 지원이 편중되지 않

도록 하고 또 선호되는 교육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교육방식으로  

누구에게 제공할 때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교수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추가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체로서 가지는 통일교육협의회

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앞의 <표 IV-3>에 요약

된 2004년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례가 발표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

는 이에 대해 “성인통일교육이 강좌나 포럼 위주로 단조롭게 진행되었

다는 것과 청소년 통일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

그램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33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마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보다 다양하여 전자에서 취득한 경험을 후자를 위해서도 응용하려

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청소년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성인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

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중 청소년

32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
원단체를 중심으로-, pp. 320～321.

33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
원단체를 중심으로-,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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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상대하는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육협의회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대체기능을 자처하기보다는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통일교육의 경험을 응용하더라도 성인 교육생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계층별로 다양화하고 각 계층에 부합되는 교육 내용

과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개선방안: 목표그룹(Zielgruppe) 전략의 도입

(1) 교수법(Didaktik)에 대한 재인식

통일교육원이 2001년에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를 발간하여 다

양한 교수법을 제시하며 그 시행 및 응용을 권고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통일교육 교수법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무엇보

다 교수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하여 교수법의 중요성

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지침서가 “통일교육의 지

도방법”이라는 이름 하에 제안하는 교육방법은 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

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도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근본적

으로는 지도방법을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

다.34  주지하고 있듯이 교육의 효과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에도 의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의 세 가지 절차와 요소가 

보여줘야 할 유기적 관계는 목표가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그것

들이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단선적 관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 방법은 수단으로만 간주되고, 그 결과 방법의 문제는 교육의 도구

와 방식의 다양화를 주창하는 정도에 머무른다.35 

34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서울: 통일부, 2004), p. 8.
35통일교육에 관한 한 선행 연구는 성, 연령, 직업, 학력 수준 등 계층별로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방법의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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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수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교수법에는 협

의의 이해방식과 광의의 이해방식이 있다. 먼저 협의의 이해는 교육방

법을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한다. 이 경우 방법은 교육내용의 

실행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그 가치가 제한된

다. 그러나 여기서 목표와 내용은 주요한 것이고, 방법은 부차적인 것으

로 파악하는 것은 방법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

니다.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이 잘 지적하듯이, 무엇(내용)은 어떻

게(방법)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방법 자체가 교육의 대상, 

즉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기학습 방법

에 의한 교육을 구사할 때 자기학습은 곧 교육의 내용적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수단이나 도

구 또는 부차적 절차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36 

다음으로 “전문적 교수법”으로 명명되는, 교수법에 대한 광의의 이해

는 방법의 문제를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

것은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가지 물음, 즉 무엇(내용)을 무

엇을 위해(목표) 왜(근거) 어떻게(방법) 교육할 것인가를 유기적으로 조

망한다.37 이 경우 교육의 전 과정이 곧 교수법의 범위와 대상이 되고, 

협의의 이해에서는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단계에서 작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된다. 이러한 

교수법에서는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먼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난후 다음으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이미 처음

고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의도가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이란 방법상의 문제일뿐 각 주제별 내용과 결론 등 핵심내용
은 공급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통일교육은 공급자의 의도를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
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48.   

36 J. Detjen, “Die wissenschaftliche Politikdidaktik als Leitdisziplin der 
politischen Bildung,” G. Breit/S. Schiele(Hg.), Demokratie braucht 
politische Bildung,(2004) p. 71 참조.

37
J. Detjen, “Die wissenschaftliche Politikdidaktik als Leitdisziplin der 
politischen Bildung,”(2004),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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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를 협의로 이해하는 것은 공급

자 중심의 교육이고, 이에 비해 방법의 문제를 광의로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학습자를 단

지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 학습자를 교육의 동

반자로 간주하기를 지향한다. 

    

(2) 목표그룹 전략의 개요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전문적 교수법, 즉 방법의 문제를 전 교육과정에서 유기적 및 전체적

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수요자 중심의 통일

교육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구현해야 할 중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은 특별히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주문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의 요지는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자료와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다.38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구

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론은 경영학의 마케팅 전략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공급자 중심의 생산 및 판매의 

기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수요자를 이른바 목표그룹

(Zielgruppe)으로 분류하여 설정하며, 목표그룹의 욕구‧선호 등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요자를 확보‧유지함은 물론 새

로운 수요자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의 제고를 도모하는 데 있

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교육이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을 교육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생산‧소비되는 상품으로 설정하는 교육적 마케팅 

전략의 철학적 문제 - 대표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상실 -를 논외로 하고 

볼 때,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교육의 중심을 교육주체와 그의 의도로부

38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서울: 통일부, 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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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요자의 필요로 전환시키고, 수요자를 목표그룹으로 분류하여 특성

화시키며, 수요자를 확보‧유지‧개발하는데 기여하는 안목을 제공한다. 

요컨대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교육의 기획 단계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

용을 먼저 정하는 대신 목표그룹을 예정하고 그의 확대를 염두에 두며 

목표그룹과 함께 그의 욕구‧선호‧관심 등을 먼저 파악한다.39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사적 교육시장에서 더 유용하지만 반드시 그것

을 전제로 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수익

성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통일교육과 같은 공적 성격의 교육에

서도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마케팅 전

략을 통일교육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 

추구하는 수익성의 관점을 약화시키고 또한 교육적 마케팅 전략기획에

서 목표그룹의 설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목표그룹 

전략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에서 목표그룹 전략이 필요한 근거 내지 그 기대효과는 - 물

론 마케팅 전략 자체의 필요성 및 그것이 약속하는 기대효과와 교육적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차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크

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수요자

의 양적 확대와 질적 만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목표그룹 전략

은 수요자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목표그룹으로 설정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자 층을 확대하고,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그룹별 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의 전

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교

육원 중심의 교육이든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의 교육이든, 특정한 목표그

룹에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목표그룹을 다양화하

는 것이 시급하다. 더욱이 그것은 목표그룹이 주어져 있는 학교통일교

39W. Beer, “Politische Bildung Kommunizieren: Marketing fuer ausserschulische 
Bildung,” W. Sander(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2005), p. 6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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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체계에서보다 목표그룹의 다양화가 필요한 사회통일교육 체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 목표그룹 전략은 학교통일교육

의 효과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두 개 이상의 그룹을 결합하는 목표그룹

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6.25를 경험한 세대와 청소년을 결합하는 

목표그룹이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단위 목표그룹을 구성하여 

통일에 관한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목표그룹 전략은 교육주체의 교육능력 향상을 보장한다. 즉, 교

육주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목표그룹에 적

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의 교수법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3) 목표그룹 전략의 운용절차

교육기획의 우수성은 결코 공급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기획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수요자를 대

상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수요자를 지속

적으로 확보‧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요자를 개발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수요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

로 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전문적 교수법의 안

목과 결합된 목표그룹 전략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기획 및 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40  

① 목표그룹 예비 선정: 교육을 제공할 목표그룹을 예비적으로 선정 

② 사전조사: 기존 자료의 분석과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예비 선정된 

40W. Beer, “Politische Bildung Kommunizieren: Marketing fuer 
ausserschulische Bildung,”(2005), p. 620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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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그룹의 욕구‧선호‧관심‧문제 등을 조사  

③ 교수법 개발: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

에 맞는 교육의 내용(무엇), 목표(무엇을 위해), 근거(왜), 방법(어

떻게)을 체계적으로 개발

④ 목표그룹 선정 및 학습자 모집: 목표그룹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

간 및 공간 계획을 설정하여 교육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

⑤ 교육실행: 기획된 교수법에 따른 교육의 실행

⑥ 평가: 교육을 실행한 후 학습자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

점을 개선

⑦ 발전적 적용: 목표그룹 내에서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습자를 확대   

교수법 개발의 세 번째 단계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좁은 의미의 방법

은 물론 재차 다양한 교육도구 및 매체(영상, 오디오, 사진, 컴퓨터 등)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교육방식(대화, 현

장학습 등)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5. 소결론

사회통일교육은 남북간 공존‧화해‧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원칙 하

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이념적 교육내용을 

확대하며, 교육주체별로 자율적인 교육방법을 운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동일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패러다임 또는 사회통

일교육의 신패러다임으로 묘사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은 그 동안 각 사회

통일교육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서술되었듯이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은 아직 체계, 내용, 방법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



178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고 있다.  

먼저 통일교육원 중심의 사회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의 사

회통일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관계를 

현행대로 저층구조 하에서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협의회

(들)을 지도‧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수직적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협의회(들), 그리고 통일교육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행정협

의회를 설치하여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협의‧관리‧감독

하게 하고, 통일교육협의회들의 수평적 차원에서는 지역 거점 통일교육

협의회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두어 지역단위의 사회통

일교육에 관한 사안과 상호교류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는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어

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통일교육은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통일교육에 치중된 사회통일교

육은 비이념적 교육내용에 집중해옴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탈피

하는 성과를 낳고 있지만, 향후 사회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

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

유민주주의 이념과 이론을 직접 교육하는 방식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

는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적 주제로 선정하여 생활 속의 정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까지 시행된 사회통일교육의 방법은 통일교육원 중심이

든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이든 간에 교육의 수단이나 도구 및 방식의 다

양화를 추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사회통일교육의 교수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교육도구 내지 방식의 다양화로만 이해

되었고 또 그렇게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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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전문교육인력의 교

수능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

의 문제를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이른바 목표그룹 전략

을 적용하여 교육의 목표그룹을 다양화하고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의 

내용, 목표, 근거, 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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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와 문제점

가.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

들 사이에 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자료 등의 공유가 가능하

도록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즉 통일교육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행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 내지는 네트워크는 1999년 8월에 발효된 <통일교

육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전반적인 통일교육정책

을 수립‧조정‧종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통일교육의 주관부서, 즉 통

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정책의 수립‧조정‧종합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

도록 짜여 있다.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 내지는 통일교육 추진체계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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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profile/schedule06.jsp#map01)

위의 도식에서 보다시피, 현행 통일 교육 네트워크는 통일부를 중심

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평적 네트

워크는 협조망 내지는 실시체계로, 수직적 네트워크는 지침망 내지는 

지침체계로 불린다.41  수평적 네트워크는 주로 행정부처, 즉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수평적 네트워크

의 주요기관으로는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수직적 네트워크는 통일부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통일

교육기본계획’ 및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따라 학교통일교육과 사

회통일교육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반영하는 연결망으로 여기

의 주요기관으로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기타 공공교육기

관 및 각급 학교와 교육연수원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 네트워크

41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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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구분되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수평적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우선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하는 통일부의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통일부장관

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

문가들로 구성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중심 통일교육체계>

통일교육심의위원회
- 구성 : 정부, 민간전문가
- 기능 : 통일교육 기본정책 등 심의

전문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통일교육원
각급학교

교원(육)연수원
공공교육기관

민간교육
단체

통일교육전문위원
협의회

통일교육장학협의회
통일교육협의

회

통일교육전문인력
통일교육 지도‧지원

학생, 교직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청소년, 여성 
등 일반인

통일교육조사연구기관
‧학교통일교육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통일교육 :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

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통일교육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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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결정한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지침 등 주요 정책을 실무적

으로 검토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통일교육심의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기타 주요 통일교육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체계는 앞장의 표와 

같다.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의 구성과 기능 및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러한 기관들은 담당하고 있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전문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전문교육기관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가와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

로서는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가 있다. 

(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

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

치관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목표 하에 통일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주로 정부

기관‧공공기관‧사회단체‧교육기관의 간부 및 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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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조직>

   원    장

       교수부 교수과     개발지원부

 교육총괄과   사이버교육과   지원관리과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

     

(출처: http://www.uniedeu.go.kr/profile/organization.jsp)

통일교육원의 조직을 보면,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로 나뉘어져 있는

데, 교수부에는 교육총괄과, 사이버교육과, 지원관리과가, 개발지원부

에는 교육지원과와 연구개발과가 있다. 교육총괄과의 주요 임무는 통

일교육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이수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사이버

교육과는 사이버통일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이버통일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관리과에서는 통일교육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의 주요 임무는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

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통일교육협의회를 지원한다. 따라서 통일교육

네트워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각급 학

교와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와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통일교

육프로그램과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나)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통일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들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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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을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운영되는 협의체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예

비군교육을 비롯한 여러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통해 통일교육 활동을 

한다. 2004년 12월 말 기준 749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내

용상으로는 사회통일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학교교육기관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지

원을 위해 ‘통일교육장학협의회’와 대학통일문제연구소들 사이의 학문

적 교류와 협조를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협의회의 목적은 학교통일교육담당 주체들이 학교통일교육을 위

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지원한다. 

통일교육장학협의회는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 실시체계를 구축하

려는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부터 16개 시‧도 교

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04년도에 

동 장학협의회를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로 확대하여, 

인원을 총 400명으로 늘렸다. 

다른 한편, 정부는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대학통일

문제연구소협의회를 통한 단일지원방식에서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

회’ 등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5개 단체(대학)로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고 있다.

(3) 사회교육기관

(가) 통일교육협의회

사회통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있다.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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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 간의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

의 협력증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설립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간의 협의

기구라는 성격을 띤다. 2005년 5월 기준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

협회 등 85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의 수는 유동적이다. 

단체 재정은 주로 회원단체의 회비에 의존하며, 단체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총 예산 4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이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가 자체예산임에 비추

어 볼 때 사실상 국가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 지역분

과위원회, 청소년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 정책개발분과위원회)와 

사무국, 통일교육연구소를 두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분과위원회는 통일

교육을 통해 여성통일지도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통일학

교와 여성통일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분과위원회는 지역통일교

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건이 가능한 지방 도시별로 통일강연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남북문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 하에 

지역통일교육단체 간담회와 통일골든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를 진행하여 지역별, 대상별 차별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려는 목적 하에 청소년 통일교육담당자 심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과위원회는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 합동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남남대화 활성화 등 교육의 시너지 효

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및 화해와 평

화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정책개발분과

위원회는 통일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통일교육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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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모색하고, 연대사업 평가활동의 정형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연구소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이론 및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단체의 성격

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인 통

일교육의 상을 정립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조직도>

(출처: http://tongiledu.org/new/one_html/index.php?menu_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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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 관련 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통일교육의 일환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

시에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2004년 말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향후 지

역사회 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

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헌법

기관이며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의 결집 및 기타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필요 사

항에 관해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을 주목적으로 하

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한 분과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

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 남북

한 통일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개발 및 기타 통일정책과 관련한 

교육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별로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강

연회나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일후계세대 육성

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및 간담회, 중‧고생 

대상 학교순회 통일교실 운영, 평화통일염원 글짓기‧웅변‧그림 그리기 

등 사생대회 등을 통해 통일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5)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은 아니지만, 국민

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착시키고 통일논의의 확산과 체계적, 전

문적 종합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 네트워크를 다루는 데에 

있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기관이다. 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수립을 지원하기위해 통일문제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통일관련 정보 연구물과 자료를 활발

하게 출간하고 있다. 

1998년 12월 통일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출범한 통일문제연

구협의회는 주요 연구기관, 대학통일연구소 등과 권역별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 통일관련 정책보고서를 개발하고, 

정보자료‧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는 

현재로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와 다른 통일교육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통일교육실무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

니라 필요에 따라 일 년에 수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어 통일심의위원회

와 실무위원회의 각종 정책결정 내용이 각 부처와 통일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42  

또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체계의 전문교

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들 사이에도 수평적인 협력관계

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관로서의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

42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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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는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는 등 통

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를 위한 상호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이

것은 국민들에게 담당기관에 따른 통일교육에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과 노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다수의 민간단

체가 가입되어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의 경우, 통일교육협의회의 주요 

존치 이유인 통일교육 관련 사업의 회원단체간 연계‧조정 및 정보‧자

료의 공유를 위한 연대 사업과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43 이것은 회원단체간의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회원단체들간

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의 

통일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를 도모하도록 협의회 내의 구조를 

네트워킹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나.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

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짙으며, 상대적으로 민‧관간의 유기

적 연결구조가 미흡하다. 통일교육 네트워크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강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자체가 오랜 

기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정부

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교육 역시 정부의 관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적인 통일교육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2000년에 

통일교육협의회의 설립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

43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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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민‧관간의 유기적 연결구조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서 통일교육에 있어 협력적 관계보다는 많은 경우 서로 독자적

인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통일교육이 집권세력의 가치관이

나 이념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의 조직체계를 

보면,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

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통일전문교육

기관인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통일교육이 초당

적이고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의 변화

와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들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부 산하 교육관련 위원회 간에

는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상호 교류와 협력의 부재로 

인해 활동의 중복이 나타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

난다. 동시에 각 통일교육관련 기관과 단체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

추어 자신들의 업무와 교육내용 등을 계속 혁신해나기 보다는 자신들

의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시대의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협의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

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통일에 필요한 민

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과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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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우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통일교육

이 가능한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의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

와 의사와 교육방향이 통일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면

서 동시에 통일교육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에서의 긍정적 분담과 협력

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

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

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획일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

육 속에서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편협성이나 독단성을 버리게 될 것

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통일 이

후에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

축방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에서의 통일교육과 더

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포괄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

련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

운 네크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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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분리시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

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한다. 시민

정치교육본부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및 통일 교

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정치교육본부가 네트워크의 

핵이 되어 이들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

며, 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교재, 전문 서적 및 정보화시

대에 걸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을 제공하는 업무와 기능을 수

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에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각각 주력사업

을 설정‧특성화하여 해당 업무에 주력한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원은 

교육업무, 통일교육협의회는 민간단체의 통일사업 지원, 통일연구원은 

통일과 관련된 자료 및 서적 지원 등에 특화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은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

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은 직접

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피교육자의 수준과 관심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제

공하고, 이들 민간단체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잡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던 범주를 넘어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과 교육자료 및 보조자료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업무는 시민정치교육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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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

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본부를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들 부처

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정부

와 집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다. 현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추천

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통일교육에 대해 직

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체계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듯이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왜곡

되어 시민들의 정치교육과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

립된 헌법기관화 함으로써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

치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기본 틀은 시

민교육정치본부와 유사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는 지역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들은 각 업무분

야별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

조체제를 구축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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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시민단체나 중앙의 시민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44  

이러한 방안은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이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단

체(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

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한편

으로는 상호간의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립

성과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전제를 지속적으로 유

지해나가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재의 통일교육원이 위에서 언급한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는 

통일교육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이념의 격차를 

줄이고, 민주사회에 대한 보편적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 대

한 필요에 대비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점

차 민주시민교육까지 포괄하는 시민정치교육에 특화하는 전문기관으

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4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교육네트워크의 틀이 형성되고 
운용이 안정화되면, 스웨덴의 스터디그룹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과 특정한 교육 요구를 지니는 학습
자 모임이 구성되면, 그 모임이 요구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 자발적인 평생교육을 촉진시
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정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통
일교육 수요가 발생할 때,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학습
자 모임과 강사풀을 연결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지
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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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 현황

가. 제도적 측면

(1) 제도적 기관들

독일에서 시민정치교육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적 기구로서 

연방차원에는 내무부 산하의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있으며, 주차원에

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상응하는 ‘주정치교육본부’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 시민정치교

육을 개설하고 있다. 

(주: 연방정치교육원=연방정치교육본부, 주정치교육원=주정치교육본부

출처: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riedrich Ebert Stiftung, 

2004.)

그밖에 정부기관이 아니면서 그 규모와 활동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독특한 시민정치교육기구로서 정당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재단(Stiftunge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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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c für politische Bildung)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분단이 된 후, 시민정치교육에 심

혈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기구로서 연방 및 주 정치교육본부(Bundes 

-u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및 사회단체들에게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

써 꾸준히 시민정치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1952년에 네 가지 과

제 수행을 목표로 발족되었다. 네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을 국가적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파시즘의 지배를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국가사회주의적 이념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이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민정치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과업을 위해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되었다. 

둘째, 첫 번째 목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체제, 즉 민

주주의와 진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을 단지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

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

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역시 전

체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정치교육과 이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셋째,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될 당시 이미 자유주의진영과 공산

주의진영 간의 동서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분단국가

로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동독과 대치상태에 있는 서독의 입장에서

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슈만이 프랑스와 독일

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통합시키기 위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

시키고,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공동체의 형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

미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설립 당시에 관심을 모았던 유럽통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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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국민들 속에 널리 퍼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제 중에서 1991년 통일과 함께 세 번째 과제의 성

격이 국내적으로는 새로 연방에 편입된 구 동독주들 그리고 국제적으

로는 동유럽 및 중부유럽 국가들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으

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데에 주요 역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통일과 함께 공산주의

가 지배했었던 국가 지역(러시아, 폴란드, 체코 등)에서 독일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들과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시민정치교육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사실상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시민정치교육은 위의 네 

가지 과업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정치적 및 사회적 시대 변화와 함께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중심 테마를 적절히 변화시켜왔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기능이 핵심 주제였다면, 1960

년대 초반에는 독일 역사에 대한 회고, 특히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45 1960년대 후반에는 소위 68세대

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적 변혁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

했으며, 1970년대에는 당시 주요 사회적 관심사였던 경제문제와 동방

정책, 테러리즘이 주요 사업이 되었고 더불어 정치교육 교육과정과 교

수방법의 개발이 핵심 테마로 다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신사회운동의 

발전과 함께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그리고 사회운동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46 그리고 1990년대에는 통일과 함께 등장한 동서독 경제 및 사

회통합, 극우주의가 핵심 테마가 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시민정치교육과 관련된 서적 및 자료의 발간이다. 서적 발간은 

저자들을 섭외하여 직접 출판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서적 중에서 시민

45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2002), p. 100.

46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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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적의 라이센스를 사들여서 저렴한 

가격에 교부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되는 도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교육 시리즈 간행물들이

다. 이 간행물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일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지식과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7  몇 년 전만 해도 이들 간행

물들은 크기가 모두 같고 표지도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이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판단 하에 지금은 다양한 크기로 출판되

고 있으며, 가능하면 그림을 많이 넣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밖

에 CD 등 다양한 정치교육 보조 자료와 주간신문《국회》(Das 

Parlament), 이것의 부록인《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정치잡지》

(Die politische Zeitschrift),《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확

대경》(Zeitluppe) 등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48  이러한 

전체 간행물들을 모든 시민과 단체, 학교, 기관들은 연방정치교육본부

에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상의 활동으로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교육

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홈페이지: http://www.bpb.de)을 통

해 제공하고 있다. 

셋째, 주요 활동은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단체들의 

프로젝트와 학술활동(학술회의, 국제회의, 전문가회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에는 현재 약 340개 정도의 정치교육관련 자원단체들

(Freie Träger)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들 자원단체들은 일

반적으로 정당, 노조, 교회 등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이념적 스

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47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p. 106.

48각 정기간행물들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pp. 104～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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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프로젝

트를 제출한 단체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하고 있다. 

지원 단체에 대한 평가는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기초해서 이

루어진다. 첫째, 이 단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교육을 해

오고 있는가, 둘째, 적절한 공간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셋째, 양질

의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넷째,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 등을 갖

추고 있는가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자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 년 단위로 행해지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연

방정치교육본부가 이러한 재정지원을 매개로 여러 정치적 내지는 이

념적 노선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가능하

면 시민들이 다양한 사고와 이념의 시민정치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시

도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신나치주의 등 극우단

체나 종교적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조직상 연방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내무부를 통해 연방예산에 책정되지만, 사실상 내무부와 독립적

으로 예산을 집행‧운용한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바로 정부기관으

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시

민정치교육을 주도할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는 내용상의 획일성과 정

부에 대한 종속성 내지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이 연

방정치교육본부가 중립적이고 초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또한, 여야 연방하원의원들로 구

성된 감독위원회를 통해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을 감독하게 함으로

써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라는 기본 가치를 벗어날 수 있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사고를 강요

할 수 없도록 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크게 원장과 집행부, 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

성된 학술고문단과 22인의 여야 연방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매년 예산안, 사업계획 및 활동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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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에 보고하며, 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고문단의 지원을 받는다. 연방정치교육본부에는 현재 약 

150명의 정규직원과 20명 정도의 계약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연방정치

교육본부의 자세한 구성과 조직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연방정치교육원=연방정치교육본부

출처: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riedrich Ebert Stiftung, 

2004.)

(나) 주정치교육본부(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주정치교육본부는 독일의 16개 주(Land)에 설치되어 있는 주 차원

의 정치교육본부로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

을 전파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려는 목적 하에서 정치교육 및 

담당단체에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하며, 출판물과 멀티미디어 매체 등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는 점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체적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하에 각 주정치교육본부가 위

치하고 있는 해당 주의 역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정치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치교육본부의 조직과 운영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유사하나, 주 

수상실 소속으로 예산‧인사‧업무 등은 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주 의

회의 감독을 받는다. 즉 주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는 관계없이 주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따라서 예산규모도 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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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통일 직후 독일의 시민정치교육의 핵심 현안은 구 동독지역의 주민

들에게 민주주의적인 가치관과 정치문화를 이식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구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게 됨에 따라 동서

독주민 간의 내적 통합을 보다 빨리 달성될 것이고, 동시에 통일 독일

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대 아래 본

(Bonn)의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 동독지

역의 각 주에 주정치교육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신설된 주정치교육본부는 이를 운용할 수 있

는 인프라(인적, 운영 노하우 등)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주정치교육본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들 구 동독지역의 각 주정치교육본부를 구 서독지역의 특정 주정치교

육본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주정치교육본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구 서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로부터 제공

받도록 했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구 서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와 자

매결연을 체결했는가에 따라 구 동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의 운영과 

활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구 동독지역 

중에서 작센(Sachsen)주는 가장 크고 훌륭하게 운용되는 주정치교육

본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서독에서 시민정치

교육을 위한 제도와 운용이 가장 잘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바덴-뷔르템

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주교육정치본부가 파트너라는 사실

에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자매결연체제는 통일이후 북한에서의 시민

정치교육의 운용과 관련해서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작센주

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통일 이전에 우리의 시민정치교육체제가 제도적으로 또 내용적

으로 잘 정비 및 체계화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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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대학(Volkshochschule)

사회시민정치교육은 이미 정규교육을 이수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들의 재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

종의 평생교육체제를 위한 기관인 시민대학에서도 중요한 강좌로 취

급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시민대학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은 

아니며, 어학, 취미, 컴퓨터, 청소년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

양강좌가 제공되고 있다.

시민대학은 중소 단위의 행정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

에 2,400개 이상 존재한다. 여기에서 개설되는 민주시민교육강좌는 주

로 지역, 국가,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사적 문

제들로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과 정세를 이해하는데 길잡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정당의 정치재단

이러한 정부기구 이외에 독일에 독특한 정치교육기구로서 정당의 

정치재단들이 있다. 현재 독일에는 여섯 개의 정책재단이 있다. 사회민

주당(SPD)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 Ebert Stiftung),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녹색당

(Die Grüne)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 자유민주당(FDP)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리드리

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Stiftung), 기독교사회연합(CSU)

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Hans Seidel Stiftung), 

민주사회당(PDS)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등이다. 

이들 재단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로서, 엄밀히 말하면 

각 정당에 소속된 부속적인 기구가 아니고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교육 목적은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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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아니라 일반 시민정치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당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고

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소속정당의 이념적 색

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

고히 한다는 기본 목표 하에서 정치교육의 기본체계나 개념, 방향, 내

용구성 등에 정치재단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 제도적 네트워크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양한 정치교육담당기관과 단

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독립

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각자의 역할

에 충실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개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한다. 예를 들

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정당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재단들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들이지만, 필요시 

이들은 서로 협력‧지원한다. 특히 해외의 시민정치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외에 지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해외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당재단들과 협력함으로써 해외정치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물론 이때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특정 정당재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의 관계는 얼핏 주정치교육본

부가 전체 정치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지부처럼 

보이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협력‧지원

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연방정

치교육본부와 각 주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인사‧업무를 결정하는 소관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주정치교육본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로

부터 그리고 다른 주정치교육본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각 주에 합당한 정치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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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한 협

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 사이에 경쟁과 갈등을 있

기도 하지만, 일 년에 두 번에 걸친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모든 주정치교

육본부의 정기적인 지도부 회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

면서 국가 정치교육의 주요 사업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또한 지도부만

이 아니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의 각 기능분과들(행

사학술회의부, 인쇄/출판부, 멀티매체/IT부, 외부단체지원부 등)도 분

과별로 매년 회합을 가지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주정치교육본부와 정치교육관

련 자원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들 정치교육본부는 자원단체들

의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과 간행물, 다양한 정치교육자료를 지원할 뿐 

이들의 사업에 대해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간단히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정치교육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

서는 중심적인 주요 정치교육기관의 예산과 업무에서의 자율성과 독

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는 

서로 상이한 소속 상부기관과 예산 소관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주정치교육본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치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경우, 여야 

연방하원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집권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커다란 틀 속에서 한 분야로서 실시되

는 것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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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서의 통일교육은 우리와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을 뿐 관변적 성격의 적극적인 통일교육은 없었다. 비록 통일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이념과 노선

에 따라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와는 달리 통일방식에 대한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또 민간단체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빚어지

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통일방식을 둘러싸고 대립될 수 있는 이념

적 갈등을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

가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상당 부분 녹여낼 수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위시한 정치교육기관들은 정부

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보다 통일에 대한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화 하며, 정치교

육본부와 민간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의 내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의 경우, 통

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제도적인 개편이나 사업의 변

경은 없었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주정치교육본부의 경우, 구 

서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와 유사하게 조직되었으며 유사한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의 두 번째 시사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

야기될 수 있는데, 통일 이전 서독에서 실시된 통일관련 교육이 편협한 

관점이나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통일을 앞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치교

육 및 통일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치교육기관들을 제도화

하고 체계적으로 네트워킹 했던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

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통일교육

기관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일 이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10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나. 법적 측면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통합한 흡수통일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

에, 통일 이후 기존의 구 서독법과 제도가 거의 그대로 구 동독지역에 

이식되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의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커다란 법

적 변화는 거의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 동독지역 시민의 저

항도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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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이 이미 1999년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

원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2003년 12월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

어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은 불충분하지만 어느 정도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신패러다

임 통일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아직까지 미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은 아직까지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

고,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시행방법 및 교수법이 완비

되어 있지 못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간의 연대를 통한 네

트워크 구축이 미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첫째, 통일 전 교육과 통일 후 

교육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통일을 위한 교육과 통일에 관한 교육,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교육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며, 둘째, 학교와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통일만을 

위한,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 차원인지, 일반적인 시민교육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셋째, 이러한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또는 시민교육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Erziehung)과 통일을 위한 이해와 판단

을 부가하여 점차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을 집적하는 교

육(Bildung)의 차원인지에 대한 구분 역시 불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 특히 남북한관계의 변화, 국

제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정착되고, 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현될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실시되는 

통일교육은 새로운 방법론에 의하여 교육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학습’(Erziehung)과 ‘교육’(Bildung)이라는 교육

의 두 가지 측면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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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통일교육이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내용

은 시민교육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해야 할 것이며, 사

회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학습’보다는 오히려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

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이건 사회통일교육이건 간에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과거의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통일교육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지루함과 당연적 내용을 탈피하고 재미를 부여

하고, 수동적 교육보다는 능동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통일교육의 교과

내용에서, 그리고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이 자발적이고 능동

적으로 피교육자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향의 통일교육이 실시됨으

로 해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통일교육 역시 피교육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참여를 전

제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교육의 실시가 요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정부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과 중앙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에서는 통일교육의 수혜나 교육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 학교와 사회 각 부분이 공동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통

일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

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통일

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유연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는 신패러



215Ⅵ. 결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임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정립과 교수법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

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통일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새로운 교수

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의 내용과 체계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고에 의한 통일교육의 시행이 시

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구

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중복되고 반복되는 

통일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적이

며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범정

부차원의 가칭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이 기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을 지향하게 하

고 현재의 16개 시도에 지부를 결성하여 정부주도 및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통일교육을 보완하여 효과성의 극대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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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

독일의 통일이 공식적으로 성취된 후 15년이 지나가고 있다. 역사 

일반의 본질적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

성과 희망을 불러 일으켰는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일 통일의 난

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가 등장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과학적 예견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또한 우리에게 통일을 대비 내지는 준비해야 하

는 필요성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되었지만, 통일은 여

전히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

나 우리의 통일에 대한 회의와 예측불가능성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오

는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통일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

며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독일통일이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화통일과 

흡수통일과 관련하여, 평화통일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반적 철

칙으로 수용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한 일이지만, 흡수통일 문

제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양면성을 띠도록 강요하고 있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화해협력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이 확인시켜주듯이, 

원칙적으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가능성까지도 배제

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우리가 통일을 계

획 내지 관리의 대상으로 포착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정책의 양면성은 통일교육의 양면성과 결부되어 있다. 즉 통일

교육 역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원칙적으로 흡수통일의 

필요성을 교육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그의 가능성에 

준비하는 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획에서 이를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인프라, 즉 남측의 통일

교육 인프라를 남과 북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목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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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

서 궁극적으로 남북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목적 

자체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통일의 조건은 통일교

육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통일교

육의 방향성, 체계, 내용, 방법은 통일의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은 두 가

지 통일의 조건을 놓고 각각의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

나의 조건은 독일과 같이 흡수합병의 불가피성이 배태하는 통일의 조

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

인 남북연합을 통해 형성되는 통일의 조건이다. 통일의 조건이 사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지만,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구상하는 것은 

통일교육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진은 통일된 독일의 신연방주(구동독주)에

서 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조사하는 기획을 

하게 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신연방주에서의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특히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주요 교육내용은 무

엇이었으며, 또 어떠한 교육방법을 구사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통일교육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5개

의 신연방주 중에서도 작센(Sachse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를 선택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사례조사는 양 주의 정치교육센터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입수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본 연구진은 이를 통해  양 주에서 정치교육센터가 어떠한 

방식과 구조로 설립되었고, 무슨 목적을 지향해 오고 있으며, 수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려고 했고, 추가적으로 

구동독의 학교교육체제 개혁에서 사회교과의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었

고 또 이를 담당할 전문교원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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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관심을 두었다.              

본 조사가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지향한다는 점, 더욱이 흡수통일

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본 조사가 의도하

는 바와 다르게 흡수통일을 정당화한다는 의혹이나 오해를 낳을 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독일의 신

연방주들에서의 정치교육사례가 우리의 통일이후 통일교육만을 위해 

교훈적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조사가 독일의 모

든 신연방주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들 역시 상호

비교가 곤란한 점이 많아 일반화의 개연성이 적은 것은 분명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교육기관이 독립성을 견지하고, 다

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전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

데, 이것들은 우리의 통일교육과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위해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독일 신연방주에서의 그

러한 장점은 결국 구서독에서 발달된 정치교육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미리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서도 통일이후의 통일

교육 역량은 곧 통일이전의 통일교육 역량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작센 주에서의 정치교육과 학교교육

가. 정치교육센터

(1) 설립과 목적

작센 정치교육센터가 드레스덴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1991년 7월 1일인데, 그를 위한 초석은 작센의 파트너 주(Land)인 서

독 바덴-뷔템베르크(Baden-Wuerttemberg)의 정치교육센터에 의해 

놓여진다. BW 정치교육센터는 이미 1990년 초 “작센 사무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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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들을 시행하는데, 이를 담당했던 (직원 중) 2인의 직원이 후에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인력으로 전환된다. 1992년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인력은 8인으로 증가하는데, 그 중 절반은 구동독 출신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2005년 현재 총 24명의 직원이 작센 정치교육센터에서 근무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설립이 BW의 정치교육센터의 지원

과 지도를 받게 되면서 작센의 정치교육은 BW의 정치교육센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비록 BW 정치교육센터의 경험과 노하우

가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과업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과업의 

중점은 작센 정치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실행되었다. 

작센 정치교육센터는 초기에 작센 주정부의 직속관청(Staatskanzlei) 

산하에 있었는데, 1995년 초에 문교부 소속으로 이전한다. 이와 때를 같

이 해서 센터의 조직 역시 3개의 과를 갖춘 전문적인 구조로 재편된다.49

독일의 연방 및 주의 정치교육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민

주주의적 규범과 제도에 비판적으로 동화하는 교양과 능력을 자발적

으로 양성하는 것을 돕는, 요컨대 민주시민의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정치교육센터는 시민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하는 데도 부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경험했

던 신연방주들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교육이 남

긴 부산물과 대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주요 목적 역시 작센 인을 민주시민으로 교양

시키는데 있고, 이를 위해 센터는 ① 정치 교양을 위한 지식을 매개하

고, ② 비판능력과 의사형성을 촉진‧지원하며, ③ 정치적 참여를 동기

화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50  그런데 이러한 목표 설정에는, 본 센

49W. Rellecke,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p. 225～226.

50
W. Rellecke,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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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출판 및 공론 담당자가 역설하는 바와 같이, 신연방주라는 특수성

으로부터 유래하는 3가지 배제원칙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 지시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nicht indoktrinieren), 둘째, 강압적인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되며(nicht ueberwaeltigen), 끝으로 편파적인 교육이 되

어서는 안 된다(nicht einseitig sein)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센 정치교

육센터는 정치교육의 초당파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타율적 양육이 아

니라 자율적 교양(도야)에서 정치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

와 같은 배제원칙은 정치교육이 일반적으로 견지해야 할 철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센의 경우 그것은 특별히 과거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이 

시행했던 방법을 배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2) 조직구조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센 정치교육센터는 주정부 문교부

(Kultusministrium)의 산하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적 관계에서의 

위계 일뿐 센터는 정치교육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적인 독립성

을 보장받고 있다. 즉, 센터는 행정적으로 주의 문교부에 소속되어 있

지만 정치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거나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일

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치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별도의 독립적 감독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4번의 회의

를 통해 정치교육의 내용적 균형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독기

구는 2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1인은 주 의회의원이고 10인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다.

작센 정치교육센터에서는 인력관계상 지도부와 행정부서가 통합되

어 있고, 사업별로 편성된 3과가 조직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에는 

행사를 담당하는 2개의 과와 출판 및 공론업무를 전담하는 과로 나눠

져 있는데, 행사를 담당하는 과는 다시 교육대상그룹별로 3개의 전문

부서(사회운동단체‧남녀평등 담당, 청소년 담당, 공직 담당)로 나눠진 

과와 교육주제별로 3개의 전문부서(지역학‧시대사 담당, 경제‧환경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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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유럽‧국제 담당)로 짜여진 과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 및 공

론업무를 담당하는 과에는 도서관 운영과 구동독사를 정리하는 업무

도 할당되어 있다.51  

(3) 주요 과업 및 프로그램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주요 과업 및 프로그램은 크게 출판사업과 행

사개최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출판사업은 아래 <표 1>에서 보듯

이 구입해 배부하는 출판물과 자체 출판물로 나눠지는데, 구입 배부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일 관련 주제와 개별적 정치분

야 관련 주제이고, 자체 출판은 주로 작센 관련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표 1>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출판내역(1995)

주제 총
구입 자체 출판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작센 22,683 1980 3.9 20,703 44.73

독일 26,230 18,250 36.4 7,980 17.24

유럽연합 5,950 5,950 11.9

지역학 10,084 5,084 10.2 5,000 10.81

정치교육 4,200 1,200 2.4 3,000 6.48

정치이론 2,510 2,510 5.1

개별적정치분야 24,627 15,027 30.1 9,600 20.74

총 96,284 50,001 100 46,283 100

출처: Jahresbericht 1995, pp. 44～45. 

작센 정치교육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은 목표대상별 및 주제별로 

분화되어 있다. 우선 그것은 여성, 청소년, 교원 등 목표대상별로 분화

되어서 기획되고 실행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지역학과 시대사, 유럽 및 

51
W. Rellecke,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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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문제, 경제 생태 환경을 주제화한다.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역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세미나, 포럼, 연

수여행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됨으로써 시민친화성을 제고한다.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센터가 단독으로 주체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는 교회, 노조, 재단, 시민단체 등 이른바 자유로운, 외부 사회교육 수

행단체(freie Traeger)가 준비하는 행사를 지원하여 센터의 행사로 주

관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원은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방침을 제공하

는 정도의 지원에 머무른다.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는 센터가 아니라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센터와는 재정적으로 무관하다. 

즉,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는 지원금은 주 정부로부터 받고 행사는 센

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 수행단체가 비록 지원금

을 주 정부로부터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행사내용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을 용인하는 대가는 아니다. 

작센 정치교육센터은 초기에 지역사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에 역점

을 두었다. 이것은 시민들의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에 대한 적대감을 고

려하여 정치적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와 지

역사를 배제했던 중앙집권적 동독사 취급에 맞서 지역사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부터 자연스

럽게 나타났다. 아래 <표 2>는 지역학과 시대사를 주제화한 프로그램

의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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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 
인원

2.06
-09

라이프치히
역사문화의 대상으로서의 
기념물 

라이프치히
대학

역사학자, 
대학생

23

3.20 라이헨바흐
종전 50년-우리와 아무 
상관없을까?-포럼과 토
론

없음
청소년, 

지방정치인, 
시대적증인

약180

3.23 헴니츠
동독역사의 정리 - 역사: 
강압적으로 획일화된 사
회의 징표

없음 개방 18

4.06 드레스덴
고몬다이 추모를 위한 영
화초연

작센 
외국인협의회

개방 약250

5.11
빌카우-
하스라우

낭독과 토론회- “종전 50
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개방 약120

5.08
-12

뮌헨
중증신체장애청소년의
독-독 만남회합

드레스덴  
신체장애청소
년주립학교

신체장애청
소년

9

5.29
마르크노이
키르헨

낭독과 토론회 - “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청소년 약 90

6.07
-14

바덴-뷔템
베르크
/작센

작센과 바덴-뷔텐베르크
의 만남세미나

바덴-뷔텐베
르크연방정치
교육센터

개방 34

6.19
-23

튀링엔
“종전 50년” 글짓기대회 
수상자여행 

없음 12

8.07
-08

플라우엔
낭독과 토론회 - “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330

8-11
(7회)

헴니츠, 
괴얼리츠,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아우쉬비츠

작센 도시들에서의 유대
흔적 찾기

괴얼리츠기독
교교육기구, 
괴얼리츠기독
교-유대교협

회

청소년, 
역사학자, 
교원,관심자

45

9.11 욀스니츠
낭독과 토론회-“종전 50
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150

9.29 츠빅카우
낭독과 토론회-“종전 50
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180

<표 2>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지역학과 시대사 관련 프로그램(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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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 
인원

9-11
(7회)

라이프치히, 
베르다우, 
욀스니츠

구두 역사 - 여러 도시들
의 모델세미나
1. 피난과 추방
2. 1945이후 정치적 희망
3. 재건기의 신가치 지평

없음

시대적증인, 
역사학자, 

교원,청소년, 
관심자

1.약
125
2.약
603.

약 150

10.09
-11

바트 
엘스터

국경을 초월한 유로사용
지역 협동업무

SMI
지방 및 

연방정치인, 
34

10.10 드레스덴 작센의 역사와 현재

SMI; 
양성교육과 
연속교육 
담당부서

동서독의 
국가업무에 
있어서의 

작센의 젊은 
사무원

24

12.02 드레스덴
작센 지역주민축제- 전통
과 혁신사이의 관습

작센 
고향보호협회

전통담당자, 
지역역사학
자, 관심자, 

약120

12.08 로데비쉬
낭독과 토론회-“종전 50
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70

출처: Jahresbericht 1995, pp. 26～27.  

나. 학교교육

(1) 교과개편

작센의 학교교육체제는 통일 후 파트너 주(Land)인 BW의 학제를 

모델로 해서 개편되었는데, Hauptschule와 Realschule를 포괄하는 중

등학교(Mittelschule)와 김나지움이 중등교육 학제의 두 축을 이룬다. 

통일 후 교육제도의 개혁에서 학제 개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였

던 것은 교과의 개편이었다. 학제 개편은 사실상 교과개편 만큼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교과의 개편을 볼 때 구동독의 이른바 “공

민교과(Staatsbuergerkunde)”가 민주주의적 장치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교과(Geemeinschaftskunde)”로 개편되었다. 공동체교과는 정

치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명과 이름이 같은 공동체론, 법론, 경제론이라

는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론과 법론은 중등학교와 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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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모두에서 가르치는데 비해 경제론은 김나지움에서만 교육한다.  

중등학교에서의 공동체론의 중점은 자유민주적 공동체의 원리, 정

치체제의 법적 및 민주주의적 원리와 연방주의적 국가구조 속에서의 

정치체제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법론의 경우 연방 기본법과 작센 주 헌법의 근본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리고 김나지움의 경우 중급반에서는 공동체론, 법론, 경제

론이 모두 독자적인 과목으로 교육되고 고급반에서는 사회과학적 과

제영역에서 훈련과목으로 특수하게 취급된다.52

(2) 교원교육

통일 후 교육개혁에서 가장 큰 난제는 교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특히 공동체교과의 경우 공민교과를 담당했던 구동독의 교원을 배제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교육능력을 갖춘 교원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따

라서 본 교과의 교육은 처음에 비전문적 교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 실

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문교부는 1991년부터 BW 주정

부의 학문예술부, 기타 대학교와 연방 및 작센 정치교육센터와 협력하

여 교원 연속교육(Fortbildung)과 확장교육(Weiterbildung)을 위한 프

로그램을 제공했다.  

아래의 <표 3>은 1995년 작센 정치교육센터가 주관한 교원연속교육의 

프로그램 내역을 보여준다.  

52W. Buerger/R. Kunde/R. Tramm, “Saechsische Gemeinschaftskunde in 
der Lehrerfort- und -weiter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p.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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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
인원

2.13-2.17 코쎄바우데 사회과 교원훈련
연방정치교
육센터

사회과 
향상교육과정 

수료자
26

2.16 / 23
4.03 / 27

드레스덴 중등학교 사회과 교원 
양성교육시리즈

없음 중등학교 교원 25

2.24 드레스덴
주 의회에서의

주 정치
작센 주 
의회

교원 25

3.08-10 드레스덴 교원 교육방식 훈련 없음 사회과 교원 위주 28

3.16 드레스덴 폭력성과 그의 극복 주 수사관청
9-10학년 사회과 

교원 위주
10

3.23 라이프치히 수업중의 토론 없음
김나지움과 
중등학교의 
전문교원

12

3.27-31 본
서독의회제도의 

참의원과 연방주의
본 

연방의사당
사회과 교원 우선 35

4.05-07 크리펜 유럽에 관한 수업 
라이프치히 
유럽의 집

교원 6

4.11 헴니츠 수업중의 토론 없음 전문교원 10

4.24-26 베를린 통독 후의 베를린 없음 학생 15

5.17 드레스덴 주 의회에서의 주정치
작센 주 
의회

교원 15

9.19 드레스덴
배심재판소 
형사소송절차

없음 교원 26

9.30
-10.01

마이센
학교수업에서의 
의회와 정부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통일센
터 

작센주연합

사회과와 역사과 
교원

28

10.9-13 코쎄바우데 사회과 교원훈련
연방정치교
육센터

중등학교 사회과 
향상교육과정 

수료자
22

<표 3> 작센정치교육센터의 교원연속교육 프로그램(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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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
인원

11.2-3 드레스덴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없음

사회과 교원, 
게마인데와 
지역고문단, 

시민단체활동가

20

11.15-17 크리펜
유럽통합-어떻게 

전달할까?
라이프치히 
유럽의 집

교원 20

11.23-24 그라우파
바그너의 니벨룽엔의 
반지 음악에서의 정치

없음
음악과 및 타 
교원, 관심자, 
바그너 애호가

12

11.26
-12.01

취리히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없음
사회과와 역사과 
교원, 대표자, 
시민대표

26

12.14 드레스덴 작센 주 의회 
작센 주 
의회

교원 22

출처: Jahresbericht, pp. 20～21. 

교원 확장교육은 비전공 교원에 의한 수업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했고, 지속적인 교원 확장교육의 결과로 2001년까지 524명의 공동

체교과 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1998/99년 학기 이후 김나지움의 

고급반에서는 비전공 교원에 의한 수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3. 브란덴부르크 주에서의 정치교육과 학교교육

가. 정치교육센터

(1) 설립과 목적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설립에서와 같이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

의 설립도 서독의 파트너 주(Land)의 도움을 받았는데, 브란덴부르크

의 경우 노트라인 붸스트팔렌(NRW)의 정치교육센터로부터 인력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NRW의 지원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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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1992년 가을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는 조직적 및 인력적 

구조를 갖추고 설립하기에 이른다.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가 지향하는 목적 역시 민주시민의 교양을 

함양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제도와 법치국가적 구조의 운용에 전제가 될 지식을 매개하는 

일, 정치적 무관심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책임지는 정치적 행동을 양성

하는 일, 그리고 다원주의적 논쟁문화와 민주주의적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양성하는 일로 구체화된다.53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가 보유한 특수성은 정치교육센터의 설립과 과업방향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특수성은 다음의 4가지 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54  

첫째, 구동독 출신의 시민운동가(Dr. H.-J. Misselwitz)가 센터 설립을 

위임받음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질서원리와 함께 구

동독의 시민운동정신을 센터의 토대로 결합해 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브

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는 서독 정치교육센터의 단순한 복사판이 아니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브란덴부르크의 초기 주정부가 사민당, 녹색연합, 자민당의 연정

(Ampelkoalition)으로 구성됨으로써 센터가 정치적 초정당성, 중립성을 

견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다.

셋째, 브란덴부르크의 광대한 면적(29,5000㎢)은 특히 주 수도인 포츠담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게 했다. 그리하여 

센터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freie Traeger)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을 센터의 중점사업

53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 98.   

54
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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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끝으로 센터는 예술 및 문화를 정치교육의 내용 및 방법으로 활용함

으로써 이를 센터의 특징적 프로필로 발전시켰다.

(2) 조직구조

브란덴부르크의 정치교육센터도 작센의 그것처럼 초기에는 주정부 

직속관청(Staatskanzlei)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주정부의 교육‧청소년‧체육부 산하로 이

전한다. 거기서 센터는 장관과 부지사의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원칙적

으로 독립성을 견지한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12명에 불과하고

(2003), 조직구조는 5개의 업무분야(정치매개, 전시, 출판, 신(新)매체, 

그리고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분

야)로 구성되어 있다.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경우 자문위원회가 잘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1994년 주 의회의 위원회로 출발하였지만 2001년 주 의

회 밖으로 나와 현재의 자문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정치

교육의 초정파적 독립성이 견지되도록 하는 기능과 더불어 정치교육

의 기획과 실행에도 조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3인

의 주 의회의원, 교육에 관련된 1인의 학자와 1인의 지방정부 정치인, 

그리고 주지사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55    

(3) 주요 과업과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작센의 그것과 비교해서 

목표대상별 분화보다 지역별 분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광대한 면적의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55
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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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의 프로그램 역시 작센의 경우만큼 주제별로 다양화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주제 

중에서 정치교육 자체를 주제화한 행사는 10～13건에 지나지 않아 비중이 

적고 그 대신 과격주의‧폭력‧외부인 적대성, 정치와 사회‧세계관, 역사를 

주제화한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주제영역별 행사현황

주제영역
행사 수

2001 2002

과격주의, 폭력, 외부인 적대성 69 34

정치와 사회, 세계관 56 35

역사 55 48

유럽연합 24 16

정치체제, 민주주의, 법질서 21 33

안보, 국제관계 16 18

생태, 소비자보호 14 14

정치교육 13 10

시민참여, 시민사회 11 17

지방정치 11 5

경제와 복지 8 4

브란덴부르크 3 12

이행 및 독일통일 2 2

전체 303 248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과업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센터가 자체 사업보다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freie Traeger)와의 협력

과 지원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행주체에 대한 지원액이 센터 자체의 예산지출액보다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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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다. 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센터의 예산이 점점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센터는 2002년의 경우 자체 예산지출액을 

줄이고 수행주체 지원액을 가능한 한 삭감하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단체지

원에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표는 또한 센터가 수행주체에게 지원금을 직

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작센의 경우와 비교되는 점이기

도 하다. 

<표 5> 브란덴부르크 예산 사용내역(단위: 유로)

구분 2000 2001 2002

수행주체 
지원예산

예산안 1,007,245 1,007,245 956,200

지원액 937,864 936,399 820,688

센터 예산
예산안 232,586 232,638 205,500

지출액 214,625 213,404 149,615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와의 지원과 

협력은 단체지원에 관한 제도적 규범을 발전시키게 했다. 센터는 사회

교육 수행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훈련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의 교육시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

교육 수행단체에 대한 센터의 지원과 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음은 특히 

단체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침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매개함

- 시대사적 주제, 특히 국가사회주의와 동독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촉진 지원함

- 반민주주의적 및 과격주의적 행태에 반대하는 계몽을 촉진 지원함

- 문화적 및 인종적 소수에 대한 선입관을 제거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 지원함

- 국제적 관계의 전개와 평화보호 문제, 그리고 유럽의식의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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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해와 지식을 매개함

또한 센터는 수행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단체가 설정한 

행사 목적, 행사의 내용적 균형성, 그리고 행사의 방법적 다양성을 선발기

준을 위한 지표로 삼고 있다.56    

나. 학교 교육

(1) 교과개편

브란덴부르크 학교교육의 개혁과정에서 구동독시대에 획일적으로 

명명되었던 “공민교과”는 새로운 교과의 내용과 교육적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는 차원에서 “정치교육” 교과로 개명되었다. 학교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정치교육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적

이라 함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을 함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배움을 교육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주정부의 교육‧청소년‧체육부는 

학교 교원들이 무비판적인 전달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비판과 논쟁

을 유도함과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합의 능

력을 양성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소년‧체육부는 학교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을 두 차원

에서 안내했는데, 그것들은 한편으로 하나의 공동의 세계를 위한 평화

와 생태적 및 사회적 책임을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직

업생활, 사적인 영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하는 것이다.57  

   

56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p. 102～105.

57H. Rohmer-Staenner & H.-J. Huschka, “Schulreform im Land Brandenburg 
-Das Beispiel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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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양성

작센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란덴부르크의 정치교육 교과개편에서도 

무엇보다 수업을 담당할 전문교원을 확보하는 난제에 봉착했다. 여기

서의 정치교육도 초기에는 비전문교원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당시 

정치교육 교과를 수업할 수 있는 전문교원 수요는 1,500명에 달했는데, 

1991년부터 베를린과 포츠담 대학교에서 가동된 교원 확장교육 프로

그램과 1994～95년부터 1999～2000년까지 주정부가 주관하여 실행한 

교원 확장교육 프로그램의 결과 1,000명의 정치교육 전문교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교원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었는데, 여기

에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한 것도 일조를 했다.58

4. 요약 및 시사점

위에서 서술한 조사는 통일독일의 5개 신연방주들 중 작센과 브란덴

부르크를 중심으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에서의 정치교육의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본 조사는 우선 신연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정치교육의 경우 그 변화

를 사회과 교과개편과 교원양성에만 국한하여 실시한 것도 본 조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통일이전 및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양 주에서의 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설정된 목적에 따라 과

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초기단계에서 각 주의 구서독 파

트너 주의 지원과 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구서독 주 정치교육센터의 체계적, 내용적, 방

법적(교수법적) 역량이 구동독 주로 전수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구

동독 주에서의 정치교육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58
H. Rohmer-Staenner & H.-J. Huschka, “Schulreform im Land Brandenburg 
- Das Beispiel Politische Bildung,” (2003), p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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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 정치교육센터였고, 연방 정치교육센터는 간접적으로만 관여했

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선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통일교육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의 북한과의 파트너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두개 주의 정치교육이 비록 파트너 주의 영향을 받기는 했어

도 그것은 결코 서독의 정치교육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독일의 연

방주의적 질서로부터 나온 결과이지만, 구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이 수요

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적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라는 점이 보다 중요한 

차원이다. 이를 통해 구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과거 사회주의가 실시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교육철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고, 이

는 정치교육의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치교육센터든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든 정치교육을 수행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

요하다. 센터는 주 정부의 조직적 산하기관으로서 재정적으로 주 예산

에 의존적이지만 정치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독립성은 센터의 정치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또 다른 차원의 

독립성은 센터와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외부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은 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센터는 수행단체와의 관계에서 교육내용이 정치교육 목적에 일치하는

가 또는 정치적 중립성이 견지되는가 등 최소한의 정도에서 방침을 제

공하기는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부

여하고 있다.

넷째, 정치교육센터의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와의 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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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이는 정치교육을 위한 민관협력관계의 한 성공

적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협력의 농도는 주별로 다르다. 작센의 경우 

그것은 비교적 보다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브란덴부르크의 

경우는 지원 지침이 운영될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다. 협력의 농도를 

제외하고 볼 때, 그러한 파트너십은 정치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 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교육적 의미를 지닌

다. 정치교육에 있어서 국가적 기관의 기능과 위상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 단체의 정치교육시장 진입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교육도 민간 통일교육 수행단체와의 지원 

및 지도를 병행하는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연방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독일 정치교육센터가 제공

하는 풍부한 프로그램과 구사하는 다양한 교수법도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아직도 목표대상별로 체계적으로 분

류되어 있지 못하고, 주제별로 풍부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며, 교수

법에서도 궁핍한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다른 주제에

서 논의하기로 한다.

끝으로, 독일 신연방주 학교교육 개혁은 정치교육의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고 풀기 어려운 난제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과 개편은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사회과를 청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교과명은 주마다 다르지만, 새로운 교육내용을 새로운 

교수법으로 교육할 전문교원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도 각 주

는 독자적인 교원 연속 및 확장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했지만 주 정부간 및 주 정부와 각종 교육기간 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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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일교육 설문 분석

I. 조사방법과 응답자의 특징

1. 조사내용과 방법

이 조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기 실시하였다. 조사내

용은 일반적인 통일관을 포함하여 통일교육 실시내용과 교육분야, 통

일교육 자료획득 방법,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

반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통일관과 관련해서는 바람직

한 통일의 속도, 북한‧통일문제 관심도, 정부의 대북정책 인지도, 북한

의 신뢰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 국가 등 5개의 문항을 질문하였

다. 통일교육 경험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경험 유무와 평균 시간(사

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통일교육 회수), 역점 통일교육 내용, 통일지

향과 대비교육의 비중, 통일교육 방법, 수강생의 관심도를 질문하였으

며, 교사의 경우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첨가하였다. 통일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수강 경험 유무, 통일교육의 도움 정도, 

북한‧통일 관련 정보 획득 방법, 바람직한 통일교육 주관기관, 통일교

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등을 다루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중등학교의 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

료이다. 조사의 모집단은 통일교육원에서 지난 5년 동안 통일교육을 

받았던 중등학교 교사(교장‧교감 포함)와 통일교육원에서 위촉한 (하

였던) 통일교육위원(전문위원)이다. 표본은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 교

육을 이수한 교육생 명부에서 추출하였다. 통일교육위원의 경우 2005

년도 신규 위촉자와 과거 위촉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하였으며, 표본

의 수는 교사와 통일교육(전문)위원 각각 800명으로 합계 1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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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는 조사내용에 부합하는 질문을 폐쇄형(closed-ended)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질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기

입식(self-administered) 방식을 택하였다. 설문은 우편을 통해 우송‧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 8월 초에 2회에 걸쳐 질문지를 

우송하였고 9월 초까지 회수된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 회수

율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지를 우송한 후 5～7일 후에 핸드폰에 문자 메시

지를 발송하였다.

우송된 질문지 중 약 63.1%인 1,009매가 회수되었다. 이중 교사가 

539명으로 응답률이 67.3%, 통일교육위원이 470명으로 58.8%의 응답률

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기재가 부실한 4개를 제외한 1,005매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응답 내용을 컴퓨터 통계패키지인 SAS로 

처리하여, 교차표를 작성‧해석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항목별로 카이제곱( x 2) 검증을 실시했으며, 검증 결과 유의미

한 차이가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2. 응답자의 특징

(1) 교사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응답자는 남자가 364명으로서 전

체의 68.2%를 차지하고 여자가 170명으로서 31.8%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남자가 과잉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학

교현장의 통일교육 교사는 여자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

은 20대가 20명으로 전체의 3.8%, 30대가 51명으로 9.6%, 40대가 192

명으로 36.0%, 50대가 211명으로 39.5%를 차지하며, 60대도 60명으로 

11.2%를 차지한다. 이렇게 봤을 때,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40대와 50대

가 가장 많으며 둘을 합해 절대 다수인 75.5%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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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가 118명으로 22.1%이

며 고등학교가 77.9%로서 고등학교 교사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나누어 보면, 인문계고등학교가 45.1%이고 실업계고등학

교가 23.2%, 그리고 기타가 9.6%로서 설문 응답교사는 주로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의 소

재지를 보면,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전체의 31.1%로 가

장 많고, 영남권이 25.6%, 호남권이 14.2%, 충청권이 17.6%이며, 기타 

강원도와 제주도가 합해서 11.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분포를 감안해 

볼 때 수도권이 과소대표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전공은 사범계열이 80.5%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비사범계열은 19.5%이다. 사범계열 중에서도 ‘기타 사범계열’이 전체

의 43.0%를 점하는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전공은 다양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기에서 선택한 전공을 기준으로 보면, 윤리(도덕) 전공이 

17.2%로 가장 많고, 일반사회교육(8.5%), 역사교육(6.4%), 그리고 지리

교육(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육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가 36.7%이며 진보가 26.4%

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 성향은 34.8%이다. 이는 교사들의 정치적 성

향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간으로 균등분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기는 하지만,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사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사보다 

약 1.5배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

은 1.9%이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4.8%이다. 반면 ‘매우 진보적’이

라는 응답은 1.7%이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4.7%이다. 이런 정치적 

성향은 일반 교사의 정치적 성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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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교사)

변수 속성 빈도(명) 비율(%)

성
남자 364 68.2

여자 170 31.8

연령

20대 20 3.8

30대 51 9.6

40대 192 36.0

50대 211 39.5

60대 60 11.2

학교

중학교 118 22.1

인문계고등학교 241 45.1

실업계고등학교 124 23.2

기타 51 9.6

소재지

서울인천경기 164 31.1

영남 135 25.6

호남 75 14.2

충청 93 17.6

강원/제주 61 11.6

전공

일반사회교육 45 8.5

역사교육 34 6.4

지리교육 28 5.3

윤리(도덕)교육 91 17.2

기타 사범계열 227 43.0

비사범계열 103 19.5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 10 1.9

보수적 185 34.8

중간 196 36.9

진보적 131 24.7

매우 진보적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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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

이 설문에 응답한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회통일교육 강

사는 남자가 409명으로 88.1%이고 여자는 55명으로 11.2%로서, 남자

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응답비율이 모집단의 성별 구성을 반

영한다고 보면, 사회통일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4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40대가 4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60대 이상으로 32.1%

이며, 50대는 18.3%이다. 20대는 1.1%에 불과하고 30대도 5.6%에 불과

하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의 성격상 주로 중장년층에 강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강의하는 곳은 민간단체가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가 

85.3%로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이 9.7%, 

정부기관이 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를 보면, 서울‧인천‧경

기 등 수도권 지역이 41.2%로 가장 많고 영남(19.5%), 호남(16.7%), 충

청(13.7%), 강원과 제주(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적 분

포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학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응답자가 71.2%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대학졸업 이상

을 고등교육 이수자로 분류할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강사는 대학

(18.5%), 대학원 중퇴(2.8%), 그리고 대학원 졸업(71.2%)을 합해 

92.5%에 달한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정치적 성향은 일반 학교 교사

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고 있는데, ‘보수적’이라는 응

답이 35.6%), ‘중도’가 39.2%, 그리고 ‘진보적’이 2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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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강사)

변수 속성 빈도(명) 비율(%)

성
남자 409 88.1

여자 55 11.2

연령

20대 5 1.1

30대 26 5.6

40대 199 42.9

50대 85 18.3

60대 149 32.1

강의기관

정부기관 23 5.0

민방위교육 45 9.7

민간단체 393 85.3

거주지

서울인천경기 192 41.2

영남 91 19.5

호남 78 16.7

충청 64 13.7

강원/제주 41 8.8

학력

고졸 이하 15 3.2

대학중퇴 20 4.3

대학졸업 86 18.5

대학원 중퇴 13 2.8

대학원 졸업 331 71.2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 5 1.1

보수적 162 34.5

중간 184 39.2

진보적 109 23.2

매우 진보적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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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분석

1. 통일관

통일관과 관련한 질문은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학교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질문은 

바람직한 통일의 속도, 북한‧통일문제 관심도, 북한관(북한의 신로도 

평가), 국제관(통일을 위한 협력대상국), 그리고 정부정책 인지도와 관

련되어 있다.

먼저 통일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질문

해 본 결과, 응답자들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와 강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 있지 않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당장 통일’이 되어야 한다

는 응답이 0.5%, ‘가급적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7.3%, 

‘점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9.8%, ‘가급적 늦게 통일’이 되어

야 한다는 응답이 2.3%,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0.1%이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들은 통일은 바람직하되 서두르기보다

는 통일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바람직한 통일 속도

(단위: %, 명)

당장 통일 빨리 통일
점진적 
통일

늦게 통일
통일
반대

계

교사
강사

0.4
0.6

16.8
18.0

81.2
78.2

1.5
3.2

0.2
0.0

100.0 (N=537) 
100.0 (N=468)

계 0.5 17.3 79.8 2.3 0.1 100.0 (N=1,005)

  df=4,  x
2 =257.47,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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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은 ‘매우 관심이 있다’(54.6%)와 ‘관심이 있는 편’(33.7%)을 합해 

88.3%에 달한다. ‘관심이 적다’ 거나 ‘없다’는 응답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본 자체가 학교 또는 사회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인사들

이기 때문에 북한‧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심 정도에 있어서 교사와 강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바, 교사의 경우 관심의 정도가 강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

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 ‘매우 큰 관심’의 29.5%와 ‘관심 있는 편’

의 48.5%를 포함하여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8.0%인 반면, 강사의 경

우 ‘매우 큰 관심’에만 83.3%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4> 북한‧통일문제 관심 정도

(단위: %, 명)

매우관심 약간관심 보통 적은관심 관심없음 계

교사
강사

29.5
83.3

48.5
16.7

20.4
0.0

 1.7
0.0

0.0
0.0

100.0 (N=536)
100.0 (N=468)

계 54.6 33.7 10.9 0.9 0.0 100.0 (N=1,004)

  df=4,  x2 =257.47,  p=<0.0001.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곧바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

지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겨우 과반

수를 넘어서는 54.6%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표 4> 참조). 구체적

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인지도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응답은 12.5%이며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42.1%에 불과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4.1%이며 

‘잘 모른다’ 혹은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합해서 1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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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인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교사의 경우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안다’는 응답과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교사

의 경우 32.2%이며 강사의 경우 80.3%이다. 이렇게 볼 때, 강사의 경우 

대북정책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사의 경우 매

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정부의 대북정책 인지도

(단위: %, 명)

잘안다 잘아는편 보통 잘모르는 편 거의모름 계

교사
강사

3.6
22.8

28.6
57.5

48.7
17.5

18.7 
2.3

0.4
0.0

100.0 (N=535)
100.0 (N=470)

계 12.5 42.1 34.1 11.0 0.2 100.0 (N=1,005)

  df=4,  x2 =257.47,  p=<0.0001.

북한관과 관련하여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주장을 어

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인 63.0%가 ‘동의한다’고 응답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3.7%이며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3%이다. 이는 남북간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하

여 북한이 일관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반면 냉전

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관과 관련한 응답에서 교사와 강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바, 교사는 60.1%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을 

나타내는 반면 강사의 경우 66.2%가 공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유보적 입장(‘잘 모르겠다’)이 15.2%로서 강사의 3.9%를 크게 앞

지르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차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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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모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계

교사
강사

11.6
16.0

48.5
50.2

15.2
3.9

21.9 
25.4

2.8
4.5

100.0 (N=534)
100.0 (N=464)

계 13.7 49.3 9.9 23.6 3.6 100.0 (N=998)

  df=4,  x
2 =257.47,  p=<0.0001.

통일의 국제관과 관련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 ‘미국’과 ‘중국’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66.6%, ‘중국’이라는 응답이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라는 응답은 거의 없다(<표 7> 참조). 

이는 개인적 가치관을 떠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통일문

제에도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

를 볼 때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의 표시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와 강사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교사는 61.8%

가 미국을 그리고 29.6%가 중국을 일차적 협력 대상국가로 지적한 반

면 강사는 72.2%가 미국을 그리고 24.9%가 중국을 지적하고 있다. 물

론 이 설문 문항 하나를 가지고 교사와 강사간 국제간에 차이를 보이

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다. 문항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

듯이, 중국을 지적한 경우도 미국 일변도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중국

과도 잘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문제는 차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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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제 협력 대상 국가

(단위: %,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름 계

교사
강사

61.8
72.2

29.6
24.9

0.6
0.5

0.0
0.0

8.0
2.5

100.0 (N=513)
100.0 (N=446)

계 66.6 27.4 0.5 0.0 5.4 100.0 (N=959)

df=4,  x2 =257.47,  p=<0.0001.

2. 통일교육 경험

이 조사의 모집단은 최근 통일교육원에서 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도덕‧사회과 교사이거나 혹은 사회통일교육에 참가하는 통일교육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표본에 포함된 교사나 강사는 대부분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조사에서도 통

일교육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와 강사는 79.9%로 매우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 강사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강사는 91.3%로 거의 

대부분의 강사는 강의 경험이 있지만 교사의 경우 약 70.0% 만이 강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도덕‧사회과 교사가 강의 경험이 없

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학생들의 통일무관심 현상도 어느 정도 이런 현

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의를 어느 정도 자주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강의를 실시했던 교사

와 강사에 한하여 서로 다른 질문을 하였다. 교사의 경우 학기당 강의

시간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강사의 경우 연평균 강의 회수에 대해 질문

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강의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는 

교과시간이 1～4간 그리고 교과외 시간은 1시간 미만과 1～4시간 사이

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8> 참조). 구체적으로, 교과시간에 강

의를 한 교사의 경우 1～4시간 사이의 강의가 46.3%, 1시간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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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5～9시간 강의가 19.2%, 그리고 10시간 이상은 11.1%로 나타났

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이긴 하나 10시간 이상을 평균 15시간으로 

잡고 1시간 미만은 0.5시간 그리고 기타는 중간을 평균시간으로 잡으

면 교사의 교과시간 통일교육 강의는 평균 4.3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외 시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1시간 미만과 1～4시간이 

각각 45.3%와 44.0%로 가장 높고 5～9시간과 10시간 이상은 각각 

6.4%와 4.4%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시간 평균과 같은 방법으로 교과외 

평균강의시간을 계산하면 1.9시간이다.

<표 8> 학기당 강의시간

(단위: %, 명)

1시간 미만 1～4시간 5～9시간 10시간 이상 계

교과시간
교과외시간

23.4
45.3

46.3
44.0

19.2
6.4

11.1
4.4

100.0(N=333)
100.0(N=298)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연평균 강의 회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2회가 20.0%, 3～5회가 27.3%, 6～11회가 17.2%, 그리고 12회 

이상은 35.5%가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표>로 제시하

지 않았음).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47.3%의 강사는 2달에 1번도 강의

를 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달에 한번 이상 강의를 실시하는 강사는 

1/3 수준인 3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사실 사회통일교육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비교적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회통일교육 강사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높다’(31.6%)와 ‘높은 편’(52.7%)을 포함하여 높다는 응답이 전체

의 84.3%를 차지고 있으며, 자부심이 낮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하다. 

이런 자부심은 표본이 주로 교사와 교수 등 전문직 그리고 과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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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을 수행했던 이른바 ‘통일전문가’로서 주관적이기는 하나 자

신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

부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강의 기회가 적음으로써 일종의 실망감

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통일교육 교사와 강사들은 어떤 내용의 통일교육을 실시하

고 있을까?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 모두 역점 통일

교육 내용 그리고 통일지향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 등 2개의 질문을 

하였다. 

통일교육 역점 내용은 <표 9>에 요약‧제시되어 있는데, 통일교육 

교사와 강사는 북한바로알기 및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관련된 교육에 

역점을 두는 비율이 가장 높고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통일의지 함

양 순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바로알기에 역점을 둔다

는 응답이 24.2%,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24.0%로 가장 높

고,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22.7%, 통일의지 함양이 17.1% 순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안보의식 고취와 국제협력 증진은 각각 9.0% 및 2.9%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강사를 분리해 볼 때, 비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바로알기,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의지 함양, 

그리고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비율이 높고 안보의

식 고취 및 국제협력 증진을 역점적으로 교육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다

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

양, 북한 바로알기, 평화공존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의지 함양과 관련

된 교육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이 28.3%, 북한바로알기에 대한 교육이 

24.7%,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20.4%이며, 통일의지의 함양

이 17.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평화

공존의 필요성, 북한바로알기,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통일의지 함양과 

관련된 교육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



256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27.1%, 북한바로알기 교육이 23.7%,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18.0%, 그리고 통일의지 함양이 17.2%로 나타

나고 있다. 교사와 강사의 경우 모두 안보의식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대한 교육은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국제협력의 

증진과 관련된 교육이 교사의 경우 1.9%, 강사의 경우 3.8%로 매우 낮

게 타나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 등 통일문제

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국제협력의 

증진 등 이른바 ‘통일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적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

<표 9>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내용은? 

(복수응답)
(단위: %, 명)

안보의식 북한알기 공동의식 통일의지 평화공존 국제협력 계

교사
강사

7.7
10.1

24.7
23.7

28.3
18.0

17.0
17.2

20.4
27.1

1.9
3.8

100.0(N=647)
100.0(N=760)

계 9.0 24.2 22.7 17.1 24.0 2.9 100.0(N=1,407)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육(통일지향교육)과 통일이후에 필요한 교육

(통일대비교육)의 상대적 비중과 관련해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

이, 교사와 강사를 포함한 전체 비율은 통일지향교육에 중심을 두면서 

통일대비교육도 보완실시한다는 응답(지향>대비)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통일지향교육에 중점을 둔다

는 응답이 2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교

사와 강사는 통일지향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대비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은 17.7%이며, 통일대비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지향교육도 보완한다는 응답은 7.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통일지향에 중점을 두는 것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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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복잡함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통일교육 중점 분야

(단위: %, 명)

통일지향 통일대비 동등하게 지향>대비 지향<대비 계

교사
강사

26.1
19.2

18.9
16.6

15.2
7.2

34.8 
47.4

5.1
9.6

100.0(N=376)
100.0(N=416)

계 22.5 17.7 11.0 41.4 7.5 100.0(N=792)

df=4, x2  =29.04 , p=<0.0001.

통일교육자들은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까?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간 서로 다른 질문(질문은 동일하나 응답항목이 

다름)을 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표 11>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

에 제시되어 있듯이, 통일교육은 학교와 사회를 막론하고 강의를 중심

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토론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통

일교육 강사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강의와 토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학교 교사의 경우는 비디오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나고 있다. 멀티미디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

한 수업 그리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

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거의 전적으로 강의와 토론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음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표 11> 교육방법 (복수응답)

(단위: %, 명)

강의식 토론식 멀티미디어 시청각 체험학습 탐구수업 계

교사
강사

41.1
43.6

16.9
25.0

27.9
-

-
19.7

9.6
11.8

4.5
-

100.0(N=616)
100.0(N=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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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는가? 이에 대한 

교사와 강사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이 일반 성

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매우 

관심’(3.2%)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편’(27.0%)라고 응답한 교사는 불과 

30.2%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관심이 ‘거의 없다’(2.4%)와 ‘무관심한 

편’(32.5%)을 합쳐 관심이 없는 학생은 관심이 있는 학생보다 많게 나

타나고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강사에게 물어본 결과는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없

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에 ‘매우 관심’이 있다(5.2%)와 ‘관심이 있는 편’(46.8%)를 합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2.0%에 달한다. 반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매우 무관심’(0.9%)과 ‘무관심한 편’(16.2%)을 합쳐 17.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학교의 학생과 사회의 성인들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은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12> 학생의 관심 정도

(단위: %, 명)

큰관심 약간관심 보통 약간무관심 큰 무관심 계

교사
강사

3.2
5.2

27.0
46.8

35.0
30.8

32.4 
16.2

2.4
0.9

100.0 (N=374)
100.0 (N=425)

계 4.3 37.6 32.8 23.8 1.6 100.0 (N=799)

df=4, x
2 =48.05 , p=<0.0001

그러면 통일교육은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을까? 교사의 경

우, 통일교육의 영향과 관련해서 6개의 질문 항목을 설정하였는바, 그 

응답 비율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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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의 교육이 질문 항목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우 동의한다’가 9.7%, ‘동의

하는 편’이 63.1%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72.8%에 달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해 긍정

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하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각 항목별 평가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매우 동

의’(13.6%)와 ‘동의하는 편’(77.1%)을 합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0.7%로 

가장 높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매우 동의’(7.0%)와 

‘동의하는 편’(76.3%)를 합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3.3%로 다음을 잇고 

있다. 그러나 ‘안보와 통일문제를 균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7.3%)와 ‘동의하는 편’(53.8%)을 합해 동의한다는 

응답에 61.1%로 가장 낮으며, ‘통일 후 필요한 자세를 잘 인식하고 있

다’는 ‘매우 동의’(8.8%)와 ‘동의하는 편’(53.2%)을 합해 62.0%로 다음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대체로 교사들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9>에 보았듯이, 교사들은 통일교육을 실시함

에 있어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북한 바로 알기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이 두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 결과 그 영향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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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통일교육의 영향 평가

(단위: %, 명)

진술내용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잘모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계

 ☆ 북한실상 이해 증대 13.6 77.1 7.2 1.6 0.5 100.0 (N=375)

 ☆ 민족공동체 형성 7.0 76.3 14.8 1.3 0.5 100.0 (N=372)

 ☆ 안보와 통일문제 균형인식 7.3 53.8 31.7 7.3 0.0 100.0 (N=372)

 ☆ 통일의지 함양 12.3 59.5 23.7 4.5 0.0 100.0 (N=375)

 ☆ 통일과정 이해 증대 8.9 58.9 27.4 4.8 0.0 100.0 (N=372)

 ☆ 통일대비 자세 인식 8.8 53.2 34.5 3.5 0.0 100.0 (N=374)

계 9.7 63.1 23.2 3.8 0.2 100.0 (N=373)

3.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교사와 강사들은 기존에 받은 통일교육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71.0%와 사회통일교육 강사

의 80.8%는 통일교육을 한 번 또는 그 이상 받은 경험이 았다고 응답

하고 있다. 이 중 통일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교사와 강사들을 대상으

로 기존의 통일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하였으며, 응답 결

과는 <표 14>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

존에 받은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

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받은 통일교육이 학생

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큰 도움’이 39.3%, ‘도움 되는 편’이 54.9%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움이 안되는 

편’(1.8%)이라거나 ‘거의 도움이 안된다’(0.4%)는 응답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1.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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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통일교육 수강 효과 

(단위: %, 명)

큰 도움 약간 도움 보통 낮은 도움 도움 없음 계

교사
강사

36.9
41.6

57.0
52.9

4.7
3.6

0.5 
1.8

0.8
0.0

100.0 (N=379)
100.0 (N=382)

계 39.3 54.9 4.2 1.2 0.4 100.0 (N=761)

df=4, x2 =8.62 , p=0.13

그렇다면 통일교육자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받았던 통일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

이 과반수인 63.5%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응답이 26.0%이며, 교육방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치

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방법 

보다는 교육내용에 치우치고 있거나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교사와 강사별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사의 경우 교

육방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9.3%)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사의 

경우 교육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30.6%)이 상대적으

로 높은 편이다. 이는 통일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 등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교육방법 혹은 학교통일교육 사례에 

대한 수강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사의 경우 통일

교육 자료의 획득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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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도움 내용

(단위: %, 명)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자료 기타 계

교사
강사

65.6
61.3

9.3
4.1

21.7
30.6

3.4 
3.7

100.0 (N=291)
100.0 (N=271)

계 63.5 6.8 26.0 3.7 100.0 (N=562)

df=3, x2 =10.58 , p=0.014

그러면 통일교육자인 교사와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획

득하고 있을까? 북한‧통일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6>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문‧방송‧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고, 인터넷을 통해서(19.6%), 통일교육에 참가해서(18.1%), 그

리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통해서(1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스컴이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는 유익하나 객관적 자료를 얻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데 

매스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입수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교사의 경우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이 

41.0%로 강사(25.3%)보다 훨씬 높으며, 정부자료를 입수해서 통일교

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의 경우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비율(23.7%)이 교

사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전문서적으로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

도 강사가 16.9%로서 교사의 6.1%보다 훨씬 높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강사보다 정부자료나 전문서적 등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자료를 더 많

이 활용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설문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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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정보 입수 방법 (복수 응답)

(단위: %, 명)

매스컴 정부자료 인터넷 전문서적 통일교육 계

교사
강사

41.0
25.3

10.7
23.7

22.4
17.4

6.1 
16.9

19.9
16.7

100.0 (N=1,087)
100.0 (N=1,336)

계 32.4 17.9 19.6 12.1 18.1 100.0 (N=2,423)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사

들에게 질문해 본 결과 북한실태(17.8%), 통일 이후의 양상(16.0%), 그

리고 급변사태(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7> 참조). 분단국의 

통일사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응답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이 3.8%, 남북관계가 6.4%, 통일기반이 6.6%, 그

리고 통일정책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응답 결과는 통일의 당위성은 필요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분단국의 통일사례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불과 1.4%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이외의 응답으

로 보여진다. 그리고 급변사태(15.1%)와 통일이후의 양상(16.0%)에 관

심이 높은 것은 비록 현재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은 적지만 통일이 가져

올 문제점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관심 내용 (복수응답)

(단위: %, 명)

당위
성

통일
정책

북한
실태

남북
관계

국제
환경

통일
기반

급변
사태

통일
이후

통일
사례

교육
방법

계

교사 3.8 7.8 17.8 6.4 13.7 6.6 15.1 16.0 1.4 11.3 100.0(N=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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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어느 기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와 강사 모두 통일교육원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76.1%가 그리고 강사는 83.8%가 통일

교육원이 통일교육을 주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교원연수원이 주

관해야 한다는 응답(교사의 경우만 선택가능)은 14.2%이다. 이는 현실

적으로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이 가장 축적되어 있고 교

수진을 포함한 역량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8> 참조). 그리고 통일교육원이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 

하여 통일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표 18> 바람직한 통일교육 주관 기관

(단위: %, 명)

통일교육원 교원연수원 별도 기관 민간단체 기타 계

교사
강사

76.1
83.8

14.2
-

7.7
5.3

1.7
6.9

0.4
4.0

100.0 (N=523)
100.0 (N=450)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강

사간 상이한 질문(질문은 같으나 답변 항목이 다름)을 하였는데, 그 응

답 결과는 <표 19>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교

사와 강사간 응답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

사의 경우는 연수기회의 확대를 지적한 비율(33.1%)이 가장 높으며, 

교육자료의 보급(22.7%), 명확한 교육지침(17.4%), 학생의 관심(12.2%), 

정부의 지원(11.3%), 그리고 학교의 지원(3.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강사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지적하는 비율(42.8%)이 가장 높

고, 연수기회의 확대(33.3%), 교육자료의 보급(13.2%), 명확한 교육지

침(10.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강사간 역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 명확한 교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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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구체적 자료를 활용하여 교

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강사의 경우는 

교육대상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통일교육 활성화 과제 (복수 응답)

(단위: %, 명)

연수기회 교육자료 교육지침 정부지원 학교지원 학생관심 계

교사
강사

33.1
33.3

22.7
13.2

17.4
10.7

11.3
42.8

3.3
-

12.2
-

100.0(N=966)
100.0(N=439)

Ⅲ. 요약 및 통일교육 개선에 관한 함의

이번 조사에 응한 학교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들은 북

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교사의 

78.0%가 북한‧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강사

의 경우 모두(100.0%)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욱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교사는 29.5% 

그리고 강사의 경우는 물경 83.3%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도는 

교육생들의 관심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교육자의 

평가에 의하면, 청소년 학생들의 경우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비율은 

겨우 30.2%에 불과하며, 성인 수강생의 경우 청소년 학생들보다 높기

는 하지만 52.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볼 때, 통일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높은 관심도는 적극적 통일교육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

면,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인데 교사들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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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도 못미치는 32.2%에 불과하다. 강사들의 경우 80% 이상이 정부

의 대북정책을 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잘 안다’는 응답은 22.8%에 불

과한 실정이다. 물론 통일교육이 정부의 대북정책만 다루는 것은 아니

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는 크게 북한실태, 통일환경, 그리고 통일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북한과 관련

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교사들이 경우 북한바로

알기와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 분야

는 거의 다루지 않는 실정이다(<표 9> 참조). 강사들의 경우 비교적 

균형있게 다루는 것으로 보이나 유독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3.8%

만이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통일교육은 통일정책과 통일환경을 포함

한 전반적 통일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대북

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자들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느끼는 애로점은 크게 두 개 

즉, 강의 기회의 부족과 자료의 제한으로 보인다. 학교통일교육 교사의 

경우 평균 교과 강의시간이 학기당 4.3시간에 불과하며, 평균 한달에 

1회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의 경우도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 교

사의 경우 교과외 시간을 포함하여 강의시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입시

에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강사들의 경우, 고정된 교

육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두 번째 애로점은 교육자료와 관련되어 있다.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교사와 강사는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

만, 교육자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통일교육 연수를 교육자료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통일관련 정보는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얻

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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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매스컴은 자료의 신속

한 획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자료나 전문서적을 활용할 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

육자료의 부족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통일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

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가 절실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

다면 쓸모가 없다.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교사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시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교과

시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의 할당은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북한‧통일 문제를 입시

에 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통

일교육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회가 

신장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강사에 집중되는 문제를 풀어나가

고 강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편향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실시

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주로 북한 바로 알기와 민족공동체 형성 등 올

바른 대북관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의 

목표가 북한관, 평화관, 그리고 이념관을 포함하는 올바른 통일관을 형

성하는데 있다고 볼 때, 통일교육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북한 바로알기와 민족공동체 형성 등 올바른 북한관이 필요하고 건전

한 안보관과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

시민의식 등 균형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통일

의지 함양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의 질은 교육

자의 질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자 자신이 전문적일때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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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통일교육

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교사나 강사 구분 없이 연수기회의 

확대를 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통일교육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교육원에서도 지역별로 통일교육

센터를 확충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수기회 확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명

실상부한 통일교육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

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일교육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통일교

육자료의 보급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끝으로 민관파트너쉽의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특정 개

인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반면 국가의 문제로 단정지을 수도 없는 특

수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과 관은 서로 협력체

제를 구축하고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

다. 특히 통일교육자의 양성과 교육자료의 보급 그리고 통일교육 기관

의 조정 역할은 국가 담당해야 하며, 통일교육자는 국가적 입장에서 통

일문제를 가르쳐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현실

적으로 통일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은 통일교육원밖에 없다고 볼 

때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통일교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기능은 통일교육 자

료의 개발, 통일교육 기회의 확충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지역통일센터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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